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연구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吳   賢   硪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國語敎育硏究

第 322輯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연구

201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전공

吳   賢   硪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i-

국문 초록

문법 교육의 목표가 ‘폭넓은 담화 텍스트 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소통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문법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제

공해야 할 담화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의 문법 지식이 어떻게 관여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가능한, 유의미한 문법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문법 경험은 다양한 담화 텍스트를 생

산해 내는 능력과 같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 같

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담화 텍

스트 생산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으로서 ‘표현 문법’에 주목하여 문장 초

점화의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활동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현 문법 개념을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논의된 외국의 표현 문법 개

념들을 살피고 이를 문법 교육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그리고 표현 문법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표현 문법의 가치를 쓰기 영역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그리고 표현 문법 관점에서 문장 초점화 교육 내

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자 지식 유형과 텍스트의 구조 유형에 따른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설득 텍스트 분석 과정을 통해 문장 초점화의 원리

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명논설로 꼽히는 근대의 논설과 5차 이

후 고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설득 텍스트, 중학교 3학년생의 논술 자료, 고등

학교 1, 3학년생의 논술 자료, 대학교 1학년생의 논술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삼아

분석하였다.

문장 초점화 교육의 내용 틀을 마련하기 위한 분석은 학습자 지식 차원, 텍스

트 구조 차원으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학습자 지식 차원은 화제 지식과 설득 지

식으로, 문장 초점화의 텍스트 구조 차원은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 화제

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조,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 상위 화제 수렴식 전

개 구조,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그리고 설득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 초점화 원리에서는 일반적인 통사적 기능

과 연관되는 무표성의 원리와 초점화 기능과 연관되는 유표성의 원리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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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로 삼아 대조의 원리, 문말 중점의 원리, 강조의 원리, 필자의 태도 원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조의 원리는 무표성 원리로 ‘화제-논평 구조를 통한 대조

의 원리’를, 유표성 원리로 ‘대립적인 화제어 선정을 통한 대조의 원리’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문말 중점의 원리는 다시 무표성 원리인 ‘구정보-신정보 구조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와 유표성 원리인 ‘단언 형태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 

‘제시 형태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강조의 원리는 무

표적인 ‘생략을 통한 강조의 원리’, 유표적인 ‘분열문 구조를 통한 강조의 원

리’, ‘어순 변환을 통한 강조의 원리’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필자의

태도 원리는 무표적인 ‘직설법을 통한 필자의 태도 원리’, 유표적인 ‘명제에 대

한 확신의 정도를 통한 필자의 태도 원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장 초점화의 교육 내용을 목표, 내용, 교수 학습의

세 범주에서 구체화하였다. 문장 초점화의 교육 목표는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

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의미 구성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초점화할 필요가 있음

을 인식하고,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를 이해하고 설득 텍

스트 생산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문장 초점화 원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입각하여 교육 내용을 ‘인

식’, ‘이해’, ‘사용’의 체계 안에서 조직화하였다. 그 중에서 ‘인식’과 관련된 교

육 내용은 실제 교수 학습 차원에서는 이해나 사용의 범주에서 통합적으로 구

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장 초점화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한 후 이를

교수 학습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의 ‘이해’와 ‘사용’ 차원에서 학습자가 지닌 이전의 문법 지식과 글쓰

기 경험과 연계성을 가지는 활동으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문

장 초점화 교육 내용이 실제 교수 학습 결과 학습자에게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냈는

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상을 통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교육이 정확성 중심

으로 흘러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의 표현 문법 관점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했다. 

둘째, 설득 텍스트 교육에서 문장 초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현저성의 원

리를 도입해 텍스트 구조를 주제 전개 구조로 치환하고, 그 구조 안에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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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장 초점화 원리 작용 양상 분석을 제안하여 통사 차원 이상의 문법 교육

에 인지언어학적 접근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문장 초점화 작

용 양상 분석을 통해 쓰기와 문법 영역의 통합 안에서 설득 텍스트 교육 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 국어 교육, 문법 교육, 표현 문법, 인지언어학적 접근, 문장 초점화, 

화제 지식, 설득 지식,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 설득 텍스트, 무표성의 원리, 유

표성의 원리

학번 : 2005-3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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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문법 교육은 국어에 ‘대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인 동시에 국어를 ‘통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국어 교육 내부의 다

른 영역과도 공통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 교육만의 특수성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학습자는 문법 교육을 통해 국어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국어에 대해 좀 더 심화된 이해를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리고 다른 영역과의 통합의 장에서 이러한 국어에 대한 심화된 이해는

문법 교육의 몫으로 돌려지곤 한다. 예를 들어, 쓰기 영역과의 통합의 장에서

문법 교육의 몫은 대개 쓰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퇴고 단계에서 국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글쓰기에 나타난 언어적 문제를 점검하는 규범적 차

원에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연 문법 교육의 몫이 글쓰기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문법 교육의 차원을 정확성(正確性) 중심의 규범적 차원1)에서만 생각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국어에 대하여 배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국어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지만, 국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기

르게 된다. 즉, 국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도에 좀 더 적합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 형식의 사용을 자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

도와 언어 형식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언어 표현 양

상에 대해 반성적(反省的) 사고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또한 국어 교육

에서 지향하는 탐구적(探究的) 인간형에 가까운 것이기도 하다.

문법 교육은 그 자체로 가르치고 배울 만한 내재적(內在的) 가치가 있다. 그

러나 문법 교육은 동시에 다른 영역과의 통합 속에서도 가르치고 배울 만한 외

1) 문법 교육에 대한 정확성 중심의 규범적 차원에 대해서는 이후 2장 1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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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外在的)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학습자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미

단위로서의 문장을 구성할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초

점이 되는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 문법적인 기능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는 교육 역시 문법 교육의 외재적 가치에 해당하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법 교육의 외재적 가치는 문법 교육의 내재적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문법 교육’의 가치는 그 본연의 ‘내재적’ 요인

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지 ‘외재적’ 요인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강

경한 입장2)이 존재하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문법 교육은 국어에 대한 지식이 그 자체로 가르치고 배울 만한 것이라는 내재

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국어에 대한 지식이 효용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

며, 이를 다른 영역과의 통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외재적 가치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학습의 성과를 통해 얻어지는 학습자

의 성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식민지라는 특수한 경험 속에서 민

족어로서의 우리 국어에 대한 의식이 강조되고 해방 이후 이러한 국어에 대한

의식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면서 현대의 국어관은 국어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세계어로서의 국어의 위상은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정립되었다3). 따

2) 이러한 강경한 입장으로는 문법 교육 목표와 근본적인 당위성에 대해 체계 중심의 문법 교

육 내용을 중시하며 문법 교육 그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한 경우(독자론; 권재일, 1995

등)를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실용성의 관점에서 무용론을 주장하고(Goodman, 1987 등), 국어 교육의 목표를

국어 사용 기능 신장으로 전제하고 이를 위하여 도움을 주는 한에서만 국어지식 영역의 교

육이 필요하다는 주장(통합론; 손영애, 1986, 윤희원, 1988, 최영환, 1995 등), 기능 신장에 도

움을 주는 요소와 문화 요소를 포괄하자는 주장(포괄론)이 제기되어 왔다(김광해, 1997:26～

33) 

    그리고 최근에는 논의의 폭이 더 확장되어 국어 사용의 과정이 ‘의미’에서 출발하여 ‘언어

형식’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형식 중심의 문법 내용을 비판하

고 국어 생활에 작용하는 문법적 유용성을 강조한 통합론(주세형, 2005)과 문법은 국어 생활

을 통해 국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말의 원리나 규칙 등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관점에 기능 중심적, 의미 중심적, 텍스트 중심적 관점을 보완하려는 신독자론(신명선, 2006)

의 논의가 추가되어 문법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목표에 따라 교육의 위상이 조금씩 서

로 다른 위치를 점하며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3) 민족어로서의 국어에 대한 의식의 강조가 국어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어 순화 운동이 말

다듬기 차원의 순화(醇化)가 아니라 순수성 유지 차원의 순화(純化)로 진행되어 왔다는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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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문법 교육의 틀 안에서 ‘국어’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4)이 적극적으로 고려

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문법 교육’이라는 용어

에서 연상되는 개념적 의미가 규범성으로만 제한되어 국어 규범의 정확성을 강

조했을 뿐, 언어에 대한 지식이 언어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

한 효과성 중심의 기능론적 관점이 문법 교육에 도입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때

의 지식은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위상을 지닌 채 학습자와는 상관없이 별개

로 존재하는 공고한 체계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지식은 그 체계 자

체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며, 이를 활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을 품는 것은 논의에서 배제되었다.

둘째, 문법 교육의 연구와 대상은 문법 지식에 머물러 있을 뿐, 문법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가 이러한 국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법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획득한 문법

지식의 기능적 특성들이 논의의 중심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정범모, 1976:16)라는 ‘교육’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의식한다면, 문법 교육을 통해 겪게 되는 학습자의 변화를 지식의 정도

차원에서 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문법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이를 통해 어떠한 능력을 획득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학습자

중심의 문법 교육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국어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어에 대한 규범성을 중요시

하는 문법 교육의 위상과 역할이 잘 드러나는 실례로는 쓰기 교육과 문법 교육

과의 통합적 국면을 들 수 있다. 쓰기 교육에서는 퇴고 수준에서 문법이 정확성

(正確性)과 규범성(規範性)의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다5). 이는

관에 대한 해석은 졸고(2004) 2장에서 상술하였다. 

4) 여기서 문법 교육 안에서 ‘국어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은 ‘국어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그 자체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능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다’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5) 이관규(2009:270~271)에서는 문법과 작문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글을 쓰면서 정확성을 추구하

여 맞춤법에 맞도록 할 필요도 있으며, 글을 쓰고 나서 교정 차원에서 단어나 문장이나 문맥

이나 전체적으로 글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으로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

해 문법 능력을 고양하는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그런 양상으로 수업이 이

루어지기도 하였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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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교육에서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정과 문법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

텍스트의 효과적인 의미 구성 과정에 문법이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지

언어학적 접근의 하나로 표현 문법(表現 文法, expressive grammar)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법 교육의 존재 이유가 다른 기능 영역에 의존해서만이 가

능하다는 관점과는 다르다. 오히려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언어 현상 그 자체에

주목해 그러한 언어 현상 속에 문법 교육 내용이 다른 기능 교육 내용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문법 교육 내용이 이미 완성된 텍스

트를 단순하게 분절적으로 구조 분석하는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언

어 텍스트를 생산하는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실제 텍스트

생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텍스트 생산에 능동적으로 기능하는 ‘문장 초점화’의

이해와 사용 원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법 교육 내용

이 ‘이해’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표현’의 차원도 아우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때,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정확성(正確性) 중심의 문법 교육관에서 벗어나 효과성

(效果性) 중심의 문법 교육관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문법 교육 내용이 학문 문법의 기술 문법으로부터 지식

을 공급받아 제시하는 규범 문법이라는 관점6)에서 더 나아가, 학문 문법의 내용이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 주의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문 능력 신장을 위한

문법 교재를 통해 ‘좋은 글이 나오기 위해서는 문법을 잘 배워야 하며,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서술어며 또 그에 어울리는 적절한 논항들을 사용할 중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 작문과

문법의 통합 국면에서 교정 차원에서의 문법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6) 여기서 학교 문법이 학문 문법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규범 문법으로 설정하고, 이 규범 문법

의 속성이야말로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공통분모라는 문법 교육에 대한 규범적 관점의

내용은 민현식(2003)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확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과

닿아 있는 이러한 문법 교육의 규범적 관점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규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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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문법과 같은 특정한 교육관에 따라 재구조화되어 교육 문법의 차원으로 확장

한 구체적 문법 교육 내용의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문법

교육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인지언어학적 접근인 표현 문법 관점의 교육 내용

으로 ‘문장 초점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 아래 이 연구에서는 문법 교육의 성과로서 학습자가 획득

하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에 규범적인 지식 중

심의 주입식 교육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문법 교육의 모습에서 지식

의 실제적인 활용 가능성을 담보하는 문법 교육의 한 국면을 설계하고 그 실제

를 보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즉, 문법 교육의 목표로서 학습자가 획득

하게 되는 실제적인 능력을 부각시킴으로써, 국어의 규범성과 정확성을 강조하

는 문법 교육의 기존 흐름에 기능론적 관점을 도입․확장하고 심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어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표현 문법 관점의 교육 내용으로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문장 초점화’ 교육의 적극적 실행을 위

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1. 효과성(效果性) 중심 문법 교육관으로의 확장 필요성을 논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 문법의 개념과 교육적 가치를 밝혀 표현 문법 관점 도입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연구 과제 2. 표현 문법 관점의 교육 내용 틀을 마련하고, 교육 내용 요소 선

정 기준을 상세화한다.

연구 과제 3.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 초점화에 기여하는 ‘문장 초점

화’ 사용 원리를 추출해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사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기존 학교 문법 교육 내용과의 차별화를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문법의 하나로, 표현 문법 관점의 교육 내용을 제

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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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문법 교육 연구는 문법 범주 중심의 기술적 연구가 주된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문법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한다 해도 그것은 문법 지식

내부의 특정 범주에 적용하는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말하기나

쓰기 같은 표현 영역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때 문법 영역의 위상은 더욱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법 교육에 대한 기능론적 시각으로 인지언어학

적 관점을 도입하게 되면 특정 문법 범주에만 국한되는 문법 교육 연구의 한계

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문장 초점화 ’

이다. 이 절에서는 문법 교육 연구에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문장 초점화 원리’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독자 지향적 관점의 설득 텍스트를 효

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과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다음의 관점에서 개괄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형태 중심의 문법 교육관에서 벗어나 문법 교육에 대해 화용적․기

능적 관점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둘째, 문법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이념 차원이 아닌 실행 차원에서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셋째, ‘표현 문법’의 개념을 설정하고 쓰기와 문법 영역의 통합적 접근을 모색하

고자 한다.

넷째, ‘초점사’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문장 초점화’의 개념을 설정하

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다섯째, 설득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을 정리하여 설득커뮤니케

이션의 ‘효과적인 의미 구성’에 관한 논의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접근 방법 틀을 마

련해 보고자 한다.

여섯째, 텍스트언어학의 성과를 정리하여 설득 텍스트의 효과적인 의미 구성에

관한 논의들을 살핌으로써, 설득 텍스트의 효과적인 의미 구성을 위한 텍스트의 구

조를 밝히는 연구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 화용적 관점의 문법 교육 분야

쓰기 영역과의 적극적인 통합의 장에서 설득 텍스트 주제 전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적 장치로서 문장 초점화 원리에 주목하는 본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용적 관점의 문법 교육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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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원(1988)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학교 문법이란 언어사용자가 바르게 말하

고 쓰기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들을 담고 있는 규범 문법인 반면, 현대적 의미

의 학교 문법이란 언어 사용자가 바르게 말하기․쓰기의 기준으로 삼을, 국어과

교육의 목표어를 기술한 문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전통적

의미의 학교 문법에서 말하는 규칙은 판단을 수반하는 결과적 규범인데 반해, 

현대적 의미의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규칙들은 언어수행의 과정에 적용시킨다

는 점에서 생성적 규범이어야 함을 지적해, 문법 교육이 실제 언어 생활과 유리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세형(2005)에서는 문법 지식이 모어 화자가 지닌 ‘잠재적 의미 체계’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것이 지닌 의미 생성력을 유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

로 문법 지식을 교육적으로 재기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문법 교육의 내용 및

그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이나, 문법 지식이 실제 언어활동 과정 안에서 의미적

자원으로서 통합적으로 개입, 운용되는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위한 문법 교육과

정의 설계에 주력하였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 현상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제기

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민현식(2006)에서는 ‘정확성’의 범주에 머물러 있던 문법 교육의 목표를 ‘적절

성’의 범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언어 사용자와 단절되고 고립된 언어가 아

닌 실제 일상의 언어를 문법 교육의 대상 언어로 보았기에 가능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문법 교육의 목표를 확장하려는 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법 교육의 목표를 ‘정확성’ 범주에서 벗어나서 보고자 하는 흐름은

문법성(grammaticality)의 개념을 용인성(acceptability)을 아우르는 수준까지 확장

하고자 한 이현진(2007)에서 좀 더 상세화되고, 읽기와 연관해 기존의 언어에

대한 관점을 ‘정확성’의 관점, ‘적절성’의 관점, ‘타당성의 관점’으로 나누고 이

각각이 ‘규범으로서의 언어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 ‘(사회) 제도로서의 언어

관’ 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신명선(2008:528-531)에서 명확해진다.

그리고 졸고(2008)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정확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의 특성을

언어관, 인간관, 문법 교육관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언어 사용자 중

심의 언어관, 생산자 중심의 인간관, 의미 중심, 표현 중심, 언어 사용 중심의

문법 교육관을 특성으로 하는 효과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으로 나아가야 할 필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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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관(2009)에서도 언어학과 교육학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문법 교육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문법 교육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법 교육의 방향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남가영(2008)에서는 문법 탐구 경험을 언어의 형식을 중시하는 경험, 언어

의 기능을 중시하는 경험, 언어의 내용을 중시하는 경험으로 상세화하여 그 교

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문법 교육 현상의 중심이 문법 지식에

서 문법 경험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보여 준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기존의 형태 중심의 문법 논의에서 탈피하여 실제 언어

사용의 국면인 텍스트 안에서의 문법 교육 내용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

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실제 언어활동 국면인 텍스트 안에서의 문법 지식의 역할과 관련지어

교육 문법 내용을 마련하고, 교수 학습하기 위한 실천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인지언어학 분야

화용적 혹은 기능적 관점과 더불어 인지언어학적 관점은 기존의 문법 교육

관점을 언어 중심에서 언어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

공할 수 있는 응용언어학적 관점으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한국어 자료에 적용해 논의해 보려는 시도들이 인지형태론(구본

관, 1992; 박진호, 1994; 채현식, 1994), 인지의미론(임지룡, 1997)이라는 분야로

한 흐름을 이루어 왔고, 최근 들어 인지문법(이수련, 2001; 고영근․구본관, 

2008) 이라는 흐름 속에서 인지언어학의 적용 범위가 형태․어휘 차원에서 통

사 차원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형태론적 관점을 문법 교육에 도입한 논의로는 졸고

(2004), 박혜진(2010)이 있고, 인지의미론적 관점을 문법 교육에 도입한 논의로

신명선(2010)이 있으나, 통사 이상의 층위에서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도입한 문

법 교육 논의는 드물어 이에 대한 도입과 관심이 필요하다.

3) 표현 문법 분야

표현 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저는 찾아보기 힘든데, 영미권에서는 언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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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 사용의 관계 속에서 아동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표현 문

법을 살피거나(McDade et al., 1982), 언어의 이해보다는 산출에 어려움을 겪는 단

순 언어 장애(SLI, Specific Language Impairment)를 지닌 아동의 표현 문법

(expressive grammar)의 문법적 간섭이 수용적 언어 성장(receptive language 

growth)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Camarata et al., 2009) 언어 발달의 관점

에서 언어 수용과 생산의 측면을 나누어 접근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문법이 실제 언어 사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주

목해 현대 일본어 문법을 ‘표현 문법(表現 文法)’으로, 중세 일본어 문법을 ‘해

석 문법(解釋 文法)’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타하라 야스오(Kitahra Yasuo, 1996)와

같은 논의가 있어 상당히 인상적이다. 

국내에서는 민현식(2010)에서 학교 문법을 ‘지식 문법’과 ‘생활 문법’의 차원

으로 나누어, 생활 문법 내용에 문법과 기능 영역의 통합적 관점에서 ‘화법 문

법’과 ‘작문 문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육 문법 논의를 다양화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 주었다. 

4) 초점사 연구 분야

초점에 대한 연구는 화용론에서 억양, 강세 등에 의해 유표화되는 초점 연구

(Halliday, 1967; Erteschik-Shir, 1997 ; 박철우 2003 등)와 형식의미론에서 문장

단위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명제 분석적 성격의 연구(Eva Hajicova&Barbara 

H.Partee&Petr Sgall, 1998; 최규련, 2005 등)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초점 논의를 국어 교육에 도입한 논의로는 김재윤(1992), 박채

화(1993), 서혁(1996)이 있는데, 김재윤(1992)에서는 국어 조사 ‘이, 을’의 보조사

적 기능이라 일컬어져 왔던 특수한 기능을 문장 차원에서 초점화 기능으로 접

근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문장 차원에 한정된 논

의이면서, 형태론적 단위인 조사 ‘이, 을’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 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법 부류 중심의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박채화(1993)에서는 국어 교육에 기능론적 관점을 도입해 담화가 구체적인 상

황에서 필자 혹은 화자의 전달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

진 문장들의 응집체임을 분명히 하고, 담화 분석 모형의 하나로 주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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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al structure)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문장을 주제-진술 개념을 도입하여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분석한 주제들을 주 주제와 부 주제로 나누어 인접한 문

장들간의 주제 진행 유형을 살펴 도표에 표현함으로써 담화의 주개념이 무엇인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제 구조 도표 작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

다. 그러나 이러한 담화 구조 분석이 담화의 이해와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못했으며 국어 교육의 장 안에서 이러한

담화 구조 분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의미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서혁(1996)에서는 담화 텍스트언어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국어 교육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개념의 설정과 주제의 발견과 구성이라는 문제에

주목해 텍스트의 미시․거시 구조 측면에서 텍스트의 내적 관계 분석을 통한

주제 구성을 논의하면서 주제 표현 방식으로서의 초점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그러나 담화 구조와 주제 구성 중

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주제 표현 방식으로서의 초점화에 대한 개념 혹은

방식에 대한 유형화는 이루어졌으나 초점화에 기여하는 초점화 표지에 대한 문

법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텍스트 유형별이나 특정 텍스트 유형 안에

서 이러한 초점화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화자 혹은 필자의 의도적 언어 선택의 결과인 초점화가 특정 텍스트

유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초점화에 기여하는 언어적 장치

인 초점화 표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실제 텍스트 분석을 기반으로 접근

과 분석이 요구된다.

5) 설득커뮤니케이션 이론 분야

초기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보원에 초점이 놓

여 있으나, 최근 수용자 시각에서의 이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페티와 카시오포

(Petty & Cacioppo, 1981)가 제안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ELM)과 프리스타드와 라이트(Friestad & Wright, 1994)가 제안한 설득 지

식 모델(Persuasion Knowledge Model, PKM)이 그것이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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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화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개념 구조 하에서, 메시지에 의해서 제공되는 쟁

점이나 관련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차이에 기인하는 ‘중심 경로’와 ‘주변

경로’라는 두 가지 특별한 경로를 통해 수용자의 태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따라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은 사람들이 때로는 메시지의 ‘주변 단서’에 영향

을 받으며 주변 단서는 주제에 대한 메시지 주장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채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주변 단서

에 관한 모호함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 가진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Areni & Lutz, 1988; Eaagly & Chaiken, 1993, 김정현, 2006:72~73에서 인용).

이에 반해 설득 지식 모델은 수용자가 설득 시도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자신

이 지니고 있는 설득 지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자는 설득자가 사용하는 전술에 관하여

개인적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데, 이러한 설득 지식은 수용자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설득자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를 지각하는 데에 도

움을 준다. 또한 설득 지식은 수용자 스스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설득

대처 전략을 선택하여 설득 시도에 적응해 가면서 대응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설득 지식 모델은 전통적인 수용자 행동 관련 이론들이 설득하는 정

보원이 수용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

라 수용자를 설득 과정에서 단순히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로 가정하는 것과 달

리 수용자가 설득 상황에서 주체적인 존재이며 능동적인 참가자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6) 텍스트언어학 분야

우리나라에 텍스트언어학이 소개된 1970년대 중반 이후 문장 이하 층위에 놓

여 있던 문법적 관심은 문장 이상의 텍스트 차원으로 끌어올려지게 되었다. 그

리고 텍스트의 개념과 텍스트의 구조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그

리고 이러한 텍스트의 개념과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반 다이크(van 

Dijk, 1980)의 거시구조(巨視構造, Makrostruktur)와 초구조(超構造, Superstruktur) 

개념이다. 그러나 반다이크의 이론은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의 구분을 바탕으로

한 생성변형문법에 초점을 둔 텍스트의 이론적 연구로서, 실제적인 글쓰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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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차 자료 :문장 초점화 교육의 필요성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틀 구성

㉠ 이론적 차원 :기존의 ‘정확성’중심의 문법 교육관에서 ‘효과성’중심 문법 교육관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법 교육관을 단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문법 교육

연구의 대상으로 ‘문장 초점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음.

㉡ 경험적 차원 :학습자들이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글쓴이가 주어진 문제의 의도를 제대

로 파악했는지,글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냈는지,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했는지를 판단해

보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학습자의 텍스트 이해 수준을 가늠하고 이 과정에서 문장의 초

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점화

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음.(질문지법)

에서 텍스트 생성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기대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반해 프라그 학파의 화제-초점 구조 이론은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텍스트 구조를 주제 구조로 치환한 텍스트 분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서 유용하다. 그 중 다네쉬(Daneš, 1970:74)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 전개 유형

은 주제 중심의 텍스트 구조를 논할 수 있는 훌륭한 근거가 된다.

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텍스트언어학의 도입은 텍스트의 지시 접속 관계나 텍

스트의 구조 분석을 위주로 한 연구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텍스트의 접속 관

계를 다룬 이은희(1993), 설명 텍스트의 내용 구조를 분석한 이삼형(1994), 텍스

트 구조 표지를 대상 표지, 관계 표지, 개관 표지로 유형화한 김봉순(1996)의 논

의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네쉬의 주제 전개 유형을 바탕으로 주제 중심의 텍스트

구조를 도입해, 이에 따라 설득 텍스트 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설득

텍스트의 구조를 유형화하고 그 안에서 초점화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주된 연구 과제는 문법 교육의 내용적 실체로서 ‘문장 초점화’를

개념적 수준에서 규정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체적․실체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인

설득 텍스트 구성에 기여하는 문장 초점화의 기능적 양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의 방법과 자료를 택하였다.

<표 1>연구 자료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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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차 자료 :문장 초점화의 기능과 양상을 살펴볼 자료 선정 및 분석 방법

㉠ 이상적인 설득 텍스트7)구성 양상 :근대 명논설․명연설과 5차 교육과정 이후 교과서

에 수록된 설득 텍스트(인지언어학적․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 학습자의 설득 텍스트 구성 양상 :주어진 논제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생산해 낸 설득

텍스트(인지언어학적․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가] 1차 자료 : 문장 초점화 교육의 필요성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틀 구성

㉠ 이론적 차원 : 문법 교육의 목표는 늘 언어 사용자의 의도나 선택을 배제

한 이상적인 언어 분석을 통한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민현식(2006)에서는 ‘정확성’의 범주에 머물러 있던 문법 교육의 목표를 ‘적절

성’의 범주로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

서 문법 교육에서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채택해 ‘효과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으

로 확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경험적 차원 : 2008년 7월 5일 서울사대부여중에서 실시한 ‘선한 목적을

제국면
소통양상

담화적 담화 수반적 담화효과적

지배적 기능 제보적 설득적 미적

텍스트 유형 뉴스,기사,설명문등 광고,연설,설교등 시,소설,드라마등

… … … …

초점(지향점) 정보적 초점 대인적 초점 전언적 초점

진술 태도 객관적,과학적 주관적,객관적 주관적

화제의 명시성 명시적 명시적 비명시적

이해의 수준 사실적 이해 추론․비판적이해 감상적 이해

주제 구성의 중점 텍스트 필자의 의도 독자

7) 설득 텍스트는 필자의 명확한 주장이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 드러나야 하는 텍스트 유형이다. 

따라서 정보 전달이나 정서 표현과 같은 텍스트 유형에 비해 문장 초점화가 분명하게 이루

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문장 초점화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 설득 텍

스트를 다루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빈도 높게 출현하는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와 문장 초점화 원리가 다를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서혁(1996:49)에서 텍스트의 지배적 기능과 유형에 따라 담화의 여러 국면을 중심으

로 정리한 다음의 표에서도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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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대상 비고

2008년11월21일
청운중학교3학년 111명중110명

(무응답1명)
질문지법

2009년5월14일 마포고등학교1,2학년26명 질문지법

2009년5월12일 서울대학교 1학년학생51명

설문과 함께 제시된 3개의

답안 중 하나를 골라 고쳐

쓰는별도의 과제 부여

2009년5월26일 명지대학교 1학년학생38명 질문지법

합계 총225명

위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다룬 논술 경시 대회의 2학년 답

안 173부 중

1) 주어진 문제 의도를 벗어났지만 주제는 명확한 A답안, 

2)주어진 문제 의도는 파악했지만, 자신의 주장이 명확치 않아 글의 전개가 일관

적이지 못한 B답안, 

3)주어진 문제 의도를 잘 파악하고, 명확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C답안

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① 문제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글과 그렇지 못한

글을 선택하고(1, 2) 그 이유를 서술하는 문항(1-1, 2-1), 주제가 가장 명확한 글

과 그렇지 못한 글을 선택(3, 4)하고 그 이유를 서술(3-1, 4-1)하고, 주제를 적도

록 하는 문항(3-2, 4-2), 글의 전개가 가장 논리적인 글과 그렇지 못한 글을 선

택(5, 6)하고 그 이유를 서술(5-1, 6-1)하고 글의 전개를 간략히 적도록 하는 문

항(5-2, 6-2)과 A, B, C 세 글 모두에서 글의 전개상 고치고 싶은 부분을 고치도

록(7) 하는 설문 조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표 2>의도와 논리성 문제 구분을 위한 설문 조사 기간과 대상

[나] 2차 자료 : 문장 초점화 원리의 기능과 양상을 살펴볼 자료 선정 및 분

석 방법

㉠ 이상적인 설득 텍스트 구성 양상 :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상적인 설

득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장 초점화 원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 명논설․명연설로 꼽혀 온 설득 텍스트와 5차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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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대상 논술 텍스트 수

2009년3월〜6월(10회)
고등학교1학년11명 32개

고등학교2학년15명 36개

2009년9월〜12월(6회) 고등학교2학년12명 35개

2010년4월〜6월(10회)
고등학교1학년 7명

고등학교3학년 8명
66개

합계 45명(중복된8명제외) 169개

이후 교과서에 수록된 설득텍스트를 연구 자료8)로 택하였다. 

㉡ 학습자의 설득 텍스트 구성 양상 : 주어진 논제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생산

해 낸 설득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 안에서 문장 초점화 양상을 살펴, 성공적인

초점화 사용 원리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표 3>과 같이 학습자

설득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표 3>학습자의 설득 텍스트 수집 기간과 대상

8) 이들 텍스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째, 해당 텍스트는 전문가 수준의 필자들이 쓴 활동의 결과물이지 학습자의 활동 결과물

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텍스트는 직관적으로든 분석적으로든 문장 초점화 원리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들 텍스트에서 사용된 문장 초점화

의 양상과 그 의미를 해석해 가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전문가 수준의 필자들이라도 문장 초점화 원리를 의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

다. 물론 이들 필자들은 개인에 따라 문장 초점화 원리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경우도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인식을 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문장 초

점화 원리를 무의식적으로라도 선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텍스트는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6-

Ⅱ. 표현 문법 관점 도입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국어 교육에서 문법에 대한 관점은 국어에 대한 순수주의적, 규범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당위적인 차원에서 민족적인 감정에 호소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강

조하는 경향이 짙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문법 교육으로도 이어져 문

법 교육의 목표와 필요성은 문법 영역 고유의 가치를 강조하고 부여하는 과정

을 통해 추상성을 띠게 되었고, 문법 교육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탐색은 문법

교육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았다9) 할 수 있었다. 2장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기존 문법 교육이 지향해 온 목표를 점검하고 반

성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을 통해 문법 교육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기

술함과 더불어 문법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로서의 효과성 중심 문법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 표현 문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교육적 가치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표현 문법에 대한 국어 교육적 접근으로 쓰기 능력과 문법 능력이

표현 문법 교육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밝히고, 표현 문법 관련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표현 문법의 교육적 논의를 위한 전제

1.1. 표현 문법의 개념

김광해(1997:45~74)에서는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이라는 술어가 ‘중세 이래의 서양의 언어 교육에서

외국어인 그리스어, 라틴어를 가르치기 위해 구성했던 문법’이며, ‘학교 문법

(pedagogical grammar)’은 외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용 문법 학습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규범 문법(standard grammar)’과 개념상으로 동일하다고 보

9) 기존의 형식 중심의 문법 내용을 비판하고 국어 생활에 작용하는 문법적 유용성을 강조한

통합론을 주장한 주세형(2005)의 논의는 문법 교육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고 다른 기능 영

역에 기대어서만 문법 교육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법

교육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탐색이 문법 교육의 고유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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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김광해(1997)에서는 ‘교육 문법(educational grammar)’은 ‘자국인 학습자

에게 필요한 언어에 대한 풍부한 자원, 경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의미

의 문법’임을 정의하면서 그동안 학교 문법은 그 교육적 의의를 충분히 탐색하

지 못한 채 교육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중세적․전근대적 언어관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문법 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을 수밖에 없었음을 비판하면서, 자

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교육은 ‘학교 문법’이 아닌, 교육용 패러다임에 의

거한 ‘교육 문법’을 대상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현식(2006)에서 구체화되어 학교 문법을 ‘지식 문법’과

‘생활 문법’으로 그 개념을 구분하였으며, 민현식(2010)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활

문법 내용에 문법과 기능의 통합 관점에서 ‘생활 문법’의 개념을 상세화하였다. 

(1) 지식 문법: 

① 일반 언어의 이해: 국어의 위상, 계통, 특성, 언어문화 관련 지식

② 구조 문법의 이해: 언어 구조(음운, 형태, 단어, 문장, 담화 구조) 지식

③ 역사 문법(국어 변천사)의 이해: 고전 언어 자료의 문법 지식

④ 국어 규범의 이해: 발음, 표기, 어휘, 문장, 담화 규범 관련 지식

⑤ 국어 태도의 이해: 국어에 대한 태도 함양의 생태 국어학(국어순화), 국어의

사건사, 인물사, 운동사, 문화사 관련 지식

 (2) 생활 문법(실용 문법):

독서, 화법, 작문, 문학 능력 함양을 위한 실용 문법으로 생활 언어, 사회 언어, 

학문 언어, 예술 언어 속의 문법 사항을 포함한다. 

① 화법 문법: 표준발음, 표준어, 방언, 표준화법, 언어예절, 대화․토론․연설 언

어의 특징, 半言語ㆍ非言語的 표현의 효과 등.

② 작문 문법: 문장 구성법, 非文 예방법, 문장 교열법, 어휘․문장․텍스트

구성 능력 등. 

③ 독서 문법: 텍스트언어학, 독서와 어휘력, 표기법과 독서의 상관성, 읽기 능력

을 위한 발음 교수법(phonics), 총체적 언어교수법 등.

④ 문학 문법: 문학 이해에 기여하는 修辭學, 文體論, 詩 文法(낭독법, 시어의 脫

規範性), 小說 文法(소설 문체), 고전문학의 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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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식(2010)에서는 언어 사용의 구체적 양상 속에서 문법 교육 내용이 어떻

게 관련될 수 있는가 하는 통합적 관점에서 ‘생활 문법’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

육 문법의 거시적 모형을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민현식(2010)의 거시적 교육 문법 모형에 공감하면서 말하

기, 쓰기와 같은 언어 생산의 국면 중 쓰기 국면에 주목해 문법 교육 내용이 쓰

기 과정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표현 문법(expressive grammar)’은 민현식(2010)에서

사용된 쓰기 영역과 문법 영역의 통합적 영역으로서의 ‘작문 문법’의 범주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언어 사용의 구체적 양상 속에서

언어 생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생성적인 속성을 지닌 교

육 문법의 한 유형을 일컫기 위해 개념화한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는 자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문법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기타하라 야스오(Kitahra Yasuo, 1996)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기타하라 야스오(Kitahra Yasuo, 1996)에서는 기능적 관점에서 실제 언어 사용과

는 거리가 있지만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중세 일본어 문법의 속성을 ‘해석 문법

(解釋 文法)’, 실제 언어 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현대 일본어 문법의 속성을 ‘표

현 문법(表現 文法)’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고의 관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기존의 문법 교육이 언어 사용자 내면의 문법 지식의 확장에 주목해 온 ‘수용

문법’ 혹은 ‘이해 문법’으로서의 지식의 속성을 강하게 띠어 왔다면, 이제 문법

교육은 언어 사용자의 문법 지식이 실제 언어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적

속성이 강화된 ‘표현 문법’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표현 문법 교육은 기존의 정확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에서 벗어나 효

과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 졸고(2008)의 논의와 그 맥

을 같이 한다. 즉, 표현 문법 관점은 문법 교육이 그 자체로 교육해야 할 가치

가 있는 고유한 가치 외에도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기능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이는 실증적 교육 문법 모형이라

할 수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9-

1.2. 표현 문법의 교육적 가치

표현 문법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는 크게 의사소통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

적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표현 문법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

한다는 점, 표현 문법이 쓰기와 문법 영역의 통합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 그리

고 표현 문법의 가치가 일상 언어생활에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법이 언어 사용의 측면과 분리된 별개의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표현 문법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문법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 파악될 수 있다.

1) 효과적 의사소통으로서의 가치

문법이 어떻게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가? 기존의 문법은 의사소통의 문

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다음 중학교 3학년10) 

학생의 글을 보도록 하자.

(1)나는 사실 폭력 비폭력 어느 한 곳으로 이쪽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라고 어

느 한 쪽 편을 들 수가 없다.(2)사람이 살다 보면 폭력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

을 했다.(3)글(가)에서도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잡았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철창

에 갔다고 한다.(4)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서 소매치기를 잡았지

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매치기가 제압당한 상태에서 무리한 폭력을 가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니 누가 더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5)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한다.(6)이미 이 소매치기는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무리한 폭력을 사용해 부상을 입었다 라고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으니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7)글 (나)간디 이야기에서도 간디가 계속 비폭력이라

는 정신으로 살아 오늘날 평화의 참뜻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8)비폭력이 아닌 폭력이라고 간디가 주장했다면 우리 지구상에서는 폭력으로 다

죽어 살아남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9)이번 그 사건 광우병에서 많은 사람들

이 다친다.(10)그것은 바로 폭력 때문이다.(11)말 대신 폭력이라니 상상하기

10) 이 글은 2008년도 서울사대부여중 3학년 학생이 ‘선한 목적의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논제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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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싫다.(12)전쟁에서도 폭력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하니 세상 참 잘 돌아가겠

다.(13)폭력이란 사람들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행동이다.(14)

요즘 그런 일들이 더 늘 했고 있고 폭력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

다.(15)하지만 줄어들고 폭력을 더 사용하면 좋겠다.                  

위 학생의 글을 읽고, 우리는 이 글의 주제가 선명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

는 직관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문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기

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표현 문법 분석 도구의 하나인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한 Goldman, S. R. 

& Wiley, J.(2002:68-72)에서 제시된 명제 도식 표상(propositional schema 

representation)과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명제 도식의 의미

망 표상(semantic network representation)11)을 통해 그 원인을 좀 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11) ‘명제적 도식의 의미망 표상’을 통한 텍스트 분석은 언뜻 보면 글쓰기 과정 중 내용 생성

시 흔히 사용되는 ‘마인드맵’과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인드맵이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생성에 그 목적을 두고 단어 수준에서 요약해 제시하는 형태를 띠는 반면, 명제적 도식

의 의미망 표상은 하나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문장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연쇄를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하나의 문장에서 초점화가 문장 자체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앞뒤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정될 수 있

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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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④ 문장의 명제 도식]

1. 들 수 없다.(AGE: 나는, OBJ: 어느 한쪽 편을, APP: 어느 한곳으로 이쪽

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라고, CON 1: 1.2, CON 2: 1.3)

    1.2. 사실 폭력

   1.3.  비폭력

2.1. 생각을 했다.(AGE:(나는), CON1: 2.2, CON 2: 2.3)

    2.2. 사람이 살다보면

    2.3. 폭력을 쓸 수도 있다

3.1. 한다.(APP: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잡았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철창을 갔

다고 , CIR: 3.2)

    3.2. 글 (가)에서도

4.1. 모르겠다.(ARG : 누가 더 맞는 말인지, CON1: 4.2, CON2: 4.3)

    4.2.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서 소매치기를 잡았지만

    4.3.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매치기가 제압당한 상태에서 무리한 폭력을

가해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표 4>초점화에 성공하지 못한 텍스트의 명제 도식과 의미망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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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도식(PROP=propositional schema), 서술어(PRED=predicate), 논항(ARG=argument), 행

위자(AGE=agent), 대상(OBJ=object), 환경(CIRC=circumstances), 조건법(CON=conditional 

mood), 동격(APP=apposition)

■ 2번과 3번 문장 사이, 3번과 4번 문장 사이의 ①, ② 부분은 초점 표지가 없어 문

장 사이의 의미망이 이어지지 못한 상태임을 가리킴

■ ③번은 대립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대립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효

과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상태임을 가리킴

<표 4>의 의미망 표상을 통해 우리는 ①~④ 문장의 연쇄 속에서 문장의 초점

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거나, 이전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 문장의 초점이 다

음 문장으로 이어지지 못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표현 문법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을 해 보면,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필

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필자와 독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

2) 통합적 교육 활동으로서의 가치

표현 문법은 또한 통합적 교육 활동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활동은 특정한 교육적 목적을 지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학습자의 의도된

행위라는 점에서 일상적인 행위와 다르다. 

표현 문법은 언어의 이해와 표현, 수용과 생산이라는 언어 사용의 실제 국면

에서 언어의 표현, 생산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문법을 교육해야 한다는 관점

을 지닌다. 이는 곧 언어의 표현, 생산 측면인 화법 혹은 쓰기 영역과의 교섭적

작용을 전제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쓰기 영역과 문법 영역의 통합적

교육 활동으로서 표현 문법이 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쓰기 영역과 문법 영역의 통합적 국면에 대한 모색은 주세형(2005)의 통합 문

법 교육 담론 이후 시도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마련되지는 못하였

다. 교육과정 상에 텍스트언어학의 성과를 국어 교육 내용으로 도입하려는 시도

를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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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내용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4 쓰기 ⑸문단을짜임새있게 쓴다.

【기본】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추어 문

단을 짜임새 있게쓴다.

【심화】

◦주어진 중심 문장을 이용하여 문단을

짜임새있게 쓴다

8

듣기(2)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며

듣는다.

【기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내용과 짜임

을파악하며 듣는다.

【심화】

◦여러 가지 표지의 종류와 기능을 정리

한다.

듣기 ⑷들은 내용의 응집성을판단한다.

【기본】

◦들은 말의 중심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

의관계가긴말한지 토의한다.

◦들은 말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표지를 적절히

사용했는지 토의한다.

【심화】

◦들은 내용의 응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는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말하기⑶응집성있게내용을조직하여말한다.

【기본】

◦문장과 문장이 긴말하게 연결되도록

여러 가지표지를사용하여 말한다.

【심화】

◦말의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다.

읽기 ⑵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알 수있는표지에유의하며

글을 읽는다.

【기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글의 짜임과

내용을파악하며읽는다.

【심화】

◦읽기 자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지의

종류와기능을조사하여정리한다.

읽기 ⑶글전체의짜임을파악하며 읽는다.
【기본】

◦문단과 문단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태라 할 수 있다.

다음 <표 5>는 7차 교육과정에서 글의 짜임이나 문단 구조 중심으로 기술되

어 있는 설득 텍스트 관련 교육 내용을 추출한 것이다.

<표 5>7차 교육과정에서 ‘글의 짜임이나 구조’와 관련 설득 텍스트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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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전체의짜임을말한다.

【심화】

◦글 전체의 짜임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를 설명한다.

쓰기 ⑶일관성있게 내용을 조직하여글을 쓴다.

【기본】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 되도록

여러 가지표지를사용하여 글을쓴다.

【심화】

◦글의 일관성을 높여 주는 여러 가지

방법 을알아본다.

학년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6 문법⑵문장의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문장과문장을이어주는 방법알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의 종류 알

기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알맞게

사용하기

7
문법⑸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미치는영향을 분석한

다.

◦지시어의 개념이해하기

◦담화 또는 글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사

<표 5>를 통해 우리는 설득 텍스트의 주된 교육 내용으로 ‘응집성(coherenc

e)12)’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글의 짜임과 내용을 조직하는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글의 짜임과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표지’를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표지’란 텍스트언어학

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담화 표지 혹은 텍스트 표지로 ‘지시․접속 표현’을 가리

키는 것이다. 이 텍스트 표지는 텍스트의 거시적인 관계를 세우고, 이를 드러내

는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 또한 이 텍스트 표지는 설득 텍스트에 국한 되지 않

고 다양한 텍스트 장르를 아울러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교육 내용이다.

<표 6>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글의 짜임이나 구조’와 관련 설득 텍스트 교육 내용

12) 고영근(1999)에서는 담화를 담화답게 해 주는 모든 형태 상의 조건을 응결성(cohesion)으로, 

담화를 담화답게 해주는 의미상의 조건으로 응집성(coherence)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형

태상의 조건을 드러내기에는 ‘결속구조(cohesion)' 라는 용어의 사용이 좀 더 두렷하게 여겨져

본고에서는 ‘응결성(cohesion)’ 대신에 ‘결속구조’, ‘응집성(coherence)’ 대신에 ‘결속성’의 용어

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교육과정 상에서는 ‘결속구조(cohesion)’ 대신에 ‘응집성’, ‘결속성

(coherence)’ 대신에 ‘통일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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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있는지분석하기

◦지시어가 담화 또는 글 전체 구조에 끼

치는 의미관계파악하기

8
읽기⑴ 설명하는 글과 설득하는 글을 읽고 글의 짜임을 비

교한다.

◦문단 요약 및 문단 간 관계 파악의 원

리이해하기

◦문단 간 관계 분석을 통해 글의 짜임

파악하기

◦글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의

짜임을비교ㆍ분석하기

◦글의짜임의효과 및적절성평가하기

9 문법⑷담화 또는글 구성의 기본개념을이해한다.

◦통일성과 응집성의개념 이해하기

◦담화 또는 글에서 통일성과 응집성 판

단하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글의 짜임이나 구조’와 관련된 설득 텍스트 교육 내

용을 다룬 <표 6>의 내용을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 있던 글의 구조나 짜

임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면서 7차 교육과정에서 ‘표지’로 논의되던 글의 구조와

의미 영향을 미치는 문법적 요소가 ‘지시어’로 좀 더 명확하게 그 모습을 드러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표지 혹은 지시어에 대한 관심은 텍스트 언어학의 성과를 바

탕으로 진행되어 온 텍스트 교육 관련 연구 성과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데, 지

시․접속 표현에 한정된 텍스트 구조 논의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텍스트의 구조

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텍스트 전체 주제 형성을 위한 개별 문장의

구성 문제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리고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의 개념을 들고, 

담화 또는 글을 읽고 통일성과 응집성을 판단해 보는 교육 내용이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9학년의 문법 교육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글을

써 나가는 과정에서 통일성과 응집성을 이루기 위한 교육 내용은 지시-접속 표

현(6학년 문법_⑵ 문장의 연결 관계를 이해한다, 7학년 문법_(5)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 측면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텍스트의 형식 측면에서 구조적인 응

집성을 이룰 수 있는 일관된 주제 형성을 위한 구체적 교육 내용이 필요한데, 

표현 문법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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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천적 언어생활로서의 가치

그리고 표현 문법은 일상 언어생활에 바로 전이될 수 있는 실천적 가치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문법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문법 지식을 기

반으로 실제 자신의 언어생활에 적용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대학교 1학년 학생13)의 글을 보자.

밥 먹을 때 합리적인 가격은?

(1)당신과 친구 셋이서 음식점에 갔다.(2)음식값을 더치페이로 계산할 때와

전체 음식값을 넷이서 나눌 때,어느 경우에 돈을 더 쓰게 되는가?(3)경험에 비

추어 보면 더치페이일 때 돈을 덜 쓰게 된다.(여기서 당신의 재정 상태에 따른 심

리적 효과로 지출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4)왜 그럴까?

(5)우선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몇 가지 추상적인 개념들을 수치화해 볼 필요가

있다.(6)어떤 음식의 음식값이 p일 때,그 음식을 먹고 나서 느끼는 만족감을

s(p)라 하자.(7)일반적으로 p가 매우 크거나(예를 들어 산삼이 들어간 삼계탕),

너무 작지 않을 경우

“s(p)=c루트 p(c는 적당한 양의 상수)”

라 할 수 있다.(8)즉,가격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9)더치페이를 하는 경우,몇 명이 같은 먹는가에 관계없이 개인이 먹은 비용

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가격(여기서 ‘합리적’의 의미는 만족감에서 비용

을 뺀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에서 소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은 c루트 p-p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이다.(10)이 식은 루트p에 대한 이차함수이고 최고차항이

음수이므로 최댓값이 존재한다.(11)앞의 식을 p에 대해 미분하여 0이 되는 지

점,즉 p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으면 ‘p=(c/2)2’일 때이다.

(12)4명이서 전체 음식값을 나누어 내는 경우,내가 p만큼의 가격을 지불한다

고 하자,(13)나머지 사람들이 q만큼을 지불한다면,가격인 p+q인 음식을 4명이

서 나누는 것이므로 만족감은 c/4루트 p+q가 될 것이다.(14)따라서 합리적인 소

비를 할 때,‘c/4루트 p+q-p’가 최대값이고 이때의 p의 값은 ‘p=4c2'임을 알 수

13) 2007년 12월에 연구자의 대학 국어 수업을 수강하던 당시 서울 공대 1학년 학생이 수업 시

간에 제출한 논설문이다. 논제는 자율이었으며, 문단 형식과 표기는 학생의 것을 그대로 옮

긴 것이다. 이 학생은 가장 인상적인 논설문을 제출하였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8-

있다.

(15)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은 생각으로 지출한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개인은 4c2을 지불하게 된다.

(16)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더치페이를 할 때,개인이 내는 비용이 무려 1/16

이 됨을 알 수 있다.(17)이러한 현상은 음식값을 나누어 낼 때에는 남들이 얼마

나 먹을지 모르는 데에서 일어난다.(18)나는 조금 먹었는데,남들은 많이 먹고

그 비용은 4등분된다면,나의 손해일 것이다.(19)그러한 논리에 의해 많이 먹게

되고 나머지 친구들도 같은 생각으로 많이 먹어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

는 것이다.(20)이러한 현상은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살펴볼 수 있

다.(21)정보가 완전치 않은 상태애서 개인이 최선을 다하면 전체적으로는 최선

의 선택을 못하는 것이다.(22)마치 음식값을 나눠 내면 16배나 더 내는 것처

럼…….

(23)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24)우선

정보가 완전해야 한다.(25)정보가 불완전하면 각 개인은 게임을 하게 되고 여기

서 나온 결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고,이는 더치페이

와 같다.(서로 얼마씩 낼지 알고 값을 계산하는 것은 더치페이와 같다.(26)따라

서 더치페이가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9-

<표 7>초점화에 성공한 텍스트의 명제 도식과 의미망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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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학생은 명제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과 군더

더기 없는 깔끔한 언어 표현으로 성공적인 설득 텍스트를 완성하였다. 문법 지

식을 텍스트 생산에 이상적으로 적용하여 실천한 경우라 할 수 있다. 

표현 문법 교육 내용은 이처럼 실제 텍스트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이

고, 맥락적인 문법 지식의 속성을 통해 일상 언어생활에 실천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2. 표현 문법에 대한 국어 교육적 접근

쓰기와 문법 영역의 통합적 성격을 지니는 표현 문법에 대해 국어 교육적으

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과 표현 문법, 문법 능력과 표현 문법의 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2.1. 쓰기 능력과 표현 문법 교육의 관계

우선 쓰기 능력과 표현 문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쓰기를 사회 문화적인 현상(social and cultural phenomenon)으로 볼 것인지, 인지

적 활동(cognitive activity)으로 볼 것인지 규정하고 이에 따라 쓰기 과정이 어떠

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때 요구되는 쓰기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

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쓰기를 특정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지적

활동으로 보고, 다음 <표 8>의 Hayes(1996)의 쓰기 모델을 바탕으로 쓰기 과정

중 표현 문법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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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Hayes(1996)의 쓰기 모델(AldersonJ.C.&L.F.Bachman,2002:26)

과제 환경(TheTaskEnvironment)

사회적 환경
(thesocial
environment) ↔

물리적 환경
(thephysical
environment)

청중
(theaudience)

작문 분량
(thetextsofar)

협력자
(thecollaborator)

작문 매체
(thecomposition
medium)

↕ ↕

개인(theindividual)

동기/효과
(motivation/aff

ect)
↔

인지적 처리

(cognitive

process)
목적

(goals)

↘

↖

작동 기억

(workingmemory)

↙

↗

소질

(predispositions)

음운론적 기억

(phonologicalmemory)

텍스트 해석

(textinterpretation)

신념과 태도
(beliefsand
attitudes)

시각/공간 스케치패드

(visual/spatialsketchpad)

반영

(reflection)

손익 추정
(cost/benefit
estimates)

의미론적 기억
(semanticmemory)

텍스트 생산
(textproduction)

↘

↖

↓↑

↙

↗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

과제 스키마

(taskschemas)

화제 지식
(Topicknowledge)

청중 지식
(audienceknowledgee)

언어학적 지식
(linguisticknowledge)

장르 지식

(genre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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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쓰기 모델에서 표현 문법은 ‘장기 기억’에서의 ‘언어학적 지식’과

‘인지적 처리’에서의 ‘텍스트 해석’과 ‘텍스트 생산’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언어학적 지식’은 기존의 학교 문법에서 다루어져 온 지식의 체계를 기

반으로 하지만 실제 텍스트 생산에 이러한 문법 지식의 체계가 실질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기능적인 성격의 문법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적 문

법 지식의 양상은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표현 문법이 ‘인지적 처리’에서의 ‘텍스트 해석’과 ‘텍스트 생산’에 작용한다

고 할 때 ‘텍스트 생산’ 차원에서는 필자의 의도를 언어화해 기호로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쓰기 능력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며, ‘텍스트 수용’ 차원에서는 독자

의 이독성(readability)을 위한 단서로 필자의 의도가 담긴 기호들이 작용하면서

쓰기 능력과의 관계를 지니게 된다. 다음에서 이 각각에 대해 살펴보자.

1) 필자 의도의 언어화 과정으로서의 표현 문법

소쉬르와 촘스키의 언어학은 우리나라의 국어학과 국어 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영향 아래 정확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이

문법 교육에서 중심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은 졸고(2008)에서 기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확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효과성 중심의 문

법 교육관을 지향하는 표현 문법 교육의 언어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중심

이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목정수(2003:50~56)에서 다루고 있는 기욤의 시간성 문제를 통해 접근

이 가능하다. 목정수(2003:50)에서는 기욤(Gustave Guillaume)이 언어를 활동, 즉

움직이는 정신역학체로 파악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심리작용 시간을

언어 모델에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곧 언어 주체를 또한 고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욤의 언어학 모델은 다음의 (ㄱ)과 같이 제시될

수 있고, 기존의 구조주의적 모델 (ㄴ)과 차별화된다는 것(목정수, 2003:50)이다.

(ㄱ) 랑그(=조건) → 화자(랑그의 피조건이자 담화의 조건) → 담화

(ㄴ) 심층구조(=랑그=조건) → 표층구조(=파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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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욤은 언어학 모델 설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조주의 시각에서는 언어의

주체가 소외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언어학 모델은 자연과학적 모델과 유사성이

있지만 그 차별성은 바로 언어 현상을 조장하는 인간이라는 언어주체가 설명적

사실로서의 언어(langue)와 설명해야 할 사실로서의 언어현상(langage) 사이에 개

입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목정수(2003:54)에서는 기욤이 ‘기호=시니피앙(signifiant)+시니피에

(signifie)’라는 소쉬르 공식을 발생론적 시각에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수정하

여, 언어활동이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사고에서 언어활동을 거쳐 언어 표현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생론적 시각에서 기호가 하는 역

할은 잠재적인 시니피에를 결과적인 시니피에로 외현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1>목정수(2003:54)에서 제시한 기욤의 언어 모델

여기서 잠재적인 시니피에는 곧 언어 사용 주체의 의도이며, 그 의도에 따른

언어 선택의 결과가 기호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언어 선택의 결

과인 결과적 시니피에인 기호를 통해 우리는 화자 혹은 필자의 의도로서의 잠

재적 시니피에를 추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표현 문법은 이러한 언어 사용 주체의 의도를 중심으로 한 언어 선택의 결과

가 곧 우리의 담화 혹은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언어 기호를 바라본다.

2) 독자의 이독성을 위한 단서로서의 표현 문법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필자의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은 독자가 얼마나 받아들

이기 쉽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이독성(readability)의 차원에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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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쉬운 쓰기(readable writing)에 대해 Horning, A. S.(1993:4)에서는 이독성

(readability), 이해가능성(comprehensibility), 어려운 정도(difficulty)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텍스트 자체가 응집성(cohesion)과 잉여성(redundancy)의 심리

언어학적 특징과 독자의 기대와 필자 의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특

성을 포함하고 있을 때 필자와 독자는 이해 가능한 쓰기에서 만나게 된다고 언

급하고 있다.

이때 응집성과 잉여성은 명제들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장 초점화가 유표적

으로 혹은 무표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독자는 이

러한 문장 초점화 표지를 단서로 해서 문장들 간의 연쇄 관계를 파악해 텍스트

의 전체 내용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독자의 관점으로 대치해 독자가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단서로 삼을 만한 문법 기능어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문법 기능어의 역할이 바로 표현 문법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2.2. 문법 능력과 표현 문법의 관계

다음으로 문법 능력과 표현 문법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문법 능력이 어

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법 능력을 구성하는 문법 지식과 표현 문법 내용과

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법 능력과 지

식, 수행의 관계(Purpura, J. E., 2004 : 88)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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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능력
Strategiccompetence

화제 지식
Topicalknowledge

문법적 형태
Grammaticalform

개인적 특성
Personalattributes

감정
Affect

문법적 의미
(축자적&의도적)

Grammaticalmeaning
(literalandintended)

문법적 지식
Grammaticalknowledge

문법적 능력
Grammaticalability

언어 사용의 특성이나
시험 과제 및 환경의 특성

Characteristicsofthelanguageuse
ortesttaskandsetting

문법적 수행
Grammaticalperformance

=이론적 구성체

(theoreticalconstructs)

=점수화 가능한 변수들

(scorablevariables)

<그림 2>문법 지식,능력,그리고 수행의 서술(Purpura,J.E.,2004:88)

<그림 2>를 보면, 전략 능력과 형태와 의미의 두 가지 차원이 포함된 문법

지식이 함께 작용해 문법 능력을 이루고 화제 지식과 경합해 문법적 수행이 이

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개인적 특성이나 감정적인 부분이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 능력을 구성하는 문법 지식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양한 문법적 형태와 의미 중에서도 ‘정보 관리 형

태(Information management forms)’와 ‘정보 관리 의미(Information management 

meanings)’가 본고의 표현 문법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표현 문법에서는 문장을 하나의 정보 구조로 보고, 그 정보 구조 안에서 어디

에 초점이 놓이고, 그 초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장 간 연쇄를 이루어 텍스트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즉, ‘정보 관리 형태’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담화의 정보 구조를 해석하고 표

현하는 자원으로서 언어학적인 형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정보 표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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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화용론

Pragmatics

문법적 형태

Grammaticalform

문법적

의미(축자적&의도적)

Grammaticalmeaning

(literalandintended)

화용적 의미(함축된)

Pragmatic

meaning(implied)

음운적/문자적 형태

Phonological/

graphologicalforms

⦁분절 형태

segmentalforms

⦁운율 형태(강세)

prosodicforms(stress)

어휘적 형태

Lexicalforms

⦁공기co-occurrence(fond

of)

⦁단어 조합(복합어)

w o r d

formation(compounding)

형태통어적 형태

Morphosyntacticforms

⦁시제와 상

tenseandaspect

⦁어순 wordorder

⦁서법 mood

음운적/문자적 의미

Phonological/

graphological

meanings

⦁recordvs.record

⦁의문 interrogation

어휘적 의미

Lexicalmeanings

⦁외연 denotations(cat)

⦁내포 connotations

형태통어적 의미

Morphosyntactic

meanings

⦁과거 시제 pasttime

⦁의문 interrogation

⦁부정 negation

맥락적 의미

Contextualmeanings

⦁대인관계 interpersonal

⦁그룹 내 참조

in-groupreferences

⦁은유 metaphor

사회언어학적 의미

Sociolinguistic

meanings

⦁나이,성별,소속 등의

사회적 정체성

socialidentitymarkers

of age, gender and

group

⦁사회적 의미(힘,공손함)

socialmeanings

(power,politeness)

⦁언어 변이와 사용역(공

식성)

languagevariation

a n d

registers(formality)

사회문화적 의미

Sociocultural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자원은 예를 들어 운율, 어순, 시제·상 그리고 병렬 구조가

있다. 이 형태들은 정보 관리의 의미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 달리 말해 정

보는 우리가 오래 되고 새로운 정보(즉 화제/논평)를 조직하고, 주제화하고, 정

보를 강조하고 병렬과 시제 일치를 통해서 정보 대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

될 수 있다(Purpura, J. E., 2004 : 96~97). 

<표 9>문법적 그리고 화용론적 지식의 구성 요소(Purpura,J.E.,2004:91)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7-

결속적 형태

Cohesiveforms

⦁논리적 연결어

logicalconnectors

⦁결속장치

cohesivedevices

정보 관리 형태

Information

managementforms

⦁화제/논평

topic/comment

·운율학 prosody

·강조의 do

emphatic"do"

·유표화된 어순

markedwordorder))

·주어진/새로운 조직

(given/neworganization)

·병렬 구조

parallelism

상호작용적 형태

Interactionalforms

⦁헷지(연계)장치(ah)

hedgingdevices

⦁맞장구 장치(uh-huh)

backchanneldevices

결속적 의미

Cohesivemeanings

⦁대조,결론

contrast,conclusion

⦁참조 reference

정보 관리 의미

Information

m anagem ent

meanings

⦁강조 의미

emphaticmeaning

·초점 의미

focalmeaning

·대조 의미

contrastmeaning

·전경

emphasis/foregrounding

상호작용적 의미

Interactional

meanings

⦁(불)일치

(dis)agreement

⦁(불)확실성

(un)certainty

⦁승인

acknowledgment

meanings

⦁문화 의미

(참조,은유,발화 대상)

culturalmeanings

(references,metaphor,

figuresofspeech)

⦁문화적 기준, 선호도,

기대

(사과하는 말의 사용,

연어)

culturalnorms,

preferencesand

expectations

(useofapologies,

collocations)

심리적 의미

Psychological

meanings

⦁태도(풍자,유머,복종,

성실,반어,억제)

attitude(sarcasm,

humor, deference,

sincerity,irony,

understatement)

⦁감정(화,초조)

affect(anger,

impatience)

수사적 의미

Rhetoricalmeanings

⦁통일성 coherence

⦁장르 genres

낮은 맥락성에서 높은 맥락성으로

Low tohighcontext

높은 맥락성

Highcontext

1) 텍스트 구성 능력을 위한 문법 지식으로서의 표현 문법

국어 교육 그리고 문법 교육 안에서 텍스트 또는 텍스트언어학은 어떠한 방

식으로 수용되었는가? 김은성(2008:334)에서는 텍스트 또는 텍스트언어학의 도

입이 문법 교육의 내적 구조와 목적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것이기보다는 국어

교육 전체의 구조 아래서 일방적으로 논의되어온 경향이 짙다는 사실을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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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는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텍스트

관련 내용이 구조 중심의 논의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앞의 1절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구조 중심의 텍스트에 대한 접근은 김은성(2008:338)에서 조국

현(2005:369)의 텍스트 개념의 변천을 요약적으로 도표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다

음 <표 10>의 내용 중 ‘구조 중심적 텍스트 개념’에 치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역시 필자와 독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기

능 중심적 텍스트 개념’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중심

적 텍스트 개념을 도입하게 될 때 텍스트 구성 과정에 기여하게 되는 필자의

활성화된 문법 지식이 표현 문법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표 10>관점에 따른 텍스트 개념의 확대 변천(김은성,2008:338)

(가)(언어)구조 중심적 텍스트 개념
텍스트는 의미 및 주제의 측면에서 연

결된 언어 기호의 복합체이다.

⇩

(나)기능 중심적 텍스트 개념
텍스트는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의사소통행위이다.

⇩

(다)인지주의적 텍스트 개념
텍스트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정신 및

인지 활동의 결과물이다.

⇩

(라)하이퍼텍스트적 텍스트 개념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하여) 텍스트는

문자 혹은 다중 매체로 구성된,종결된

혹은 종결되지 않은,선형성 혹은 비선

형성의 정보 구성체이다.

2) 의미 중심의 텍스트 구성 과정으로서의 표현 문법

또한 텍스트는 필자의 인지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이므로,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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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내용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

5
읽기 ⑶사실과의견을표현한 부분을 구별하며글을

읽는다.

【기본】

◦“～라고 생각한다.”,“내 생각에는 ～.”등의 표

현에 유의하여,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며 글을 읽

는다.

【심화】

◦사실과의견을구별할후있는표현을더찾는

다.

에서 제시된 것처럼 ‘인지주의적 텍스트 개념’을 문법 교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쓰기 과정에 대한 이러한 인지주의적 접근은 쓰기를 ‘필자가 의미에 접근하

기를 시도함에 따라 그들의 생각을 발견하고 재조직하는 비선형적이고, 탐구적

이고, 생성적인 과정(non-linear, exploratory and generative process whereby 

writers discover and reformulate their idea as they attempt to approximate 

meaning)(Hyland, K., 2000:25)’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인지주의적 텍스트 개념’을 문법 교육에 도입하게 되면, 텍스트 생산

과정은 필자가 의미를 중심으로 의미에 적합한 언어 형식을 채택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관점의 문법 교육 틀 안에서 형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던

문법 교육의 내용이 ‘인지주의적 텍스트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의미 중심의 문

법 교육 내용으로 재편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 문법의 특성이다.

2.3. 표현 문법 관련 교육 실태의 검토

여기서는 쓰기와 문법 영역의 통합적 교육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표현

문법 관련 기존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필자 의도의 언어화 과정이 생략된 설득 텍스트 교육 내용

먼저 기존의 설득 텍스트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7차 교육과정

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11>7차 교육과정에서 ‘사실-의견이나 주장-근거’관련 설득 텍스트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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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말하기⑶타당하고 설득력있는근거를제시하며의

견을 제시한다.

【기본】

◦설득력있는근거의 요건을 알고,이를 바탕으

로자기의의견을제시한다.

【심화】

◦토론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상대

방의주장을반박한다.

읽기 ⑷주장에대한근거의적절성을 판단하며글을

읽는다.

【기본】

◦글에서주장과 근거가 나타난부분을 찾고,주

장에내한근거가적절한지판단한다.

【심화】

◦글에서주장과 근거가 나타난부분을 찾고,글

쓴이가 제시하지않은 적절한 근거를 더찾는다.

쓰기(3)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알맞은 근거를 제시하

며글을쓴다.

【기본】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고,알맞은 근거

를들어가며주장하는 글을쓴다.

【심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주어

진글의 주장을 반박하는글을 쓴다.

7 듣기⑵사실과의견을구별하며듣는다.

【기본】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사실을

표현한 부분과 의견을 표현한 부분을 구별하여

듣는다.

【심화】

◦의견을 표현한 부분이 사실을 표현하는 부분

과어떻게관련되는지 말한다.

위 <표 11>은 7차 교육과정의 설득 텍스트 관련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5학년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교육 내용이 다루어진

이후에, 6학년에서는 ‘주장과 근거의 타당한 제시’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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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사실-의견이나 주장-근거’관련 설득 텍스트 교육 내용

학년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3

쓰기⑵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잘 드러나

게 글을쓴다.

◦사실과의견구분하기

◦사실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쓸 내용

정리하기

◦자신의의견이나생각을문장으로정확하게표현하기

◦읽는이의의견고려하기

문법⑶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의도에따라문장의종류가달라짐을이해하기

◦평서문,의문문,청유문,명령문,감탄문 등종류가

다른문장들을찾아분류하기

◦표현 의도에 맞게 문장의 종류를 달리 하여 표현

하기

4 읽기⑶글쓴이가 제시한 의견의 적절성을평가한다.

◦의견을제시한글의특성 이해하기

◦글쓴이가 주목한 인물,대상,상황을파악하기

◦글쓴이의 의견의 적절성 평가하기

◦글쓴이가 주목한 인물,대상,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제시하기

5
쓰기⑵ 다른사람의 입장과 관점에대하여찬성하거

나 반대하는글을 쓴다.

◦다른사람의입장과관점 파악하기

◦다른사람의입장과관점에대하여의견 제시하기

◦찬성,반대를 하는이유나근거를정리하여 쓰기

◦문제상황에 대한인식과 해결 방안이 다를 수있

음을이해하기

6
읽기⑵ 논설문을읽고 주장과근거의 타당성과적절

성을평가한다.

◦논리적으로설득하는글의특성 이해하기

◦주장과근거파악하기

◦논리전개의타당성과적절성평가하기

◦논증이요구되는 상황맥락이해하기

8

읽기 ⑵ 주장하는 글을 읽고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

한다.

◦논증의요소와논증방식 이해하기

◦주장과근거를파악하여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기

◦시대상황을고려하여글쓴이의 주장평가하기

쓰기⑶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응집성

있게쓴다.

◦독자 투고문 등 의견을 제시하는 글의 기능과 특

성 이해하기

◦쟁점과관련된다양한의견분석하기

◦쟁점에대한자신의의견을응집성있게 전개하기

◦독자의 사고,가치를 형성한 사회ㆍ문화적 맥락

이해하기

9
쓰기⑵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하여적절

한 근거를 들어논증하는 글을쓴다.

◦논증하는 글의특성이해하기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제시하기

◦연역,귀납,유추와 같은 논리적증명방법활용하

여 쓰기

◦논증하는 글의문화적관습고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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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득 텍스트의 교육 내용은 2007개정 교육과정 상에서의 설득 텍스트

관련 교육 내용을 추출한 <표 12>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이에서 확장되어 9학년 ‘쓰기(2) 의견의 차이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

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논증하는 글을 쓴다’와 같은 논증 교육 관련 교육 내

용이 연역, 귀납, 유추와 같은 논리적 증명 방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2010년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주장과 근거의 타당한 관계라는

것이 ‘연역, 귀납, 유추와 같은 논리적 증명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설득 텍스트 관련 교육 내용이 확장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설득 텍

스트에서 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기에 효과적인 주제 전개 방식

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보이지 않아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 마

련이 시급한 문제라 생각된다.

그리고 <표 12>의 3학년 ‘문법(3) 의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는 교육 내용은 필자가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에 어떠한

문장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문장 쓰기에 대한 메타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필자의 의도 구현의 원리

를 중심으로 하는 본고의 초점화 관련 교육 내용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텍스트 의도와 논리성 문제 변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

설득 텍스트 교육 내용이 주장-근거의 타당성과 논리적인 구조에 집중되어 있

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의도에 맞게 전개한 글, 주제에 맞게 전개한 글과 논리적

으로 전개한 글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총 225명의 학

생을 대상으로 경험적 차원의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중 주어진 문제의 의도에 맞게 작성한 글을 고르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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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주어진 문제의 의도에 맞게 작성한 글을 고르는 문항 응답 결과

<표 13>주어진 문제의 의도에 맞게 작성한 글을 고르는 문항 응답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43.590 6 .000

우도비 49.169 6 .000

유효 케이스 수 224 　 　

설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어진 문제의 의도에 맞게 작성한 글을 정답

인 C유형의 3번 보기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체의 75.7%인 171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은 학생은 160명으로 전체의 71.1%(C유형 선

택 응답자 중 93.5%)였으며, 이유를 적지 못한 학생도 11명으로 전체의 4.8%(C

유형 선택 응답자 중 6.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유를 적은 학생의 경우에도

‘의도’가 아닌 글 자체의 ‘논리성’(주장-근거가 뚜렷, 통일성이 있음, 설득력이

있음 등)에 주목한 응답을 적은 경우가 113명으로 전체의 50.2%(C유형 선택 응

답자 중 66%)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도’에

맞게 글을 작성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위 <표 13>와 같다. 즉, 95% 신뢰 수준에서 자유도 6, 

학교급별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경향성을 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문제의 의도에 따라 작성한 글을 선택

하는 응답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유를 적은 학생 중 ‘의도’를 이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4-

해하고 이에 대해 답한 학생은 47명으로 전체의 20.8%(C유형 선택 응답자 중

27.4%)이며, 이 중 중학생이 10명(C유형 응답자의 17.1%, 중학생의 9%), 대학생

이 47명(C유형 응답자의 27.5%, 대학생의 52.8%)인 것으로 나타나 이유를 제대

로 알고 답한 응답자의 중고등학교급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논리 전개가 가장 자연스러운 글을 고르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보

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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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논리 전개가 가장 자연스러운 글을 고르는 문항 응답 결과

<표 14>논리 전개가 가장 자연스러운 글을 고르는 문항 응답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38.393 6 .000

우도비 48.575 6 .000

유효 케이스 수 224 　 　

설문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답인 C유형의 3번 보기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

체의 79.6%인 179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은 학생은

165명으로 전체의 73.3%(C유형 선택 응답자 중 92.2%)였으며, 이유를 적지 못

한 학생도 14명으로 전체의 6.2%(C유형 선택 응답자 중 7.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유를 적은 학생들의 답안 유형을 보면 분석적인 원인 분석을 한 경우

가 140명으로 전체의 62.2%(C유형 선택 응답자 중 78.2%)를 차지하였으며, 직

관적인 원인 분석을 한 경우가 25명으로 전체의 11.1%(C유형 선택 응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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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논리적인 글이 무엇인가에 대해 분석적

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표 14>의 카이 스

퀘어 검정 결과를 보면, 95% 신뢰 수준에서 자유도 6, 학교급별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유를 적은 학

생의 경우에도 직관적인 원인 분석을 한 응답자 25명(전체의 11.1%, C유형 선

택 응답자 중 14%) 중 중학생이 17명(전체의 7.5%, 중학생 C유형 총 응답자 70

명 중 24.2%), 고등학생 5명(전체의 2.2%, 고등학생 C유형 총 응답자 26명 중

19.2%), 대학생이 3명(전체의 1.3%, 대학생 C유형 총 응답자 83명 중 3.6%)으로

나타나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글 자체의 논리성에 대한 이해는 학

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발달적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이 교육과정상에서 명시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교육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문제의 의도에 따라 주제를 전개한 글을 파악하는 설문 결과

에서는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유를 제대로 알고

답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는 발달적 차원의 문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의도

에 따라 주제 전개의 폭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

는 데 필요한, 설득 텍스트의 주제 표현 방식으로서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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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의 틀

지금까지 문법 교육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정확성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문

제의식 아래 이론 문법과는 다른 교육 문법의 한 모형으로서 표현 문법을 개념

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요소를 선정하

여 이상의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1.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1.1. 문장 초점화의 개념

‘문장 초점화’는 초점과 연계되어 문장 내에서의 특정 부분을 초점화시키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초점사(focus particle)’ 논의를 문법 교육 안에서 개념화한

것으로서, 정확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효과성 중심 문법

교육관으로의 확장 필요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법 교육의 개념으로 도

출된 것이다.

‘초점’이라는 개념은 할러데이(Halliday,1967)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는

초점이란 레마(rheme)14)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어디에 메시지의 주된

요점이 놓이는가에 대한 화자의 결정(the speaker's decision as to where the main 

burden of the message lies)’을 반영하는 것(Halliday:1967:204)이라고 했다. 초점

을 화자의 의도란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은 곧 초점이 대화의 문맥에서 어떤 하

나의 구성소에 부여되는 담화적 속성이란 사실을 함의한다. 그러나 초점은 청자

에게 대하여는 청자의 주의를 끄는 구성소(정승영, 2003:125)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점(focus)은 화제(topic)와 더불어 문장에서 돌출되는 부분으로서 특

성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그 개념이 혼동되는 양상을 많이 띠었다. 따라서 이

둘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14) 할러데이(Halliday)는 기존에 화제(topic)-논평(comment)라 불리던 것은 테마(theme)-레마(rheme)로

불렀다. 즉, 여기서 레마(rheme)는 기존에 논평(comment)이라 불리던 것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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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화제와 초점의 개념

화제(Reinhart, 1981:98) 초점(Erteschik-Shir, 1997:11)15)

a.화제는 진술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이다.(thetopicis

whatastatementisabout.)

b.화제는 “청자 소유의 지식”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된

다.(Thetopicisusedtoinvoke"knowledgeinthe

possessionoftheaudience.")

c."진술은 그 화제에 대한 추정의 정보로서 평가된다

“(”Thestatementisassessedasputativeinformation

aboutitstopic.")

문장의 초점(thefocusofasentenceS)을 ‘화자가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끌기를 의도하

는 문장의 구성성분(theconstituentcofSwhich

thespeakerintendstodirecttheattention of

his/herhearer(s)to,byutteringS)’이라고 이를 구

분

<표 15>에서처럼, ‘화제화’는 ‘일반적으로 문중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문두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초점화’는 ‘특정 요소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킴

으로써 현저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필자(혹은 화자)의 표현하고자 하는 바

를 해당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인상적 효과’가 초점화이

며, 이러한 초점화의 층위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텍스트 차원에 모두 걸치

며, 텍스트의 중심 내용으로서 주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을 언급하

고 있다. 왜냐하면 초점화는 텍스트 전개의 필수적인 장치이자, 필자의 의도적

인 텍스트 조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서혁, 1996:105~106).

본고에서는 발화의 반언어적 요소에 의해 유표화되는 말하기 상황보다는 쓰

15) 문학에서의 ‘초점’은 시점(視點)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시점이란 서술자가 그

의 관점에 따라 이야기를 서술하는 기법상의 방식이다. 서사에서 초점 주체와 서술 주체의

관계에 따라 서술의 양상이 결정되고, 이 서술에는 초점화 표지가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초점화 표지 논의를 설득 텍스트에 한정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겠다.

    (서사는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이는 서술자로 그가 어떤 관점-위치, 

목소리-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세계는 달라진다... 리먼-케넌(Rimmon-Kenon)은

서술 상황에서 초점 주체는 ‘누가 보고 있는가’에 해당하고, 서술 주체는 ‘누가 말하고 있는

가’에 주목한 것이라 했다. 또한 (M. Bal)은 초점 주체를 설정해서 바라보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보며, 텍스트는 내적 부분을 세분화하고, 서사적 사건 내에서 제반 상

황을 시점과 관련시켰다...3인칭 시점에서 서술자는 초점 주체와의 관계에 따라 서사적 사건

을 자신이 직접 보고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지배적 위치에 있게 되는 ‘직접 서술’과 타자가

본 것으로 전해 듣고 서술함으로써 그의 시각이나 판단에 신빙성이 덜한 ‘간접 서술’로 나타

난다: 국어교육연구소, 199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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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황에서의 초점 파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쓰기 상황에 한정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에 문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초점 분석을

텍스트 수준으로 끌어올려 효과적인 설득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정에 주목하고

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초점’은 ‘메시지의 어느 부분에 주된 요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화자 혹은 필자의 의도16)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도는

‘새로운 정보’라는 특징으로 특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새로움은 배경과

연관되어 규정되는 상대적인 성격의 것이다. 따라서 초점은 문장 내부의 의미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초점을 어휘 및 문법적으로 판정해 낼 확정된 기준은

없다. 그러나 초점과 연계되어 문장 내에서의 특정 부분을 초점화시키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초점사(focus particle)17)’ 논의를 통해 초점에 대해 좀 더 유표적으

로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문장 안에서의 이러한 초점의 연쇄 구조가 결국 텍스

트 전체의 주제 전개 구조 유형을 결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 내 화제-초점

16) 김정자(2001:30)에서는 ‘표현 의도’는 표현 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며, 텍스트의 기능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표현

태도’가 표현 대상과 독자에 대한 방향성과 감정적 반응 성향의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다면, 

‘표현 의도’에는 목적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 것으로 둘을 구분하였다. 

    즉, 표현 의도는 텍스트의 기능과 연결되는 것이고, 자신의 의도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도를 드러내는 언어 표현을 선택해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언어 표현이 바

로 ‘문장 초점화 표지’인 것이다.

17) 국어 연구에서 초점사 논의는 최규련(2005)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규련(2005)에

서는 국어의 부사와 보조사/한정사 중 영어와 독일에서의 여러 연구에서 초점사/등급사, 어감

사, 척도사 등으로 불리우는 요소들의 국어 대용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전통적 품사 분류상

부사류, 조사류를 들고 있다. 이러한 최규련(2005)의 논의는 기존에 전통적 품사 분류의 형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던 문법 연구 혹은 문법 교육 연구를 의미 기능 중심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소중한 관점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품사 분류에 의해 같은 의미 기능을 하더라도 따로 분류되어 다루어지던

의미 기능 중심의 문법 기술이 가능하다.

    둘째, 이를 통해 문장 구조 분석과 문장 내 형태들의 의미 기능 기술이 종합적으로 가능하

다.

    셋째, 이러한 접근은 문장 혹은 텍스트 이상의 단위에서 텍스트 전체의 주제와 구조의 문

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 언어 사용자의 문장 혹은 텍스트 구성과 동일한 궤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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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과 후행 문장에서 이 초점이 어떻게 연쇄를 이뤄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장 내 초점 분석이 아닌, 텍스트 전체 구조 차원에서의 초점 분석이 가

능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초점사’라는 용어가 단어에 제한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본고의 목표가 문장 수준의 논의를 텍스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으므로 초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특성에 주목해 ‘초점화 표

지’로 명명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문장 초점화 표지가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

문장 혹은 텍스트에서의 초점은 여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

니라는 것이며, 초점은 다른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된다는 것이

다. 그리고 문장 초점화 표지가 없다고 해서 문장에 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초점은 문장 초점화 원리에 따라 무표적으로도 유표적으로도 실현

될 수 있다. 그리고 문장 초점화 표지는 유표적으로 실현되는 초점에 주목하게

하여 청자 혹은 독자가 초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한다.

1.2. 문장 초점화의 작용 국면

그렇다면 글쓰기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가 작용하는 차원은 어디까지로 볼 것

인가? 이를 위해서는 글쓰기 과정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헤이즈(Hayes, 1996, Alderson&Bachman,2002:27에서 재인용)에 나온

텍스트 평가를 위한 읽기의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es in reading to 

evaluate text)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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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Hayes(1996)의 텍스트 평가를 위한 읽기의 인지적 과정

평가를 위한 읽기

(readtoevaluate)
가능한 발견

(possiblediscovery)

이해와 비판

(comprehendandcriticize)

발견 가능한 문제

(possibleproblemdetection)

새로운 용어 선택  

(newdiction)

단어 해독

(decordwords)

➜철자잘못

(spellingfault)

⇧
➜문법잘못

(grammarfault)

대안적인 구조  

(alternativeconstructions)

문법 지식의 적용

(ApplyGrammarKnowledge)

⇧

➜애매성과 참조의 문제

(ambiguities and reference

problems)

다의어,동음이의어를 활용하는 말

장난과 대안적 해석  

(punsalternativeinterpretations)

의미 지식의 적용

(ApplySemanticKnowledge)

⇧

새로운 중거와 예시  

(newevidenceandexamples)

사실과 예시 만들기

(MakeInstantiationsandFactual

Inferences)

➜사실의 오류와 도식 파괴

(errors offactand schema

violations

⇧

유추와 정교화  

(analogiesandelaborations)

세상 지식과 도식 사용하기

(UseSchemasandWorld

Knowledge)

➜텍스트 구조 잘못

(faultytextstructure)

⇧

대안적텍스트구조를위한생각 

(ideas for alternative text

structures)

장르 규칙 적용하기

(ApplyGenreConventions)

➜비응집성

(incoherence)

⇧

이행과 연결을 위한 생각  

(ideas for transitions and

connectives)

요지인식하기

(IdentifyGist)

➜혼란

(disorganization)

⇧

대안적 계획  

(alternativeplans)

자신의관점과 의도 수립하기

(InferWriter'sIntentionsandPoint

ofView)

➜부적절한 톤 혹은 복잡성

(inappropriate tone or

complexity)

⇧

새로운 목소리 혹은 대안적내용 

(newvoiceoralternativecontent)

독자의 요구 고려하기

(ConsiderAudience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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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6>의 읽기의 인지적 과정을 쓰기의 인지적 과정으로 치환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문장 초점화 원리가 작용하는 쓰기의 인지적 과정

쓰기의 인지적 과정

언어화

초점화 원리의 

작용 국면

초점화 전략의 

작용 국면

⇧

문법 지식의 적용

⇧

의미 지식의 적용

⇧

사실과 예시 만들기

⇧

배경 지식 활성화하기

⇧

장르 규칙 적용하기

⇧

요지 인식하기

⇧

자신의 관점과 의도 수립하기

⇧

독자의 요구 고려하기

의미적인 부분만을 고려한다면, 문장 초점화 원리는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과 의도를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텍스트의 의미 구성 과정에서 초점화 원리가 작용하는 국면

은 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의미 지식과 문법 지식을 적용해 언어

화하는 과정에 한정해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의도 구현의 원리를 중심으로 초점화 원리에 접근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가 필자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지적 과정을 포괄한 논의는 아니

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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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교육과정(1981.12.31) 5차 교육과정(1988.3.31)

중학교의 교육 성과를 발전시키고,국어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1)말과 글을 통하여 사상과 감정을 창의적

으로 표현하고,비판적으로 이해하며,합

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른다.

2)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한다.

3)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시키

고,문학 감상력과 상상력을 기르며,인

간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게 한다.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 지식을 갖추

고,문학을 이해하며,국어의 발전과 민족

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한다.

1)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언어 사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2)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게 한다.

3)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

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인간

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문법 영역 목표 문법 영역 목표

가)국어의 개념을 알고,비문법적 문장을 가려

낸다.

나)언어의 본질을 알고,국어의 구조 분석을

한다.

다)문장 성분을 구분하고,국어의 구문 분석을

국어 과목(특히 ‘언어’영역)의 교육 성과

를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

인 지식을 익히고,국어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다.

1)현대 국어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

1.3. 문장 초점화 교육의 접근법

문장 초점화 교육의 접근법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현저성 원리, 텍스트언어

학적 관점의 텍스트 중심 원리, 화용론적 관점의 의도 구현 원리, 설득 커뮤니

케이션 이론에 기반한 독자 중심 원리의 네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1) 현저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초점화

그렇다면 왜 문법 교육 혹은 문장 초점화 교육에 인지언어학적 관점이 도입

되어야 하는가? 4차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의 목표를 살펴보자.

<표 18>4차～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영역 목표와 문법 영역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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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라)문장의 구조와 그 요소 사이의 호응을 안다.

마)문맥적 의미를 알고,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

바)품사를 분류하며 형태 분석을 한다.

사)품사의 하위 분류와 그 특성을 안다.

아)숙어의 유형과 품사의 전성을 안다.

자)음운의 종류와 그 체계를 안다.

차)음운 변화의 조건과 규칙을 안다.

카)국어와 국자의 특질과 국어 맞춤법을 안다.

타)국어 애호와 국어 국자 문제에 대하여 바

른 생각을 가진다.

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2)국어와 국자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

을 가지고,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3)국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한

다.

6차 교육과정(1992.10.30) 7차 교육과정(1997.12.30)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언

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문학의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

며,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한다.

가.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

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언어 사용에 대

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나.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한다.

다.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

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인간의 삶

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

적으로 이해하고,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

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국어의 발

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

적인 지식을 익혀,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

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

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

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문법 영역 목표 문법 영역 목표

가.현대 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국어에 대한 탐구 과정을 통한 통찰력과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54-

나.국어와 국자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

지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다.국어의 순화와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뜻

을 세우게 한다.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 및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

식을 갖추고,국어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국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가.언어와 국어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한다.

나.국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

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한다.

다.국어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지닌다.

2007개정 교육과정(2007.12.31)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

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

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나.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다양한 유형의 담

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문법 영역 목표

국어에 대한 이해와 국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고 국어

와 국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가.국어의 원리와 규칙을 이해한다.

나.실제 국어 생활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문법 능력을 기른다.

다.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위의 <표 18>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5차 이후 국어 영역 목표에서부터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이라는 목표 진술이 시작되어 2007 개정 교육과

정의 국어 영역 목표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정확한 국어 사용에 대한 강조

가 6차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7차 이후에는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것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효과적 사용’에 대한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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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차원에 그칠 뿐 상세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어의 ‘정확성’과 ‘효과성’

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거의 전무한 상태18)이

다. 이것은 우리가 은연중에 ‘국어 사용 능력’ 혹은 ‘문법 능력’을 ‘정확성’ 중심

의 규범적인 속성으로만 파악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어 사용자와 단절되고 독립된 언어가 아닌 실제 일상의

언어를 문법 교육의 대상 언어로 보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는 실제 언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언어학, 사회언어학, 인지언어학, 

심리언어학 등 다양한 응용 언어학의 흐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문법 교육에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은 오늘날 세 가지 중요한 접근법에 의해 표현되는

데, 언어에 대한 체험적 견해(experiential view), 현저성 견해(prominence view), 

주의적 견해(attential view)가 그것이다(임지룡, 1998:18~23). 먼저 체험적 견해는

언어 연구에 있어 이론적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논리적 규칙과 객관적 정의

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용적이고 경험론적인 방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 사용자에게 낱말과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할 때 마음속

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기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

로 인지언어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공유된 체험이 일상 언어에도 저장되

어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다.

다음으로 현저성 견해는 표현된 정보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것이다. 즉, 절

주어의 선택이 어떤 상황에 관련된 요소의 각기 다른 현저성의 정도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저성은 절의 목적어 및 부사류와 대립되는 주어의 선

택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언어 구조의 현저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사건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주의를 끄

는가를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주의적 견해이다. 우리

의 주의는 사건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주의 배분에 의해 문장

을 분석할 경우, 왜 사건의 한 단계만 문장에서 표현되고 다른 단계는 표현되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1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2008)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확성 중심 문법 교육관에

대한 특성을 형태 중심, 이해 중심, 체계 중심의 세 가지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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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저성 견해와 주의적 견해는 논리적 문법의 규칙 토대적 기술 못지

않게 통사 분석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고도

우리는 누구를 주어로 선택할 것인가가 다르고, 때로는 능동의 형태보다는 피동

의 형태를 선호해 문장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어 사용자의

의도와 선택이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는 내적 과정을 중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것은 한국어에서 불필요한 피동의 사용은 교정의 대상이라는 ‘정확성’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의 의도가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반

영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효과성’의 차원으로 문법 교육의 목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입장은 문법 교육

의 목표에 대한 다양한 입장 중 통합론에 가까우나, ‘정확성’을 중심으로 한 문

법 교육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하는 독자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기반

하는 것이다.

2) 텍스트 중심 원리를 기반으로 한 초점화

일반적으로 60년대 중반까지 오직 문장만이 언어학의 기본 단위, 곧 일목요연

하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이며 언어학적 설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단위로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문장언어학의 기본 입장은 블룸필드(Bloomfield)가 내

린, 엄격하게 형태 중심의 문장 정의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문장은 독

립된 언어 형식으로서 그 어떤 문법구조에 의해서도 더 큰 언어 형식에 포함되

지 않는다.”

구조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모형들도 그때까지는 모두 당연한 것처럼 문장이

언어학의 최대 단위라는 데서 출발했다. 문장 연쇄에 대한 규칙을 도출하는 경

우에도 앞선 문장은 최소 문맥이며 뒤에 오는 문장의 문법 구조는 이 문맥에

의존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문장 하나 하나의 분석에서 벗어나 문장쌍의

분석으로 확대되기는 했으나 문장이 언어학의 최대 단위라는 공리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러한 변형생성문법의 토대 위에서 문장 구조의 기술은 고도의 정확성

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에 대한 견해를 확장하게 된 문법 내의 내적 동기는 낱낱의 문장

들이 문법적으로 정확하다고 해서 의사소통의 면에서 언제나 완결된 단위로 해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57-

석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몇몇 언어학자들은 이 문

제를 인식하고 언어학의 영역을 문장에 국한시킨 전통적인 문장 언어학을 텍스

트언어학으로 확대해야 하는 필연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리스

(Harris)는 문장은 언제나 텍스트와 관련하여서만 그리고 포괄적인 담화의 부분

으로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텍스트의 본질이 문장 현상과는 분명히 경계를 두고 파악되어야 한다

면, 텍스트 내적 요인에 근거를 둔 이러한 요구는 언어학 외적인 화용적, 의사

소통적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보충될 필요가 있다. 이 측면에서 획기적이면서 근

본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보다 ‘언어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텍스

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의사소통적 형태나 아니면 사회적, 즉 파트너 중심

적 형태의 언어이기 때문(Hartmann, 1964:17)’이라는 하르트만의 주장이었다. 따

라서 하르트만에게도 ‘텍스트가 본원의 언어 기호(Hartmann, 1971:10)’이고 언어

에 의한 의사소통의 본래 대상이다(Wolfgang, H.,1991, 백설자 역, 2001:30~32). 

텍스트로서 성립 가능한 언어만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 초점화 교육은 문장 차원의 구조주의적인 분석에 한정되지 않고, 

텍스트 차원의 주제 전개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개별 문장의 성립도 중요하지

만 텍스트 전체 안에서 개별 문장들이 텍스트의 주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어

떻게 성립되는지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의도 구현 원리를 기반으로 한 초점화

텍스트에서 화제19)는 후행하는 서술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적정한 범위를

한정해 주는 틀의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필자가 주제를 제시할 경우에 한 문장

19) 문장을 화제(topic)와 논평(comment)의 결합으로 보았을 때, ‘topic’을 ‘주제’라 하고 텍스트상

의 주제와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텍스트에 사용된 문장 역시 텍스트의

일부이거나 그 자체가 텍스트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

는 ‘주제’와 문장 차원에서의 ‘화제’를 용어 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장

차원에서의 이러한 화제들의 응집성 있는 결합을 통해 텍스트 전체의 주제가 형성되는 것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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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하나의 화제를 두며, 이것은 종종 서술의 대상(aboutness)이 되기도 한다. 

필자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방향이나 의도에 따라 화제를

선택한다. 동일한 명제를 전하는 경우라도 필자의 의도에 따라 화제를 달리 선

택한다.

(1) a. John sold the house to Tom.

   b. Tom  bought the house from John.

   c. The House was sold to Tom by John.

(1a-c)에서 전달되는 명제는 모두 ‘John’이 Tom에게 집을 팔았다’이지만, 각각

화제를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같은 명제가 달리 전달되고 텍스트의 방향도 달라

지게 된다. (1a)에서 John을 화제로 선택함으로써 John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이어지는 텍스트도 John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1b)에서는 Tom을 주제로

한 정보가 전달되고,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1b)에 이어지는 텍스트에서도

Tom에 관한 정보가 전달된다. (1c)도 같은 방법으로 설명된다(정희자, 

2008:59~60). 이처럼 주제를 무엇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텍스트의 방향이 결정

되므로 화제의 선택은 필자의 텍스트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의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화제를 선택하고, 그 화제에 대한 초점을 드러내는 언어적 표지들의 사

용 전략을 추출해 냄으로써 텍스트의 주제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화제

선정과 초점화 원리에 주목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독자 중심 원리를 기반으로 한 문장 초점화

‘문장 초점화’ 교육은 필자인 학습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득 텍스트 구

성 능력을 확장하거나 혹은 새로운 설득 텍스트 구성 능력을 형성하여 그 능력

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설득 텍스트를 구성하게 하여 독자의 기존 입장을 변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득 커뮤니케이션(persuasive communication)의 문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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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본적인 속성을 지니는

동시에 여타의 커뮤니케이션과 구별되는 상대적 속성을 지닌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속성으로는 기호 등으로 구성된 메시지라는 수단을 통해 타인의 태도나

행동을 변용시키고자 하는 것과 수용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그들을 설복

시키고자 하는 자의적 선택을 들 수 있다. 한편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독특한 속

상에 대하여 차배근(1989)은 의도성(conscious intent), 도구성(instrumentality) 및

설득 대상의 특정성이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의도성이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의식적인 의도를 말한다. 다른 형태

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들도 어느 정도의 의도성을 지니고 있으나, 설득 커뮤니케

이션은 수용자의 태도나 의견 또는 행동을 변용시키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도구성이란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목적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는 뜻이다. 예를 들어 광고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의 도

구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설득 대상의 특정성이란 설득 커뮤니케이션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 미디어와 달리 설득 대상이 보다 분명하다는 것을 말한다. 설득 커뮤

니케이션 유형들은 뚜렷한 대상, 즉 목표 수용자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메시지, 

소구 방법, 매체 등을 각기 달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나이, 성, 교

육 정도, 지리적 여건, 소득 정도, 학력,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달라진다.

본고는 학습자들의 일상 언어생활에 실천적인 가치를 지니는 표현 문법 관점

의 교육 내용을 마련해 이를 교수 학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문법 관점의 교육 내용으로 효과적인 문장 초점화 원리 사용을 통

한 학습자의 설득 텍스트 구성 능력의 향상을 꾀하는 것인데, 개별 학습자들이

설득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설득 텍스트

를 구성할 때 활용하는 지식의 구조가 기술되어야 하는데, 프리스타드와 라이트

(Friestad & Wright, 1994)의 설득 지식 모델(Persuasion Knowledge Model)이 이

러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설득 지식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은 설득 지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

는 것이며 생산자의 의도에 대한 지각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의해 설득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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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설득 지식 모델은 수용자의

설득 대처 행동에 응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지식 구조가 어떻게 상호작

용하여 설득 시도의 결과를 결정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설득 지식

(Persuasion Knowledge), (2) 필자 지식(Agent Knowledge)20), (3) 화제 지식(Topic 

Knowledge). 

수용자의 설득 대처 능력은 설득 시도를 분석․평가하고 기억하도록 해 주며

또한 효과적인 대처 기술을 선택 및 집행하도록 해 준다. 설득 지식은 수용자의

주의를 설득 메시지나 제안으로 이끄는 등 스키마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나

아가 설득 대처 지식은 사람들의 주의를 자신의 대응 목적 방향으로 유도하며,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데 관련이 있는 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전술이 목적

달성에 최적인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해 주며 특정 설득 시도를 어떻게 해석하

고 이에 대처하는가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지니도록 해 준다.

설득 지식 모델에 의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독자와 필자의 역할을

빠르고 빈번하게 바꾸어 다닌다. 설득 지식은 설득의 생산과 대처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유연성에 대처한다. 수

용자가 설득 대처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

는가에 관한 신념과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여겨지

는 것을 포함한다. 수용자는 또한 설득 지식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상호작용 할

때 에이전트 지식과 화제 지식을 활성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가 정신적

자원을 이 세 지식 구조에 어느 정도씩 할당하는가는 설득 에피소드에 따라 다

르며, 이는 또한 각 지식의 계발 정도 및 독자의 상황적 목적과 정보 처리 기

회, 그리고 지식 체계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

는다(김정현, 2006: 65~66).

따라서 설득 텍스트를 구성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설득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설득 지식’, ‘필자’ 혹은 ‘독자 지식’, ‘화제 지식’ 중 어느

것이 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설득 텍스트의 성공적

20) 설득 지식 모델에서 ‘에이전트(Agent)’는 설득을 시도하는 ‘행위자’이며, ‘타깃(Target)’은 이

러한 설득 시도에 대응하는 ‘대상자’이다. 이러한 행위자와 대상자의 관계는 쓰기 상황에서

필자와 독자로 치환되기에 본고에서는 ‘에이전트’와 ‘타깃’이라는 용어 대신에 쓰기 상황을

전제로 한 ‘필자’와 ‘독자’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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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산과 수용 여부에서 주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독자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장치인 설득 지식이 고루 갖추어져야 한다.

다음 <그림 5>는 설득 지식 모델에서 독자(타깃, Target)와 필자(에이전트, 

Agent)의 세 가지 지식 체계를 기반으로 필자의 설득 시도가 구현된 에피소드

가 독자의 어떠한 설득 대처 행동을 이끌어내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문장 초점화 교육을 위한 독자 중심 원리는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

1) 화제 지식의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상황을 제시해 주어진 논제의

의도에 맞게 설득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설득 지식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에 효과적인 문장 초점화 원리

와 표지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독자 지식의 측면에서 설득 텍스트 전반에서 독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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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설득 지식 모델에서의 설득 메시지 처리 과정

(Friestad,M.&Wright,P.,1994:2)

2.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선정 기준

2.1. 고려 요인

표현 문법 관점에서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에 앞서 내용 선정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문장 초점화의 층위, 국면, 요소를 고려하

여 내용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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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초점화의 층위 ⇨ 언어 사용의 실제 양상을 살핀다.

□ 문장 초점화의 국면 ⇨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에 성공한 자료를 포괄적으

로 살핀다.

□ 문장 초점화의 요소 ⇨ 표현 문법의 ‘주체, 초점의 전개, 문법 형태, 기능’

을 살핀다. 

문장 초점화의 층위는 2장에서 밝힌 것처럼 언어 사용의 결과물로서 텍스트

를 이해·분석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문법의 층위를 표현

중심으로 넓힌 것이다. 따라서 구어 혹은 문어 차원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담화

텍스트에서 담화 텍스트의 구성과 주제 전개에 기여하는 문법 형태의 기능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장 초점화의 층위는 언어 그리고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의사

소통 행위라는 기능적 관점을 전제하여 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형태의

실제적인 기능 양상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문법

지식이 실제 언어 사용과 별개로 분리되고 고립된 지식이 아니라 일상의 언어

생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인 성격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장 초점화의 국면은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에 성공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이때의 ‘효과적’이라는 판단은 독자의 이독성과 연결되어 독자가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언어 형태들이 채택되어 그들 간에 긴밀한 연결이 이루어지

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기존 국어 교육에서 텍스트는 결속구조(cohesion)와 결속성(coherence)의 관점

에서 다루어져 왔다. 결속구조는 텍스트 표층의 구성요소들, 즉 우리가 보고 듣

는 실제 낱말들이 그 연쇄 속에서 서로 연관되는 방식에 관여한다. 표층 구성소

들은 문법 형식과 규칙에 따라 서로 의존하므로, 결속 구조는 문법적 의존 관계

(grammatical dependencies)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반해 결속성은 텍스트 세계의

구성성분들, 즉 표층 텍스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각 개념과 그들 관계의 구성체

가 서로 수용 가능하고 적합해지는 방식에 관여한다(김태옥․이현호 역, 

1999:7~8). 

따라서 결속구조는 표층적 현상이고, 결속성은 심층적인 현상이다. 이들은 텍

스트의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서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텍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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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지식 유형에 따른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의 선정

□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의 선정

결속 구조와 관련한 국어 교육 내용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시․접속 표현

에 한정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장 초점화의 요소는 기존의 국어 교육 내에서 다루어진 텍스트언어학의 도

입이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72)의 텍스트성 이론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지시․접속 표현 중심의 교육 내용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텍

스트의 문장 생성과 문장 간의 긴밀한 연쇄를 위한 새로운 텍스트언어학의 이

론으로 다네쉬(Daneš, 1970)를 도입하고자 한다. 다네쉬(1970)은 문장을 화제

(topic)와 초점(focus)의 결합으로 보고, 문장과 문장 간 연쇄를 분석하고 있어

텍스트성을 분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다네쉬(1970)의 이론 도입을 통해 화제와 초점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통한 문

장 구조와 문장 연결에서의 자연스러운 초점 연쇄를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을

위한 이상적인 텍스트의 텍스트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때, 문장 초점화의 요소는 언어사용 주체인 필자의 의도와 의도가 구체화된

초점 전개, 그리고 이 초점 전개에 기여하는 형태로서의 초점화 표지와 그 기능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2. 선정 기준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선정 기준으로 다음의 두 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우선 학습자가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활용하는 지식의 유형은 <그림 5>

의 설득 지식모델에 따르면, 화제 지식, 설득 지식, 독자 지식의 세 가지로 유형

화될 수 있다. 이 중 화제 지식은 학습자가 주어진 논제에 대해 얼마나 풍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글쓰기 과정 중 ‘아이디어 생성하기’ 단계에서 남

보다 얼마나 더 풍부한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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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설득 지식은 학습자가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독자를 충분히 설득할

만한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각 문장들이 그 주제를 향해 집약될 수 있

도록 문장 내 화제와 초점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이후의 문장 전개에서 이 초

점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텍스트 주제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이러한 설득 지식은 결국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문장 초점

화 교육 내용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리고 독자 지식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화자 혹은 필자가 설득의 대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이를 담화 텍스트 구성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치환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특정 독자 계층이나 설득의 대상

을 특정화하고 있지 않기에 독자 지식의 문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고자 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지식 유형은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

분될 수 있으며, 화제 지식 차원은 내용 생성 과정에서, 설득 지식 차원은 생성

된 내용의 배열, 조직 과정과 연관된 언어화의 과정에 활용되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의 학습자 지식 유형을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선정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기준을 살펴보자. 현대 언어학에서는 텍

스트의 개념이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다. 텍스트 분석적인 관점에서는 마테지우

스(V. Mathesius, 1929)에 의해 기초가 닦인 프라그 학파의 주제부-설명부 구분

(기능적 문장 관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문장은 ‘전달가치’ 

면에서 볼 때 두 부분으로, 즉 ‘진술의 출발점’인 ‘주제부’와 ‘진술의 핵심’인

‘설명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처럼 일차적으로 문장 중심적인 연구 경향은 그 후 60년대에 와서 다네쉬

(Daneš, 1970)에 의하여 텍스트 구조를 의미론적으로 분석하는 일에서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네쉬는 ‘주제’ 개념을 무엇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설명부’는 새로운 정보, 이전에 언급된 적

이 없는 정보 또는 텍스트 맥락이나 상황 맥락으로부터 유도될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다네쉬(Daneš, 1970:74)는 텍스트 구조를 ‘주제들의 계기구조’라고 명시

함으로써 문장 중심적인 태도를 버린다. “텍스트의 실질적인 주제 구조는 …주

제들의 연쇄성과 접속성, 주제들의 교체 관계와 계층 구조, 텍스트 단락들과 텍

스트 전체 및 상황과의 관계이다.” 텍스트에서 나타난 주제 관계의 이러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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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복합체를 다네쉬는 ‘주제 전개’라 불렀다. 이것은 텍스트 구성의 뼈대를

이룬다(Brinker K.,1985, 이성만 역, 2004:68).

본고에서는 설득 텍스트의 구조를 주제와는 상관없는 ‘화제 제시-문제 제기-

해결 방안-요약 평가’(송무아, 2005)나 ‘배경-제시문 분석-주장-마무리’ 혹은 ‘배

경-주장-마무리’ 유형(김혜영, 2007)으로 나누거나 논증 도식의 유형화를 통해

설득 텍스트 구성 방안을 제시(김인애, 2007)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네쉬(Daneš, 1970:74)에서 제시한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

(die einfache lineare Progression), 화제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조(die Progression 

mit einem durchlaufenden Thema),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die Progression 

mit abgeleiteten Themen),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das Entwickeln eines 

gespalteten Rhemas),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die Progression mit einem Sprung) 

유형에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를 추가하여 표현 문법 교육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3.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요소 선정 기준의 상세화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학습자 지식 유형과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표

현 문법 교육 내용 요소의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 학습자 지식 유형에 따른 내용 요소 선정 기준의 상세화

학습자 지식이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때, 학습자의 지

식 유형에 따른 내용 요소의 선정은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 모두 충분치 않은

경우, 화제 지식은 충분하나 설득 지식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화제 지식은 충

분치 않으나 설득 지식은 충분한 경우,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 모두 충분한 경

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석 대상인 학습자 글쓰기 사례는 ‘학교급-학년_학생 고유 번호_작성일’로

표시하였으며, 띄어쓰기와 표기는 학습자 텍스트 그대로를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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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간 복제에 반대한다.

화제 지식

☐ 복제 인간은 심장을 가지고,스스로의 생각을 가진 존재이다

☐ 인간 복제가 부분적인 장기 이식만을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은

비윤리적이다.

☐ 인간 복제는 오래 살기 위한 또 하나의 욕망의 창조물이다.

설득 지식
☐ ⓐ 문장 간 연결에서 내용이 비어 있음.

☐ ⓑ 불필요하게 동어 반복되고 있음.

1)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 모두 충분치 않은 경우

먼저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 모두 충분치 않은 경우를 다음 고등학교 1학년

35번 학습자의 텍스트 (1)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1)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중 하나인 인간복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것이다.인간 복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 모두에서 인간성이 핵심 단어가 될 수

있다.ⓐ그 측면에서 나는 인간복제에 반대한다.

지금부터 인간복제에 관해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말하겠다.인간이 다른 생명

체들과 다른 이유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복제인간은 ⓑ

하나의 심장,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다.그렇다면

입장을 바꿔 내가 복제인간이라면?이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할 것 같다.또한

그 복제인간을 가두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할수 있는데 세상에 완벽이란 없다.

어느 상황에서든 완벽하다 느낄때가 가장 부족한 때가 되기 때문이다.또한 장기

만을 이식하다고도 했다.하지만 장기만을 이식한다면 그 대상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가?윤리는 최소한의 예절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

는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또한 인간복제라는 것은 인간의

또 하나의 욕망의 창조물이라 본다.내가 오래살기 위해 또 다른 나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복제에 관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어느 날 복제인간이 된다면?또 내가 만약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공간에 갇히

게 된다면?따라서 인간복제에 관해선 찬성과 반대든 서로의 렌즈를 벗고,자신들

앞에 있는 인간 복제라는 대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따라서 인간이란 생각을 하고 인간의 복제

인간에 대해 반대한다.

H1_35_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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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필요한 추정 표현 자제해야 함

(1)에서는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글을 구성하고 있으나, 화제 지식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며, 설득 지식 또한

충분치 못해 문장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일관된 텍스트 주제 전개를 이루지 못

하고 있다.

다음의 고등학교 1학년 18번 학습자 텍스트 (2)의 사례에서도 논제에 대한 주

관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화제 지식 역시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한

설득 텍스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구어적 표현이 글 전

체에서 사용되고 있어 설득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2) 

최근 인간복제,생명복제에 대하여 두려움과 의혹이 커짐에 따라 여러 주장과

대립들이 나타나고 ⓑ 있습니다.아바타,아일랜드,써로게이트 같은 내용의 영화

로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근심이 ⓒ 생긴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인간복제가

신기하고 관심이 생겨 의문을 갖고 있던 시점에 이번 논술 주제가 나왔는데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인간복제는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체로서 태어난 후 기본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그들을 복제하는 것은 그들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세상에게 막대한 위험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위험 상황들을 말해본다면 그 많은 복제인간이 우리 세상에 일반인처럼

돌아다닌다면 범죄들이 배로 증가하고 기아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구온난화가 빨리 증가되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또한

실험 중 또는 결과들이 잘못되어 돌연변이가 나온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

니다.그리고 그 실험에 투자한 돈으로 아프리카에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먹

여 살릴 수 있고 임상 실험에 쓰일 생명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복제를 다

시 생각해 보면 엄연히 다시 태어난 복제인간을 의료용으로 쓰기 위해 죽이는 것

은 또다른 살인 행위이며 윤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확실한 책임 또는 과정들

이 존재하기 전에는 복제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거론해서는 안되고 행동으로 옮기

는 것 또한 안되며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절대로 복제

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실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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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간 복제에 반대한다.

화제 지식

☐ 인간 복제는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 인간 복제에 들어갈 비용으로 기아 난민들을 구할 수 있다.

☐ 인간 복제는 복제인간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설득 지식

☐ ⓐ 논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어,문제임.

☐ ⓑ 구어적 표현의 사용이 많아 문제임.

☐ ⓒ 불필요한 추정 표현 자제해야 함

☐ ⓓ 문단 구분에 대한 의식이 없음.

 고등학교 1학년 11번 학습자 텍스트 (3)에서도 학습자 텍스트 (2)와 마찬가

지로 설득 텍스트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글 전체에 개인적인 경험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험이 인간복제라는 논제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어 객관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나에게 인간복제란 절대적 신과도 같은존재이다.우리의 인간은 태어나고 언젠

가는 죽는다.태초부터 인간은 이런죽음을 계속해서 겪어왔고 그런 죽음을 피하고

자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의학기술과 약을 발명해왔다.이런 의학의 발달

로 인간의 수명은 대략 30세에서 80세정도로 늘어났다.하지만 이러한 발달 만으

로는 아직도 해결 할수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줄 절대선과도 같은 인간 복제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7살까지 살아왔다.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었다.그런데 언제였는지 이

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게 길을 걷고 있던 중에 내가

무심결에 빨간불인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할 뻔 할때

할아버지께서 나대신 사고를 당혔다.사고 당시 할아버지는 괜찮으셨지만 그후 1

년 정도가 지나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이때의 나의 슬픔은 말도 없이 컸다.

이런 나에게 인간복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그때 인간복제라는 기술이 있었다면

할아버지는 돌아기시지 않으셨을텐데 마지막 할아버지의 말‘울 손자가 살아서 다

행이구나’]그 말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과거를 돌려보고 싶다.이런 나에게 인

간복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궁금하다.물론 이런 내하나의 소망으로 인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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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간 복제에 찬성한다.

화제 지식
☐ 인간 복제는 인간 수명 연장에 기여한다.

☐ 교통사고로 돌아기신 할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개인적 경험)

설득 지식

☐ ⓐ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는 비중이 너무나 큼.

☐ ⓑ 인간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

시할 필요가 있음.

☐ ⓐ, ⓒ 수필 느낌이 강한 표현들을 쓰고 있음.

간복제를 하는 것은 큰 문제일 수도 있다.하지만 ⓑ지금 우리 사람들이 너무 영

화나 TV프로그램만 보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싶다.얼마든

지 좋게사용 할수도 있는데 말이다.ⓒ이런 나와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간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절실히.......

H1_11_100316

 고등학교 1학년 24번 학습자 텍스트 (4)에서는 성형수술이라는 논제에 대한

화제 지식이 부족해 자신이 얼마 전에 읽었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형수술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 신문 기사의 내

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도 않고, 문장 구성과 연결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아 독

자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4)

얼마전 신문에서 성형수술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

다.꽤 전부터 문제로 대두된 성형수술은 많은 피해를 만들었다.외모지상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사람들은 그 외모를 닮고 싶어 수술하고 얼굴을 바꾸

는 것은 사실 심한 문제가 아니다.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떠오른 사람

의 외모를 추구하고 바꾸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결국엔 유행으로 사회에 나타났

다.개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유행은 개성이 아니다.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개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 도리어 개성을 없애는 일이다.

내가 읽었던 신문의 기사에 나온 심각한 피해를 본 여성은 외모 지상주의를 추

구하던 이들 중 하나였다.처음에 그 여성도 자신의 외모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싶었지만,어떤 연애인과 닯았다는 소리를 듣자 더욱 성형수술을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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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성형수술에 반대한다.

화제 지식 ☐ 성형수술의 피해가 심하다는 신문 기사

설득 지식
☐ 신문기사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한 텍스트 주제 전개로 인해

설득력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는 더욱 이상해진 외모와 낭비된 돈이었다.주체성을 상실하고,경제적인

문제를 만들며,그로 인해 절망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원래 성형

수술의 목적인 코가 잘려나가던가,화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을 조금 더 나은 모습

으로 바꾸려는 의도였다.하지만 현대의 성형수술은 더 나은 미의 추구,혹은 심

지어 금전적 과시욕을 보여준다.

성형수술을 다른 의도로,외모지상주의로서의 의미로 행하는 현대의 성형 수술

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어서 고쳐져야 한다고 보인다.

H1_24_100330

 고등학교 1학년 14번 학습자 텍스트 (5)에서는 성형수술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나, 성형 수술 반대에 대한 근거로 내세

울 수 있는 화제가 부족해 주된 논거가 ‘성형 수술은 신이 주신 권리에 저항하

는 행동’이라는 운명론적인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

다.

(5)

최근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자연히 성형수술에

대한 찬반론이 화두의 대상이 되었다.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하지만 무분별한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것을 보면 성형수술은 있어서는 안 된다.중요한 것은 적절한 규제를

하면 의학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히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나는

성형수술을 반대한다.

첫째로,부모님이 주신,신이 주신 권리에 도전하는 것이다.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하지만 성형수술을 통

해 이를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둘째로,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통한 사회 문제

가 생긴다.단순히 자신의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채를 사용하고 빚을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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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성형수술에 반대한다.

화제 지식

☐ 성형수술은 신의 권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통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 성형수술은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설득 지식
☐ 운명론이 성형수술 반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음.

등 무리수를 두다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또한 자신의 부를 드

러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계급 갈등을 일으

킬 수 있다.마지막으로,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된다.경국지색으로 아름답건,얼

굴을 찌푸릴 정도로 추하건 자신의 개성이고 하나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

주체성을 성형수술을 통해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외모를 바꾸고자 하는 동경은 예로부터 오랜 주제였다.이제 그 시도가 너무 지

나쳐 신에 대해 도전하고 새로운 빈부격차의 시발점이 되고 주체성을 상실해 가는

한국인들이 보인다.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성형수술

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즉,꼭 필요한,화상이나 선천 질병 등 의학적 용도 외

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H1_14_100330

2) 화제 지식은 충분하나 설득 지식은 충분치 않은 경우

두 번째는 화제 지식은 충분하나 설득 지식은 충분치 않은 경우이다. 어느 정

도 아이디어 생성 단계를 거친 미숙한 학습자들에게 많이 발견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에서 주된 관심을 가지는 교육 대상이기도 하다.

다음 고등학교 3학년 31번 학습자 텍스트 사례 (6)을 보도록 하자.

(6)

인간 복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그 중 난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다른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하지만 결국 ⓐ이 방법에도 난자가 이용된다.난

자는 생식세포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

가 발생한다.특히 생명,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종교계의 반발은 쉽게 ⓑ 무

마되지 않을 것이다.

복제인간을 만드는 주된 이유로 의료기술의 진보를 거론한다.하지만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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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간 복제에 반대한다.

화제 지식

☐ 인간복제 방법 소개하고 있음.

☐ 인간 복제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층이 좁음.

☐ 인간 복제 문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드러내고 있음.

설득 지식

☐ ⓐ 문장 간 연결에서 내용이 비어 있음.

☐ ⓑ 불필요한 추정 표현 자제해야 함.

☐ ⓒ 인간복제와 상관없는 개발의 부작용 문제 거론하고 있음.

(설득력을 저하시킴)

선진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뛰어난 의료 혜택을 누려 오랜 삶을 산다.이에 반해서

후진국의 국민들은 식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다.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복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기여하는바가 크지않

을 것이다.

인간이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사

례는 없다.ⓒ[간척은 갯벌이 사라져서 문제가 일어나고 댐건설은 흐르는 물을 막

아서 문제가 일어났다.복제인간의 생산 또한 돌연변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심지어 도시에서는 하천을 복원하기도 하는데 돈을 쓴다.]복제인간 실

험도 결국 돈만들이고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그리고 복제인간이 개발되서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난자세포가 제공되어야 한다.황우석 박사의 사태와 마찬가

지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인간복제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긍정적인 이유를 갖고 있더라

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다.심지어 복제분야에서 황우석박사의 사기극으로 우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다.이 상황에서 세계의 추세만 따라서 무작

정 개발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H3_31_100316

(6)에서는 인간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화제를 통해 논의를 구체적으로 전개하

고 있으나 인간 복제와 상관 없는 개발의 부작용 문제가 거론되어 설득력을 저

하시키고, 문장 간 연결에서 유기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3학년 31번 학습자 텍스트 사례 (7)에서는 성형수술에 대한 화제를

비교적 정연하게 잘 제시하였으나, 구어적인 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추정의 표현

등을 사용해 설득 지식 측면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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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성형 수술에 찬성한다.

화제 지식

☐ 성형수술은 자신을 위한 투자임.

☐ 성형수술이 몰개성을 부추긴다고 해서,성형하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됨.

☐ 성형수술 부작용은 불법 시술의 결과임

설득 지식
☐ ⓐ 문장 간 연결에서 내용이 비어 있음.

☐ ⓑ 구어에서 많이 쓰는 속어 자제해야 함.

(7)

최근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고

있다.ⓐ 성형수술은 사고로 인해서 다친 얼굴을 복구하거나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한다.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형수술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무한경쟁사회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외모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능력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자신의

스펙을 늘리기 위해 각종 학원에 투자하듯 성형수술도 자신을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성형수술이 개성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성형수술을 반대한다.하지

만 이것은 확일화된 사회를 면하기 위해서 개성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무

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려는 사람들은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왜냐하면

옛날부터 미의 기준은 달랐지만 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그 방법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었고 성형수술도 단지 그 방법

들 중 하나인 것이다.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형중독,부작용을 문제삼는다.하지만 성형부

작용은 대개 싼 값에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즉,ⓒ정상적으로

시술을 받는다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성형중독은 마약과 같이 쉽게 일어나지 않

는다.그리고 삶에는 적당한 절제도 필요하다.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중독

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것이다.

외모는 더 이상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는 신분제가 아니다.단점은 극복하고 개

선하라고 존재한다.성형수술은 외모 개선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정당하다.

H3_31_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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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 시술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가?

주제 ☐ 성형 수술에 찬성한다.

화제 지식

☐ 사람들은 미룰 추구하는 속성이 있음.

☐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함.

☐ 성형수술은 자기 만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이므로,비난받아서는 안 됨.

고등학교 3학년 32번 학습자 텍스트 (8)에서는 미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성형

수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하였으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이루어지

는 성형 수술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인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좀 더 설득

적인 부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미인을 좋아한다.약간의 개인차는 있

지만 오늘날의 미인은 보통 날씬하고 키가 큰 사람을 말한다.그러나 과거의 미인

은 통통하고 손발이 작은 사람이었다.그래서 예전 사람은 미인이 되기 위하여 신

발을 작게 신어서 발의 성장을 제한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사람들은 예뻐지기 위

하여 노력을 해왔다.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여 날씬해지거나,피부 마사지를 통해 피부를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수술을 통하여 성형을 하기도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그 이유는 지방 흡입을 통하여 살을 뺀

다던지,수술을 통하여 골격을 바꾸는 것이 인공적인 기술에 의한 것이므로 ‘인조

인간’이라는 것이다.게다가 성형수술이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있

을 수 있다.하지만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관리의 일환으로서 이 모든 것,즉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던지 성형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라던지 모두 본인이 감안

하고 하는 것이다.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한 성형이 손가락질받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성형을 꼭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자신을 가꾸기 위

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좋다.한 마디로 성형에 대한 편견의 눈을 버리고 사람의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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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지식

☐ 미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성형 수술 접근한 시도는 좋으나,남들

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형이 존중받아야 할 바람직한 행동인가?

이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함.

주제 ☐ 성형 수술에 찬성한다.

고등학교 1학년 18번 학습자 텍스트 (9)에서는 비교적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

게 제시하고 있으나, 자신의 외모를 위한 성형 수술과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선

택으로서의 성형 수술을 동일선상의 문제로 다루어 설득 지식 측면에서의 보강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9)

나는 예쁜 여자가 좋다.또한 많은,아니 모든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을 싫어하

지 않는다.근데 그 예쁜 여자가 성형을 안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진 거면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다.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는 다르다.

성형수술을 했다 해도 모를 땐 좋아하면서 알고 나서 싫어하다니 나로써는 이해

가 안 되는게 성형수술은 그 당사자가 실패의 가능성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스스

로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성형수술을 해서 순전히 자의로만 의해서 한

것인데 뭐라 할수도 없는 것이다.또한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인 열

등감을 없애서 자신감을 높일수 있다.실제로 외모가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성형수술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그리고 성

형수술을 함으로써 요즘같이 외모지상주의가 있는 시대에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외

모를 발달시키는 것은 사회에서 좀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이것도 마찬가지

로 아름다운 여성과 남성이 일을 하면 남성은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그리고 꼭 성형수술이 이를 위해서만 아닌게 아닌

사고로 인한 얼굴의 훼손이 생길 시에는,예를 들어 화제로 인해 얼굴 전면에 화

상을 입을 시에 평생 얼굴을 가리며 살아야 되나?성형수술로써 얼굴을 회복해 다

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성형수술은 자신의 만족도 채울수 있으며 자신감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

로도 성공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그리고 사고로 인한 상처에도 성형수술로써 회

복이 가능한데 이런 성형수술을 어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하는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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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지식

☐ 성형수술은 위험 부담을 안고 한 개인의 선택임.

☐ 성형수술은 열등감 해소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성형수술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얼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설득 지식

☐ 성형수술이 위험부담을 안고서라도 할 만큼 바람직한 선택인가?

☐ 외모지상주의의 세태에 무비판적인 태도가 과연 바람직한가?

☐ 사고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서의 성형과 외모를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성형이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

고등학교 3학년 44번 학습자 설득 텍스트 (10)에서는 외모지상주의를 지향하

는 현대 사회의 세태를 그대로 수긍하고 외모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입장을 띠고 있어, 이러한 관점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

(10)

성형수술은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얼굴의 부분을 수술하여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준다.

현대 사회는 외모지상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나면 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반면에 외모가 비호감일 때,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

먼저 어떤 기업에서 면접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이다.외모가 비호감일 때 잘생긴

사람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비호감인 사람이 취업하기 힘들다.이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첫인상은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다.사람은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

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그렇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을

이력서를 통해서만 고용하기 힘들다.결국 외모도 사회 생활을 위해서 주용한 몫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소위 히

키코모리를 예로 들겠다.히키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일컫는데 이들은 게임이

나 애니메이션 등 현실 세계와 거리를 두고 두문불출한다.확실히 사람마다 취향

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처럼 보인다.그러나 이 현상은 그들의

외모가 비호감적이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자 가상세계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들의 외모가 평범했더라면 사람과 어울리는 맛을 먼저 깨달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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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성형 수술에 찬성한다.

화제 지식

☐ 현대 사회는 외모지상주의를 지향함.

☐ 외모가 비호감일 때 불이익을 당함.

☐ 외모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침(히키코모리의 예)

설득 지식

☐ 첫인상을 통한 사람의 판단 방식이 바람직한가?

☐ 히키코모리가 꼭 외모가 비호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가?

☐ 외모지상주의 세태가 바람직한가?

그랬더라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이다.외모로 판단하는 시대에 성형수술

을 금지하는 것은 안면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내몰아내는 것이다.

H3_44_100330

3) 화제 지식은 충분치 않으나 설득 지식은 충분한 경우

 세 번째 유형은 화제 지식은 충분치 않으나 설득 지식은 충분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학습자 글쓰기 사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는 논제

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설득력을 갖춘 글을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습자 쓰기 능력 발달의 단계를 화제 지식과 설

득 지식의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화제 지식이 획득된 이후에 설득 지식의 측

면이 획득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발달 차원의 문제는 별도의

논제라 여겨지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4)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 모두 충분한 경우

끝으로, 화제 지식과 설득 지식 모두 충분한 경우인데, 이는 학습자 글쓰기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형은 아니었다.

다음 고등학교 3학년 10번 학습자 텍스트 (11)의 사례를 보면, 인간 복제와

유사한 독일의 도플 갱어 전설을 서론에 화제로 도입함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주목하게끔 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비교적 간결하고 정연한 문장 연결로 제시하

고 있어, 화제 지식의 측면에서도 설득 지식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지식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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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간 복제에 찬성한다.

화제 지식

☐ 인간복제와 유사한 독일의 도플갱어 전설을 통한 화제의 도입

☐ 인간복제는 인간 생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인간 복제는 희귀하거나 특정한 유전자의 성질을 보존할 수 있음.

경우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학생의 경우 좀 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

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

독일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자신’을 보는 도플갱어 ⓒ전승이 존재한다.과거에

는 그저 ⓐ전승에 불과했으나,현대 과학은 전승을 사실로 재현하는 기적을 보여

주었다.이 기적이 바로 현대 인간의 삶을 한 단계 높여 줄 복제인간 기술이다.

독일 전설 속의 도플갱어는 만나면 곧 죽게 되는 저주나,복제인간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이다.복제인간 기술을 이용하면 희귀 혈액형,골수,장기

등 이식에 이려움이 있는 것을 손쉽게 이식 받을 수 있다.현제와 같이 이식자를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그것만이

아니다.난치병 연구,유전적 강화 같은 인간 생명의 연장을 위한 연구에도 복제

인간은 사용될 수 있다.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라 할 수 있다.

생명연장 뿐만 아니라 특이한 ⓐ체질에 대한 보존의 차원에서도 복제인간 기술

은 중요하다.곧 사라질,아니면 이미 사라진 체질 중에는 우수한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특정 질병에 면역이 되 있거나 강한 근력,뛰어난 외모와 같은 신체의

특징은 복제인간 기술을 응용한다면 얼마든지 보존,계승이 가능하다.이를 통해

희귀 체질을 사라지지 않게 보존한다면 인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물론 윤리적으로 상당한 비난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수천의 생명이 죽어가는

데도 불구하고,복제인간 기술이 비윤리적이라면 환자에게 기도나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복제인간 기술은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그러

므로 복제 인간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무시하면 인류는 한 걸음 퇴보하

게 될 것이다.

H3_10_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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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 지식

☐ 문장 간 연결이 깔끔함.

☐ 내용에 따라 문단을 잘 구분하고 있음.

☐ ⓐ 어휘선택에 유의할 필요 있음.

(전승→전설,체질→유전자)

3.2.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내용 요소 선정 기준의 상세화

국내 텍스트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연구로는 드레슬러(Dressler, 1973), 반

다이크(van Dijk, 1977, 1980, 1980a), 아그리콜라(Agricola, 1977, 1979)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들은 형식 면에서 표층구조와 심층구조의 구분을 바탕으로

한 생성변형문법에 초점을 둔 다양한 텍스트 이론적 연구 방향을 지니고 있다. 

이 뱡향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개진된 것은 반 다이크가 서사 텍스트 분석의 테

두리에서 발전시킨 텍스트의 ‘거시구조(Makrostruktur)’ 개념을 들 수 있다(이성

만 역, 2003: 73~75). 

반 다이크에 따르면 의미론적 텍스트적 심층구조나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전

국적 의미’를 제시해 주고, 이것은 바꿔쓰기식 환원 방식을 통해 얻어진다. 구

체적인 텍스트, 곧 표층 텍스트의 명제들로부터 반 다이크는 스스로 거시규칙이

라 부른 일련의 연산 과정들을 적용함으로써 이른바 거시 명제들을 유도해낸다. 

반 다이크의 거시 규칙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1. 삭제 규칙 : 언어 사용자가 다음에 오는 명제의 해석에 더 이상 관여적이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인 명제들은 모두 삭제된다.

2. 일반화 규칙 : 하나의 공통적인 상위 개념에 의해 파악되는 개념들이 나타나

는 각각의 명제 계기는 이 초시 개념을 포함한 하나의 명제를 통해야 대치된다.

3. 구성 규칙 : 보다 전국적인 사태의 규준적 전제, 구성 요소, 결과, 특성들과 같

은 것들을 나타내는 각각의 명제 계기는 이러한 전국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명제를 통해 대치된다.

반 다이크는 이 규칙들이 맥락, 수용자, 그리고 수용자의 인지적 입장이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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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의존하여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텍스트도 다양하

게 요약될 수 있음을 고안해 내었다. 결국, 텍스트 주제는 “일정한 요약 차원에

서 유도된 하나의 거시 명제”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것은 텍스트에서 명시적으

로 명명되지 않는, ‘주제어’나 ‘주제문’에 해당된다.

반 다이크의 이러한 이론에 기댈 경우, 기존의 텍스트 분석에서 이루어지던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는 커다란 주제 아래 어떠한 하위 주제들이 기여하고 있

는가 하는 의미론적인 분석에 그치게 되고 만다. 그러나 다네쉬 텍스트 주제 전

개 모형에 기대어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문장 안에서의 화제와 초점의

분석을 통해 문장 간에 초점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으며, 그 초점의 이동에 기여

하고 있는 문법적인 형태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필 수 있다. 즉, 의미

론적인 분석과 함께 그러한 텍스트의 의미론적 구성에 기여하는 의미 형태론적

분석을 함께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목적에 적합한 텍스트 주제 전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네쉬(Daneš, 1970:74)21)에서 제시한 5가지 텍스트

주제 전개 모형(단순 선형식 전개 구조, 화제부 순환식 전개 구조,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에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22)를 추가한 6가지 텍스트 주제 전개 모형을 바탕으로 5

차 이후 고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를 유형화하

고, 거시적인 주제 전개 구조의 틀 안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를 논하고자 한다. 

5차 이후 고등 국어교과서에 등장한 설득 텍스트의 목록은 다음 <표 19>와 같

다.

21) 다네쉬의 75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논문집(Cmejrkova, S. & Sticha F. eds., 

1994)에서 그의 연구 목록을 살펴보면, 이 연구와 관련 깊은 다네쉬(1970)은 드레슬러(1978)

에 의해 재인쇄되었으며, 이후 1994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된 연구는 언어에 대한 화자 의

도 현상의 체계적인 정교화에 기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가 연역적인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면,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는 귀납적인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위 화제가 먼저 제시되지 않

고 하위 화제들의 제시 이후에 상위 화제로 수렴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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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저자 제목 출전

5차

이희승 인생의 지혜로서의독서 고등국어(상)(1990.2.15)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계승 고등국어(상)(1990.2.15)

언어의 사회성 고등국어(상)(1990.2.15)

김석득 국어의 순화 고등국어(상)(1990.2.15)

윤병로 문학과 현실 고등국어(상)(1990.2.15)

이기문 어원연구에 대하여 고등국어(상)(1990.2.15)

박종홍 학문의 목적 고등국어(상)(1990.2.15)

독서와 지식 고등국어(하)(1990.6.15)

이광규 인간의 특징 고등국어(하)(1990.6.15)

이숭녕 민족과 문화와언어사회 고등국어(하)(1990.6.15)

강신항 언어와 민족 문화 고등국어(하)(1990.6.15)

글의구조와 독서 고등국어(하)(1990.6.15)

김형석 현대사회의 과제 고등국어(하)(1990.6.15)

고병익 전통과 창조 고등국어(하)(1990.6.15)

최현배 한민족과국어 고등국어(하)(1990.6.15)

우리말의의미변화 고등국어(하)(1990.6.15)

6차

이희승 독서와 인생 고등국어(상)(1996.3.1)

윤순창
현대과학은 환경문제를해결할 수

있는가
고등국어(상)(1996.3.1)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계승 고등국어(상)(1996.3.1)

<표 19>5차 이후 고등 국어교과서 수록 설득 텍스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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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최재천 황소개구리와우리말 고등국어(상)(2002.3.1)

이기백 민족문화의 전통과계승 고등국어(하)(2002.3.1)

이상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화제-초점 분석의 전제와 단계는 다음 <표 20>

과 같다.

<표 20>텍스트 화제-초점 분석의 전제와 단계,기호

화제-초점 분석의 전제와 단계

전제
□ 문장은정보전달 구문이다.

□ 문장은필자가의도적으로 선택한언어형식의결과물이다.

단계

1.문장에서의화제와초점을 구분한다.

*모든문장에는필자가강조하고자 하는주된내용인 초점이있다.

*초점은 하나의단어,구혹은문장전체일수도있다.

2.다음문장에서의 화제와초점을구분한다.

*대개의 문장은화제와초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초점의내용을 강조하기위해도

치가이루어져초점과화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문장도있다.

3.선행 문장의초점과후행문장의 화제와초점사이에어떠한 관계가있는지 다음의기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기호

→ :문장안에서화제와 초점의관계,

↓ :문장사이에서질문에대한응답처럼새로운이야기가덧붙여지면서하나의화제가 유

지되는 관계,

║ :문장사이에서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관계

⇣ :앞화제와 관련성이 있으면서표현이 유사한경우

↯ :앞 화제혹은초점과 직접적인관련성은없으나 관련성이깊은것인경우

  1) 단순 선형식 전개 구조

단순 선형식 전개 구조는 첫 문장의 초점(Focus :F)이 다음 문장의 화제

(Topic, T)가 되는 방식인데,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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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T1)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F1)? 이상(理想)을 위하여 산다(F2). 이상을 위

하여 산다는 것은(T3)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特權)이다(F3). 

- 이희승, ‘독서와 인생’에서

T1 → F1

      ↓

      F2

      ↓

      T3 → F3

             ↓

            […]

근대의 명논설23)로 꼽히는 1922년 개벽 1월호에 게재되었던 장덕수의 ‘새 시

대의 새 사람’의 주제 전개 방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새 시대의 새 사람(장덕수, 1922)

혁신(革新)의 원리(原理)

낡은 가죽 부대에(T1) 새 술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F1). 새 술은(T2=F1) 새 부

대에 넣어야 하며(F2), 새 옷을(T3) 낡은 감으로 기울 수 있습니까(F3). 새 옷은

(T4=T3) 새 감으로 지어져야 할 것이외다(F4↔F3). 만일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T5=S1) 그 새 술은 낡은 가죽 부대를 꿰지고 나올 터이며(F5), 만일 새

옷감으로써 낡은 옷을 기울 것 같으면(T6=S3) 그 옷이 보기에 더욱 흉할 뿐 아

니라 며칠을 더 가지를 못할 것이외다.(F6)

사람이 이 사회에 살아가는 도리(道理)가(T7) 또한 이러하니(F7), 새 정신을 가

진 사람이(T8) 낡은 사회에 살 수가 없으며(F8) 낡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T9↔T8) 

23) 근대 논설 자료는 당시의 표기와 띄어쓰기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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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새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F9↔F8). 새 정신을 가진 사람은(T10=T8) 

그 새 정신을 가진 사회를 요구하며(F10) 그 새 정신으로 맺어지는 새 관계를 희

망하므로(F10′) 새 정신을 가진 사람은(T11=T8=T10) 반드시 낡은 사회에 대하여

혁명을 일으킵니다.(F11) 바꾸어 말하면 그 낡은 사회를 새 술이 낡은 부대를 꿰

지고 나오는 것같이 깨치고 나오며(F12=F5), 낡은 정신을 가진 사람은(T12=T9) 

그 새 정신에 대하여 한층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새 정신의 표현인 새 사회에

대하여 반역(反逆)을 기도하는 것이니(F12), 새 정신이(T13=T10) 낡은 사회에 대

하여 반역하기나 낡은 정신이 같이 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F13), 사회가 묵어

지면(T14)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고(F14), 혁명이 일어나면(T15=F14) 반드시 세대

(世代)가 바뀌는 것은 사회학상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F15).

민성사 편(1993:177)

T1 → F1

⇣ ↓

⇣ T2 → F2

⇣ ↯

⇣ T3 → F3

⇣ ↕

⇣ = T4  → F4

T5  → F5-----------------------------------

= T6(=S3) → F6                 ⇣

T7( T8       + T9) → F7        ⇣

    ↓ ↓

    T8 → F8    ↓

    ↓ T9 → F9        ⇣

    T10(=T8)  → F10 + F10′

    ↓ ⇣

    T11(=T8, T10) → F11 + F1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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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12(=T9) → F12

  T13(=T10, T11) → F13

  T14 → F14

          ↓

         T15(=F14) → F15

T1에서 F1으로 주제가 전개되면서, F1이 다시 T2로 등장해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를 보이는데, T7이 T8과 T9으로 화제가 나뉘어 이후 주제가 전개되는

양상은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를 띠고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구분되는 문

단은 F5와 F12의 연쇄를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한 편의 글에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전개의 양상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텍스트의 구조상의 변화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조 상의 변화가 있다 해도 화제와 초점의 연쇄가 충분히 이

루어진 글이 텍스트 구조적으로 이상적인 글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화제부 순환식 전개 구조

다음으로 화제부 순환식 전개 구조는 각각의 문장들에서 새로운 초점만 부가

되는 방식이다. 다음 예문 (14), (15)를 보자.

(14) 

전통은(T1) 물론 과거로부터 이어 온 것을 말한다(F1). 이 전통은(T2)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構成員)인 개인(個人)의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F2). 그러

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T3) 우리의 현실에 작용(作用)하는 경우

(境遇)가 있다(F3).

- 이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서

  T1 → F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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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 F2 

  ↓

= T3 → F3

(15) 

순화란(T1),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하는 일이요(F1), 복잡한 것을 단순

하게 하는 것이다(F1′). 따라서 국어 순화란(T2),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외래어, 외국어)을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재정리하는 것이요(F2), 비속한 말과

틀린 말을 고운 말과 표준어 및 말의 법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다(F2′). 또, 그것

(T3)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고쳐 쓰는

일도 된다(F3). 한 마디로 하면, 우리말을 다듬는 일(F4), 그것이 바로 국어의 순화

(T4)이다.

- 김석득, ‘국어의 순화’에서

  T1 → F1 + F1′

  ↓

= T2 → F2 + F2′

  ↓

  T3 → F3

        ↓

        F4 ← T4

 […]

이 텍스트 구조는 일반적인 논설문의 유형에서 발견되지 않았는데, (14), (15)

와 같은 설득 텍스트에서 발견된다고 해도 설명적 성격이 강한 정의의 방법으

로 텍스트를 전개해 나갈 때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여러 문장에 걸쳐서 초점이 전개되는 화제부 순환식 구

조가 설득 텍스트와 같이 독자를 설득할 목적으로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교한

텍스트 구조를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장르의 성격과는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수필이나 편지 텍스트 상이나 소설과 같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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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텍스트에서는 화제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조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다음 소설의 일부를 보자.

(16) 

백합은(T1) 세 줄기가 솟아올라 그 중 두 개가 피어 있었다(F1). 그것은(T2) 사막

에서 돌아와 병원으로 실려 가지 전 내가 이끼에 싸인 채로 화분에 묻어두었던 구

근을 비집고 올라온 것이었다(F2). 그때 밤의 사막 앞에서 그녀가 내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던, 황하에서 샀다던 바로 그 구근(F3). …백합은(T4) 희미한 달빛 속에서

도 염염한 빛으로 타오르고 있는 중이었다(F4).

윤대녕․조선희(2002:129)

이 소설의 주제 전개 방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1 → F1

  ↓

= T2 → F2 

  ↓

= (T3) → F3

  ↓

= T4 → F4 

여기서 소설가는 백합이란 동일한 화제에 대해 새로운 초점만 부가하는 주제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소설의 주된 소재인 백합이 집중적으

로 부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3)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

상위 주제 파생식 전개 구조는 하나의 상위 화제(Hypertopic, HT)로부터 하위

화제들이 파생된다. 다음 예문 (17)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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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점점 성장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과학은(T1)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F1). 먼저, 현대 사회의 과학은(T2) 전문화되어 있다(F2). 한편, 과학

은(T3) 현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F3). 사회 인력의 아

주 큰 부분,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인력의 큰 부분이 직접 과학에 종사하거나 과

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정부와 민간의 막대한 예산이 과학의 교육

및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

- 김영식, ‘과학 기술과 인간 생활’에서

T1, T2, T3의 상위 화제(HT)는 ‘현대 사회의 과학’인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

다.

(HT) T1→ F1

                                                    

                T2 → F2   T3 → F3    T4→ F4     […]

근대의 명논설로 꼽히는 1919년 11월 4일 임정(臨政)의 『독립신문』에 발표

되었던 한용운의 ‘조선 독립의 서24)’의 주제 전개 방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조선독립의 서(한용운, 1919)

독립선언(獨立宣言)의 동기(動機)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후로 자존성(自存性)에 부(富)한 조선인의 사위(四圍)에 접

촉되는 사실은(T1) 하나도 독립을 상기(想起)케 아니 하는 일이 없었도다(F1). 그러

나 최근의 동기로 말하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누리라(F2).

조선민족(朝鮮民族)의 실력(實力)

24) 이 글은 전 5장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에는 2장만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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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조선의 민의(民意)를 무시하고 암약(闇弱)한 주권자를 속이고 능멸하며 몇

몇 소배(少輩)의 당국자를 우롱하여 합병의 폭거(暴擧)를 강행한 뒤로부터 조선 민

족은(T3) 부끄러움을 품고 욕됨을 참는 동시에 또한 힘을 돋우고 뜻을 가다듬어 정

신을 쇄신하고 기운(氣運)을 함양하며 어제를 비(非)를 고치고 새 선(善)을 도모하

며 일본의 기염(忌厭:거리고 싫어함)을 불구하고 외국에 유학(遊學)한 자도 실로 수

만에 달한즉, 위에 독립정부가 있어 각 방면으로 장려 원조하면 모든 문명에 유감

이 없이 날로 진보할지라(F3).

국가는(T4) 반드시 물질상의 문명이 일일이 완비한 후에 비로소 독립할 만한 자

존(自存)의 기운과 정신상의 준비만 있으면 족하니(F4), 문명이 형식을 물질상에 발

휘함은(T5) 칼로 대(竹)를 쪼갬과 같을지니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요(F5).

일본인은(T6) 매양 조선의 물질문명이 부족함을 말꼬리로 삼으나(F6), 조선인을

우매(愚妹)케 하고 야비(野鄙)케 하고자 하는 학정(虐政)과 연등교육을 폐하지 아니

하면 문명이 실현된 날이 없을지니(F6′), 이것이 어찌 조선인의 소질이 부족함이

리요(F6″). 조선인은(T7) 당당한 독립국민의 역사와 유전성(遺傳性)이 있을 뿐 아

니라 현세문명(現世文明)에 병치(並馳)할 만한 실력이 있나니라(F7).

세계대세(世界大勢)의 변천(變遷)

20세기 초두로부터 전인류의 사상계는(T8) 차츰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색채를 띠

어서 전쟁의 참화를 혐오하고 평화의 행복을 추구하여 각국 군비(軍備)의 제한 혹

은 전면 폐기의 설(說)도 있으며(F8) 만국연합(萬國聯合)의 최고재판소를 설치하고

절대의 재판권을 주어 국제적 문제를 재결(裁決)하여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설

도 있고(F8′), 그 밖에 세계적 연방설(聯邦說)과 세계적 공화설(共和說) 등은 실로

금조선성(禽噪蟬聲:새의 지저귐과 매미의 울음소리)과 같이 많으니(F8″) 이는 다

세계적 평화를 추진하는 소리라(F8‴).

소위 제국주의적 정치가의 눈으로 보면 일소(一笑)에 붙일지나 사실의 실현은

(T9) 시간문제일 뿐이요(F9), 최근의 세계 사상계에 통정한 실물교훈(實物敎訓)을

준 것은(T10) 구주전쟁(歐洲戰爭:1차 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독일혁명이라(F10). 세

계 대세에 대하여 상술(上述)한 바가 있은즉 중복을 피하나 한 마디로 말하면 현재

로부터 미래의 대세는(T11) 침략주의의 멸망, 자존적(自存的) 평화주의의 승리가 됨

이라(F11).

민족자결조건(民族自決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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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윌슨 씨는(T12) 대독강화(對獨講和) 기초 조건 즉 14개 조건을 제출

하는 중에 국제연맹․민족자결의 조건이 있는데(F12) 영․불․일과 기타 각국이

(T13) 내용으로는 이미 국제연맹에 찬동하였은즉(F13) 국제연맹의 본령(本領) 즉 평

화의 근본 해결인 민족자결에 대하여는(T14) 찬동할지니(F14) 각국이(T15) 찬동의

뜻을 표한 이상에는(F15) 국제연맹과 민족자결은(T16) 윌슨 한 사람의 사언(私言)이

아니라 세계의 공언(公言)이며(F16), 희망의 조건이 아니라 기성(旣成)의 조건이며

(F16′), 또 연합국측에서 폴란드의 독립을 찬성하고 체코의 독립을 위하여는 거액

의 군비와 많고 적은 희생을 돌보지 않고 영하 30도 내외의 혹한(酷寒)을 무릅쓰며

시베리아에 출병함에는(T17) 미․일의 행동이 가장 현저(顯著)하였은즉(F17), 이는

(T18) 민족자결을 사실상으로 원조함이라(F18). 민족자결주의 완성의 표상(表象)이

니(T19) 어찌 경하할 바가 아니리요(F19).

민성사 편(1993:161~164)

위 논설의 상위 화제는 ‘조선 독립의 동기’인데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HT)

                          ↧

                       T1 → F1

                             ↯

                             F2

                                                   

T3 → F3              T8 → F8+F8′+F8″+F8‴ T12 → F12

⇣ ↯ ↯ ↯

⇣ T4 → F4                     T9 → F9     T13 → F13

⇣ ↓ ↯ ⇣ ↓

⇣ T5 → F5               T10 → F10   ⇣ T14 → F14

⇣ T6 → F6 +F6′+F6″ ↯ ⇣ ⇣ ↙

T7 → F7                           T11 → F11  T15 → F15 ⇣

                                                          T16→ F16+F16

                                                          ↯

                                                         T17→ 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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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18→ F18

                                                                 ↙

                                                              T19→ F19

위 도식을 보면, ‘조선 독립의 동기’라는 상위 화제 아래 ‘조선 민족의 실력’, 

‘세계 대세의 변천’, ‘민족자결조건’이라는 세 개의 화제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

리고 개개의 화제별로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 

화제부 순환식 전개 구조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에서는 하위 화제들로부터 하나의 상위 화제로

수렴된다. 다음 예문 (19)를 보자.

(19)

기호의 체계로서의 언어는(T1), 해당 언어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으로(F1), 

다른 언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표현과 전달의 도구이다(F

1′). 

원칙적으로, 모든 언어 기호는(T2) 고유의 의미 용법을 가지고 있다(F2). 어떤 기

호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데 쓰이는가와(T3), 그 기호의 사용이 어떤 규칙이나 제

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는(T3′) 그들 기호의 창작 과정과 그 후의 발달 과정 여

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어, 그 사회의 관습으로 전승된 것이다(F3). 이는(T4) 

역사적 우연에 의한 관습으로(F4), 또는 역사성(F4′)과 사회성으로 설명된다(F4″).

-‘언어의 사회성’에서

  T1 → F1 + F1′

= T2 → F2

        ⇣

        T3 + T3′→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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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4 → F4(F4′+F4″)

이러한 상위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는 다음 예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자.

(20)

노자는(T1) 도덕경에서 “성(聖)을 절(絶)하고 지(知)를 버리면 민리(民利)가 백 배

(百倍) 하리라.”고 하여, 지식이니 학문이니 하는 것의 불필요함을 말하였다(F1). 그

러나 딱한 것은 지식이 불필요하다고 아는 것(T2)도 하나의 ‘앎’이요(F2), 후세 사

람들이(T2′)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이 노자의 사상을 알 수 있게 마련이

니(F2′), 노자의 말은(T2″) 오히려 지(知) 자체를 반성한 지의 지라고 하겠다(F

2″). 소크라테스는(T3) 자기의 무지를 아는 사람은 그 무지조차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다름직도 하다고 하였거니와(F3), 노자는(T3′) 지의 불필요를 아는 지를 가

지고 있었던 것이다(F3′).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T4) 말로 표현하듯

이(F4), 지가 불필요함을(T4′) 지로써 전하는 것이라 하겠다(F4′). 결국 지(知) 이

상의 것도(T5) 지를 통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 같다(F5). 

공자는(T6) 15세 때에 학문할 뜻을 세웠고, 그 후 계속적인 정진을 한 나머지

“하루 종일 식사도 하지 않고, 밤이 새도록 잠도 안 자고 생각하여 보기도 하였으

나, 무익한지라 배움만 같지 못하더라.”고 하였다(F6). 그러나 그처럼 배워서 무엇

을 하려고 한 것인가?(F7) 유교에서는(T8)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한다지만(F8), 공자 자신의 수양 과정을 보면(T8′) “50에 천명을 알고, 60

에 귀가 순(順)하여지고, 70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法度)를 넘기

지 않았다.”고 하였다(F8′). 결국은 천리(天理) 그대로 힘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도

리에 맞는 생활 태도에 이른 것이니, 천리와 인욕(人慾)이 혼융일체(混融一體)가 된

경지라고 하겠다(F9). 이것이(T10) 다름 아닌 성인(聖人)으로 유학(儒學)에 있어서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다고 해도 틀림없다(F10)

청년 율곡(栗谷)도(T11) 자경문(自警文) 첫째 조목에, “먼저 그 뜻을 크게 하여 성

인으로서 모범을 삼되, 일호(一毫)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나의 일은 끝마치

지 못한 것이다”라고 썼던 것이다(F11). 동양의 학문이, 왕양명(王陽明)의 지행(知

行) 합일설(合一說)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무리 이(理)다 기(氣)다 까다

로운 이치를 따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경우에도(T12), 결국은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일치한다고 하겠다(F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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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老莊) 사상은(T13) 인위적인 것을 배격하고 천(天)에 합일(合一)할 것을 주창

하거니와(F13), 그러한 천인(天人) 합일의 경지가(T13′) 곧 유교의 성(聖)의 경지가

아닐 수 없다(F13′). 그리하여 동양에서는(T14) 학문의 목적을 주로 윤리적인 수양

에 두었던 것이라고 하겠다(F14).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T15) 지덕(知德) 일치를

주장하며, 완전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였음은 널리 알

려져 있는 일이거니와(F15), 그에게 있어서도 학문은 윤리적인 실천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었다(F15′).

 

- 박종홍, ‘학문의 목적’에서

    T1  → F1

    ⇣ ↓

    ⇣ T2 → F1

    T2′→ F2′

    ⇣

    T2″→ F2″

             ↯

    ⇣ T3→ F3

     (T13)     ⇣ ↯

    ⇣ (T15)  T3′→ F3′

     (T13)     ⇣ ↯

    ⇣ (T15)        T4→ F4

     (T13)     ⇣ ⇣

    ⇣ (T15)             T4′→ F4′

              ⇣ ⇣

    ⇣ T5→ F5

              ⇣ T6 → F6

⇣ ⇣

             F7

⇣ ↯

              T8→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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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8′→ F8′

⇣ ↓

                           F9

⇣ ↓

                           T10 → F10

⇣ T11 → F11

               ↯

⇣ T12 → F12

T13 → F13

        ↓

        T13′→ F13′

                  ↯

                 T14 → F14

                         ↯

                         T15 → F15 +F15′

이러한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는 다른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와는 달리, 

현대의 설득 텍스트에서만 발견될 뿐 근대 논설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

들다25)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5) 근대 논설에서는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가 일반적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흔

히 연역식이라 말하는 글의 구조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의 역사적 전통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질 만

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귀납식이라 말하는 글의 구조는 근대보다는 비교적 현대에 와서 사용

되는 텍스트 전개 구조라는 가정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근대 논설과 현대 논설의 양적ㆍ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는 하나의 가설로 성립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이러한 가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어떠한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가 좀 더 우리의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에 기원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근대 논설은 서구

식 글쓰기 방식이 유입되면서 이루어진 글쓰기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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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에서는 한 문장의 초점부가 다수의 화제들로 분열된

다. 다음 예문 (21), (22)를 보자.

(21) 

과거에는 돌보아지지 않던 것이(T1) 후대에 높이 평가(評價)되는 일도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F1). 연암의 문학은(F2) 바로 그러한 예인 것이다(T2). 비단, 연암의

문학만이(T3) 아니다(F3). 우리가 현재 민족 문화의 전통과 명맥(命脈)을 이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모두가(F4) 그러한 것이다(T4). 신라(新羅)의 향가(鄕歌), 고

려(高麗)의 가요(歌謠), 조선 시대(朝鮮時代)의 사설시조(辭說詩調), 백자(白瓷), 풍속

화(風俗畵) 같은 것이(F5) 다 그러한 것이다(T5).

- 이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서

T1 → F1(= F2     +     F4)

         = F2 ← T2    ↓

           ↓

           T3 → F3

                 ⇣

           F4 ← T4

         = F5 ← T5

(22)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T1), 숨쉴 공기, 마실 물과 먹을 음

식이다(F1). 숨쉴 공기가 없으면(T2) 아무도 5분을 넘게 살 수 없으며(F2), 마실 물

이 없으면(T3) 5일을 넘기기가 어렵고(F3), 먹을 음식이 없으면(T4) 5주를 넘기기

어렵다(F4). 이 세 가지는(T5) 생존을 위한 필요 조건이고(F5), 이것이 충족되면(T6)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삶’을 위한 조건, 즉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문명의 혜택

및 마음의 풍요를 위한 문화 생활을 찾게 된다(F6).

- 윤순창, ‘현대 과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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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 F1(= T2  + T3 + T4, = T5)

      ↓

      T2 → F2

      T3 → F3

      T4 → F4 

             ⇣

             T5 → F5

                   ↓

                   T6 → F6

  

이러한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는 근대 사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조선혁명선언」의 구조를 살펴보자.

(23) 조선혁명선언(신채호, 1923)26)

강도 일본이(T1)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하며(F1),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F1′),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F1″). 경제의 생명인 산림․

천택․철도․광산․어장……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F2), 일체의 생산

기능을 칼로 베며 도끼로 끊고(F2′), 토지세․가옥세․인구세․가축세․백일세

(百日稅)․지방세․주초세(酒草稅)․비료세․종자세․영업세․청결세․소득

세……기타 각종 잡세는 날로 증가하여 혈액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F2″), 

여간(如干) 상업가들은(T3) 일본의 제조품을 조선인에게 매개하는 중간인이 되

어 차차 자본중심의 원칙하에서 멸망할 뿐이요(F3), 대다수 인민 곧 일반 농민

들은(T4) 피땀을 흘리어 토지를 갈아 그 종년(終年) 소독으로 일신과 처자의 호

구(糊口)거리도 남기지 못하고(F4), 일본 강도에게 진공(進供)하여 그 살을 찌워

주는 영세의 우마(牛馬)가 될 뿐이요(F4′), 나중에는 그 우마의 생활도 못하게

일본 이민(移民)의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여(F4′) <딸깍발이> 등쌀에 우리 민족

은(T5) 발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물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의 황야로

26) 이 글은 일명 의열단선언문이라고도 한다. 전체 4장 중 1장만을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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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어 가 아귀(餓鬼)부터 유귀(流鬼)가 될 뿐이며(F5), 강도 일본이(T6) 헌병정

치․경찰정치를 단행하여 우리 민족이 촌보의 행동도 임의로 못하고(F6), 언

론․출판․결사․집회의 일체 자유가 없어 고통과 분한이 있으면 벙어리의 가

슴이나 만질 뿐이요(F6′), 행복과 자유의 세Ä언론․눈뜬 소경이 되고 자녀가

나면 ‘일어(日語)를 국어라, 일문을 국문이라’하는 노예양성소-학교로 보내고(F

6″), 조선사람으로 혹 조선역사를 잃게 땅이 하면 ‘단군(檀君람으로무(誣)하야

소잔명존(素盞鳴尊)의 형제’라 하며(F6‴), ‘삼한시대 한강 이남을 일본 영지’라

한 일본놈들이 적은 대로 읽게 되며(F6‵), 신문이나 잡지를 본이 하면 강도 정

치를 찬미하는 반(半) 일본화한 노예적 문자뿐이며(F6‶), 똑윑 가자제가 난이

하면 환햽면 압박에서 염세․절망의 타락자가 되거나 그렇사․집으면 ‘음모(陰

謀)사건’의),칭하에 감옥에 억류되어 주뢰(周牢)․가쇄(枷鎖)․단근질․전기질․

바늘로 손톱밑․발톱 밑을 쑤시는, 수족을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 붓는, 생식기

에 심지를 박는 모든 악형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히 살아서 옥문을 나온대야

종신 불구의 폐질자(廢疾者)가 될 뿐이라(F6‷).

강도 일본이(T7) 우리의 생명을 초개로 보아 을사(乙巳) 이후 심삼 도의 의병

나던 각 지방에서 일본군대의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F7), 즉

최근 3․1운동 이후 수원․선천… 등의 국내 각지부터 북간도․서간도․노령

연해주 각처까지 도처에 거류민을 도륙(屠戮)한다, 촌락을 불태운다, 재산을 약

탈한다, 부녀를 능욕한다, 목을 끊는다, 산채로 묻는다, 혹 일신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아동을 악형한다,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한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가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압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F7′).

이상의 사실에 거하여 우리는(T8) 일본 강도정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

임을 선언하는 동시에(F8) 우리는(T9)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

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F9).

민성사 편(1993:195~196)

이 논설의 주제 전개 방식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1 → F1+F1′+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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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2)                             → F2+F2′+F2″

⇣ ↯ ↯

⇣ ↯ T3 → F3

⇣ T4 → F4+F4′

⇣ ↯

⇣ T5 → F5

T6 → F6+F6′+F6″+F6‴+F6‵+F6‶+F6‷ ⇣

‖ ⇣

T7 → F7+F7′ T8 → F8

                                           ‖

                                           T9 → F9

이러한 초점부 분열식 주제 전개 구조는 문학 작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음 (24)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24) 시창작연습1(이성복, 2010)

우리 집 방바닥은(T1)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F1)

너무 높을 때는(T2) 아내가 엄마 대신

나를 몹시 때릴 것 같고(F2)

너무 낮을 때는(T3) 봄 대신 가을이 쳐들어와

내 기쁨 패대기칠 것 같다(F3)

…

(후략)

 T1 → F1(= F1′ +     F1″)

          = T2 → F2       ↓

                            T3 →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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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에서 화제인 ‘방바닥’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다’는 초점부의 정보가 이

후에 ‘너무 높을 때’와 ‘너무 낮을 때’로 초점부가 분열된 구조로 주제가 전개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는 맥락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보충될 수 있는 핵심

화제 성분은 생략된다. 예문 (25)를 살펴보자.

(25)

 한편, 우리가 계승(繼承)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연암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인습을 타파(打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

려는 노력(努力)의 결정(結晶)이었다는 것은(F1) 지극히 중대한 사실이다(T1). 세종

대왕(世宗大王)의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과정(創製過程)에서(T2) 이 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F2). 

- 이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서

      F1 ← T1

      ⇣

      T2 → F2

F1(계승해야 할 민족 문화의 전통은 과거의 인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

조하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로부터 T2(훈민정음 창제과정)으로의 비약은 화제

‘훈민정음 창제 과정’이 그러한 ‘노력의 결정’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기 때문에

응집성에 장애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상에서 유형화한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는 텍스트 상에서 실현되면서 하나

의 구조로 단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되어 실현되는

양상을 띠는데, 다음 설득 텍스트의 일부인 (26)에서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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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성장의 속도를 더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과학은(T1)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F1). 먼저, 현대 사회의 과학은(T1) 전문화되어 있다(F2). 과학이 여

러 전문 분야들로 세분되어 있고(T3), 그 내용이 지극히 어려워서 일반 지식인들로

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이며(F3), 많은 경우에는 과학자들마저 자신의 분

야 이외의 다른 분야의 과학의 내용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F4).

또 이 같은 내용의 전문화에 따라 과학에 종사하는 과학자들도 전문화되어서

(F5), 이제는 본격적인 과학 활동은 과학자 전체로 이루어진 전체 ‘과학자 사회

(scientific community)'가 아니라, 각 전문 분야의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과학자 사회

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F6).

한편 과학은(T7) 현대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F7). 사회

인력의 아주 큰 부분, 특히 고등 교육을 받은 인력의 큰 부분이 직접 과학에 종사

하거나 과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정부와 민간의 막대한 예산이 과학

의 교육 및 연구에 투입되고 있다(F8).

또한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T9) 큰 힘과 효용을 지니고 있다(F9). 과학은 우선 기

술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밀착되어 있고, 기술에 응용되어서 큰 힘과 효과를 낸다

(F10). 그리고 기술을 통한 그같은 ‘물질적’ 힘 이외의 방법 면에서도(F11) 과학은

큰 ‘힘’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흔히 ‘과학적’ 방법이라고 말하면(T12), 그것

이 옳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F12).

- 김영식, ‘과학 기술과 인간 생활’에서

  T1 → F1 (F2      +     F7       +     F9)

= T1 → F2 (T3  + F5)                      

         ↓                      

         T3 → F3 + F4                    

         ⇣                  

         F5 + F6                           

 = T7           → F7               

                          ⇣  

                          (T8) → F8       

                                           

= T9                → F9(    F10    +    F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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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0) → F10       

                                          ⇣  

                                        (=T11) → F11       

                                                           ⇣

                                                           T12 → F12

위 텍스트의 주제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초점부 분열식 전개

방식( T1 → F1 (F2 +F7+F9))을 취하면서 부분적으로 화제부 순환식 전개 유형

(T1=T7=T9)과 화제 비약식 전개 유형(T3 ⇢ F5, F7 ⇢(T8), F9 ⇢ (T10)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요소를 선

정하기 위해 다네쉬(1970)에서 제시한 5가지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인 단순 선

형식 주제 전개 구조, 화제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조,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에 상위 화제 수렴식 전

개 구조를 더하여 6가지 텍스트 구조 유형을 살펴보았다. 

다른 장르에서도 이러한 텍스트 구조가 발견되는 양상을 띠지만, 설득 텍스트

에서는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 초점부 분열

식 전개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화제부 순환식 전개 구조는 일반적인 논설문 유형에서 잘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견된다 해도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적 성격이 강한 기술에 일부 활

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는 현대 설득 텍스

트에서 발견되어 다네쉬(1970)의 5가지 텍스트 주제 구조 분류에 더한 것인데, 

근대 사설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눈에 띄지 않아 인상적27)이었다. 

끝으로, 화제 비약식 전개 구조는 맥락을 통해 독자가 그 의미를 구성해낼 수

있는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이기에 설득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의 모범적인 유

27) 이에 대해서는 상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가 현대 설득 텍스트 유형에만 출현하는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인지, 아니면 근대 사설에서 서구식 글쓰기의 영향을 받아 의식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라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별도의 연구 과제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중세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 분석을 통해서만이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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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설득 텍스트의 모범적인 주제 전개

구조 유형으로는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 상위 화제 파생식 전개 구조, 상

위 화제 수렴식 전개 구조,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의 네 가지 유형을 꼽을 수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04-

Ⅳ. 설득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 초점화 원리: 

무표성과 유표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여기서는 화제와 초점의 통사 구조 안에서의 유표성과 무표성28)의 원리를 기

반으로 설득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장 초점화 원리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초점은

화자 혹은 필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텍스트 의도나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

한 정보로써 청자 혹은 독자의 주의를 가장 많이 끌어들이는 요소가 된다. 의사

소통 과정에서 이러한 초점을 전달하는 방법은 구어와 문어에 따라 다르다. 구

어에서 화자는 강세와 억양과 같은 음운론적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효과적

으로 전달한다. 이에 반해 문어에서는 도치나 외치와 같은 어순 변형 또는 분열

문 구조와 같은 통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초점을 전달하게 된다. 

하나의 정보 단위에는 정보의 초점이 있으며, 이 초점은 무표적으로도 유표적

으로도 실현된다. 그리고 이때 문장이라는 하나의 정보 구조 안에서 초점이 어

디에 놓여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앞 뒤 문맥에 따른 신정보성의 의

미적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초점화 표지가 있다고 해서 문장의 특정 부분이

기계적으로 초점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의미 차원의 기준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초점은 무표적으로도 유표적으로도 실현되는데, 이것은 또한 일상 텍

스트에서 무표적으로 사용되는 무표적 화제와 화자 혹은 필자의 특정한 의도에

따라 사용되는 유표적 화제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대개 문법적 주어에 화제의 기능을 부여하고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무표적’이라 하며, 화제의 역할을 하는 문법적 주어를 ‘무표적 화제’라

28) 유표․무표 이론은 원래 프라그(Prague) 학파의 트루베즈코이(Trubetzkoy) 등에 의해 제창되

었다. 촘스키(Chomsky)와 할(Hall)은 이에 수정을 가하여 변형이론의 일반규약에 포함시켜 유

표화 규약이라 명명하였다……유표화 규약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연

성(naturalness) 및 간결성(simplicity)을 이전의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없

었다는 데 있다(이정민 외, 1999:511). 

    본고에서는 이 유표성과 무표성의 원리를 통사구조의 현저하게 두드러짐을 통한 초점화 기

능과 통사 구조의 일반적인 자연스러움을 통한 통사적 기능으로 대별하여, 문장 초점화 원리

의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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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련 약호의 목록

․pf:술부 초점(predicatefocus)
․PF:제시 초점(presentationalfocus)
․AF:단언 초점(assertivefocus)
․CF:대조 초점(contrastivefocus)
․SF:문장 초점(sentencefocus)
․IF:대인적 초점(interpersonalfocus)
․CS:분열문(cleftsentence)
․∅ :생략

□ 무표적인 성격의 구정보-신정보 구조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에서 ‘pf’는 ‘술부 초점
(predicatefocus)’의 약자를 택해 표시하였고,약자가 같은 제시 초점(presentationalfoucs)
는 ‘PF’로 구분하였다.

한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주어는 신정보를 전하는 항목보다는 구정보를 전하는

할목으로 문두의 위치에 나타난다.

‘유표적 화제’는 문장 안에 있는 화제 가능 요소들 가운데 하나를 화제로 선

택하여 문두 혹은 문미로 이동시킴으로써 화제를 부각시킨 경우이다. 어순 변형

을 통하여 특정한 대상을 화제화하는 유표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화제성이 무

표적 방법보다 강하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문장 초점화 원리를 도출해 내기 위해 사용한 초점 관련 약호의 목록은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초점 관련 약호 목록

1. 대조를 통한 화제 선정의 원리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은 두 개 이상의 대조의 대상들 가운데 필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된다. 대조 초점은 문말뿐만 아니라 문두, 문중

등 문장의 어느 곳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신정보에 해당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 구정보 요소도 초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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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표성의 원리: 화제-논평 구조를 통한 대조의 원리

얼테칙셔(Erteschik-shir, 1997:12)는 초점을 보통 초점(plain focus)과 대조 초점

(contrastive focus)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화제-논평 구조 속에서 대조

의 대상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무표적인 원리로 대조의 원리가 실현되는 대조

초점도 있다. 다음 예에서 무표적인 대조 초점과 유표적인 대조 초점을 비교해

보자.

(27) 

사람은 큰 체구를 가진 고등 동물이지만, 강한 뿔이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무기가 없고, 추위를 막는 털이나 질긴 가죽도 없으며, ⓐ레이더와 같은 감

각기도 없고, 비둘기처럼 밝은 눈이나 개처럼 예만한 코도 가지지 못한 불안전

한 동물이다[CF]. 그러나 인간이 동물로서의 이처럼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고등

동물이 된 것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생물학자 린네는, 그의 ‘자연의 체계’라는 저서에서, 인간에게 호모 사피엔

스(Homo sapiens)라는 학명을 붙였다. 이는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의 라틴 어로, 

피부색에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생각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CF].

- 이광규, ‘인간의 특징’에서

(27) ⓐ에서는 대조의 대상이 ‘레이더, 비둘기, 개’처럼 명시적으로 제시된 채

대조 초점이 실현되고 있는 반면에, ⓑ에서는 대조 대상인 ‘동물’이 생략된 채

무표적으로 대조 초점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 유표성의 원리: 대립적인 화제어 선정을 통한 대조의 원리

유표적인 대조 초점의 실현으로 대립적인 화제어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를 다

음의 텍스트에서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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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 된다. 이 꿈이란

것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다. 현실 이상의 것, 초현실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꿈과 이상은 꼭 같지가 않다. 꿈은 허탄한 가동의 환상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상은 결코 허황된 망상이 아니다. 초현실적인 것, 따라서 비현실적인

점에서는 이상과 꿈이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상은 실현의

가능성이란 것을 수반하는 사고작용이다.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 초현실적인 것

이란 점에서 우리 현실의 권외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면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꿈과 다르고, 따라서 공상이 아니다. 꿈과

이상은 이와 같이 정신 세계의 차원이 다르다.[CF]

어떠한 이상을 추구하여 그것을 실현하면, 그것은 벌써 현실이 되어 버리고, 이

상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며, 그 이상

의 것이 다시 이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그것이 실현되었느

냐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 하겠다. 

- 이희승, ‘인생의 지혜로서의 독서’에서

위의 텍스트는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에 대한 텍스트의 주제를 전개시키

기 위해 ‘꿈’이라는 대립적 화제를 내세워 텍스트의 중심어인 ‘이상’을 분명히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대립적인 화제어 제시를 통해 대조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는 경우를

다음의 학습자 텍스트에서 확인해 보자.

(29)

(1)창조와 파괴가 한 궤도 안에서 돈다는 (가)와 달리 제시문 (나)는 창조와

파괴를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 양상을 통

해 드러내고 있다.[CF]

H2_2_090903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을 자신의 입장에서 요약 진술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전체 글에서 (1)번 문장은 제시문 (가)에 대한 이전 문단의 내용을 간략

히 요약해 대립적인 화제어로 세우고, 밑줄 그은 초점 부분에서 제시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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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제시하는 대조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와 달리’라는 대조의 표현과 대조의 의미를 두드러지게 하는 조사

‘는’을 사용해 대조 초점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2. 문말(文末) 중점을 통한 명제 구성의 원리

문말 중점의 원리는 무표적으로 실현되는 일반적인 문장의 구조라 할 수 있

다. 즉, 구정보와 신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된 문장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2.1. 무표성의 원리: 구정보-신정보 구조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

일상적인 텍스트에서 필자는 가장 중요한 초점 정보를 문미의 위치에 배치하

고, 문두를 향한 위치에는 정보량이 적고 덜 중요한 정보를 배치한다. 이것은

인지․심리적 부담을 줄이면서 초점에 독자의 주의를 끌어들임으로써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하려는 의도에서 실현되는 원리라 할 수 있다. 다음 텍스트에서 이

를 확인해 보자.

(30)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pf]. (2) 글을 읽을 때의 쉽고 어려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pf]. (3)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 다

윈의 ‘종(種)의 기원’ 등을 읽을 때에, 비록 한글로 옮겨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배경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pf].

- ‘독서와 지식’에서

 (1) 번 문장에서 나온 신정보인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가 (2) 번 문장에서 구정보의 위치를 점하고, (2)번

문장의 신정보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예시문의 형태인 (3)번 문장에서 구정보로 제시되면서 (1)~(3) 문장 초점 연

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구정보-신정보의 구조 속에서 초점은 대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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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 온다는 문말 중점의 원리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다음 학습자 텍스트의 일부에서도 이를 확인해 보자.

(31)

(1)우리가 사는 세계는 창조와 파괴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pf].(2)창

조와 파괴는 새로운 세계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며 이는 분명 유익한 일이

다.[pf](3)이 유익한 힘들은 여러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

각도 다양하다.[PF]

H2_3_090903

 (1)번 문장에서 나온 신정보인 ‘창조와 파괴’가 (2)번 문장에서 구정보의 위

치를 점하고, (2)번 문장의 신정보인 ‘유익한 힘’이 (3)번 문장에서 구정보로 제

시되면서 (1)~(3) 문장 초점 연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구정보-신정보의 구

조 속에서 초점은 대개 문장 끝에 온다는 문말 중점의 원리를 성공적으로 구현

하고 있다. 

그리고 (1)번 문장의 술어 초점에서 조사 ‘가’는 선행 체언인 ‘창조와 파괴’가

이 텍스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초점 표지의 역할

을 하고 있으며, (2)번 문장에서 조사 ‘는’을 사용함으로써 선행 체언이 이전에

나왔었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2.2. 유표성의 원리1: 단언 형태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

문말 초점(End focus)에서는 화자 또는 주어의 주장을 드러내는 단언적 초점

(assertive focus)이 있는데, 다음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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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말한 인간의 두 가지 특징은, 그러나 극히 원초적인 것에 불과하다

[A F]. 우리는 보다 높은 차원의 특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높은 차원의 특징으로서 들어야 할 것은, 우선 인간이 언어를 가졌다는 것이

다. 인간의 대뇌에는 말을 하도록 작용하는 중추 신경이 있다. 이 신경의 작용으로

발음기관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되고, 또 청신경과 대뇌를 통하여 타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동물도 자신의 소리로써 그 나름의 신호를 교환한다. 

침팬지는 수십 종의 소리를 내어 동료를 부르거나 탓하며, 경계, 공표, 고통, 경악, 

기쁨, 슬픔 등을 표현한다고도 한다. 그러나 ⓑ 이것은 동물의 직접적 표현에 불

과하다[A F].

ⓒ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감탄사가 아니라, 세분된 음성으로 의미 있는 단어

를 이루고, 이 단어들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 운용함으로써, 복잡한 의미를 자유

롭게 표현하는 상징적인 것이다[AF].

- 이광규, ‘인간의 특징’에서

(32a-c)에서 다른 명제가 단언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것

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것이다’는 명제를 지향하고 있다. 단지 필자가 명

제를 단언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32a, b)에서 화자는 단언의 사실성(the truth 

of the assertion)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며, (32c)에서 (32a, b)보다는 다소

정도가 약하게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32a, b)가 지향하는 단언이

(32c)라는 점에서 약한 단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단언적 초점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문말의 위치에 놓인다.

2.3. 유표성의 원리2: 제시 형태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

제시 초점(presentational focus)은 문말 중점의 원리 중 단언적 초점과 더불어

유표적 원리가 작용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언적 초점이 필자의 주

장을 나타내는 반면에, 제시 초점은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나타내는 기능을 한

다. 

다음의 텍스트에서 이러한 제시적 초점이 사용된 경우를 확인해 보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11-

(33)

(1) 미래에 특정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며, 그 성격

이나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의 언어를 지령적인 언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PF]. 

(2) 국가나 기타 대소 사회 집단이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고, 그의 준수

를 요구하는 법률이나 각종 규칙, 단체 협약은 모두 언어로 되어 있거니와, 이

러한 언어가 바로 지령적인 언어이다[A F].

- 언어의 사회성(5차 고등 국어(상))에서

(1)번 문장에서는 지령적인 언어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정의를 소개하는 제시적

초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2)번 문장의 단언 초점에서 ‘국가나 기타

대소 사회 집단이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고, 그의 준수를 요구하는 법

률이나 각종 규칙, 단체 협약이 모두 언어로 되어 있다’는 문장 어순이 도치되

어 있는 동격 구문을 ‘이러한 언어’의 주어보다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음의 학습자 텍스트에서 이러한 단언적 초점과 제시적 초점이 사용된 경우

를 확인해 보자.

(34)

 

(1)찬성 측은 인간을 복제함으로써 이 불치병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

이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탄생시키고 희생시켜야 한다는 입

장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AF].

(2)찬성 측에서 영화 ‘아일랜드’처럼 복제 인간 사회와 비복제 인간 사회

를 따로 형성시켜서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PF].

H2_7_090903

(1)번 문장의 초점은 문말 중점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초점에 필자의

단정적인 의지가 담겨 있어 단언 제시 초점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뒤이어 ‘인

간 복제’에 대한 찬성 측의 예상되는 입장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한 새로

운 문단을 시작하는 (2)번 문장에서는 찬성 측의 입장을 소개하는 제시적 초점

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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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번 문장의 단언 초점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탄

생시키고 희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의 목적어를 ‘나는’의 주어보다 앞쪽에 배

치함으로써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격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라 일

컬어지던 것을 초점의 전개와 강조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

적인 예라 할 수 있다. 

3. 강조를 통한 명제 구조의 원리

정재형(1987:5)에서는 ‘강조’란 ‘문장의 중요 정보 요소 가운데, 화자가 특정

요소를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청자에게 더 분명히 알리려는 화자의 표현 의도’를

가리키며, ‘강조 표현’이란 이러한 ‘의도’를 ‘언어상으로 실현한 것’으로서 그 실

현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강조 표현’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강조 표현의

하위 부류로 초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국어 문법에서 강조법 혹은 강조 표현으로 불리어 온 것들은 생

략이나 어순 변환과 같은 문장 상의 차원에 국한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컸다. 그

러나 강조법은 본고에서 논의하는 화제어 선정에서부터 명제 구성, 명제 구조,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포함하는 초점화 원리 중 문장 차원에만 포함되느

니 만큼, 강조법을 초점화 원리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자 한다.

3.1. 무표성의 원리: 생략을 통한 강조의 원리

우리말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순으로 짜여진다. 실제

일상 언어에서 사용하는 문장의 유형은 실로 복잡하지만, 이 또한 이러한 기본

어순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35) 나는 친구랑 영화를 봤어.

위 (35) 문장의 초점은 앞뒤 맥락에 따라 ‘친구랑’에 초점이 놓일 수도 있고, 

‘영화를 봤어’에 초점이 놓일 수도 있다. 다음 주어진 맥락에서 초점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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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일지 생각해 보자.

(36) a. 너는 어제 뭐 했니?

    b. 영화 봤어.

(37) a. 나 어제 영화관에서 너 우연히 봤는데...

    b. 아, 친구랑 갔었어.

(36a)는 목적어+서술어인 ‘영화 봤어’가 초점이며, (36b)는 ‘친구랑’이 초점이

다. 그런데 (37a, b) 모두는 물음의 어순을 그대로 잇지 않고 생략의 방식을 통

해 초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학습자 텍스트에서 이러한 생략의 방식을 통해 강조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해 보자. 

(38)

(1)하지만 복제 인간을 만들기 전에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2)그들을

인간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이다.

H2_1_090910

(1)번 문장에서는 ‘인간 복제’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2)번 문장에서 구정보 성격의 화제를 생략하고 문장 전체가 신정보인 초점으로

구성하는, 생략을 통한 강조의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3.2. 유표성의 원리1: 분열문 구조를 통한 강조의 원리

분열문29)이란 ‘구정보+신정보’의 일반적 짜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분열문

29) 영어에서는 다음 두 문장처럼 ‘분열문(cleft sentence)’과 ‘의사분열문(pseudo-cleft sentence)’의

두 가지 구문 형태가 있으나, 우리말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는 듯하다. 

   a. It was a car that john bought.(분열문)

   b. What John bought was a car.(의사분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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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점 자리에 두고, 그 앞에 이 요소에 해당하는 전체 내용을 배치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결과적으로 초점 요소를 보다 두드러지게 하는 표

현 방식이다. 예를 들어,

(39) a. 나는 철수를 사랑해.

    b.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철수야.

위 (39a) 와 (39b)가 전달하는 명제는 동일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순인 (39a)

문장보다는 (39b)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철수’를 좀 더 두드러지게 드

러내는 분열문 구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텍스트에서 이러한 분열문 구조를 통한 강조 초점이 사용된 경우를

확인해 보자.

(40)

(1) 인간은 사교적인 존재임을 자처한다. (2)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다. (3) 그래

서 우리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데, 언어 또한

그 주요 수단의 하나로 이용된다. (4) 이러한 언어활동에서는 언어 형식의 관습적

인 의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CS]이 특징이다.

- ‘언어의 사회성’에서

(3)번 문장에서 사교적 존재인 인간이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해 친교를

확보하는 수단의 하나가 ‘언어’임을 언급하면서 (4)번 문장에서는 ‘친교를 목적

으로 하는 언어 활동에서 언어 형식의 의미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

을 ‘~는 것’이라는 분열문 구조의 화제어를 내세워, 분열문 구조를 통한 강조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이 화제어가 신정보에 해당해 어순 변환을 통한

강조의 원리가 함께 작용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분열문 다음에 조사 ‘이’를 선택하여 배치함으로써 초점이 조사

‘이’ 앞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분열문으로 개념과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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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습자 텍스트에서 이러한 분열문 구조를 통한 강조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확인해 보자. 

(41)

(1)인간이 인간 유전자를 결합하여 만든 복제 인간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2)복제 인간을 그들을 비용을 주고 만

든 일종의 상품으로 볼 수 있기에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CS]이 그

들의 입장이다.

H2_15_090910

(1)번 문장에서 ‘인간 복제’에 대해 자신과는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의 입장

을 소개하면서, (2)번 문장에서는 ‘~는 것’이라는 분열문 구조의 화제어를 내세

운 분열문 구조를 통한 강조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이 화제어가 신정

보에 해당해 어순 변환을 통한 강조의 원리가 함께 작용함을 확인해 볼 수 있

다.

그리고 의사분열문 다음에 조사 ‘이’를 선택하여 배치함으로써 초점이 조사

‘이’ 앞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유표성의 원리2: 어순 변환을 통한 강조의 원리

대개 문장의 첫머리는 필자가 그 문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리로서, 문말과 더불어 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42) a. 나도 사랑에 빠져 정신없던 시절이 있었지.

    b. 사랑, 나도 정신없던 시절이 있었지.

(42a)의 일반적 어순에서 화제인 ‘사랑’을 ‘왼쪽으로 옮기기’라는 어순 변환에

의해서 화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문중의 어떤 요소를 강조

하기 위해 문두로 이동’시킨 화제화(topicalization)의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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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다음 (43b)에서 ‘3D 아바타를’은 강조를 위해 ‘오른쪽으로 옮기기’

라는 어순 변환에 의해서 초점을 강조하는 초점화(focalization)의 사례라는 점에

서 ‘왼쪽으로 옮기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3) a. 너는 무엇을 했니?

    b. 나는 봤어, 3D 아바타를.

4.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 원리

텍스트의 표현과 이해에 있어 태도의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트 자체에

정보적 요소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개입된다는 사실 때

문이다. 그리고 정보에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명제적인 정보인 의

도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정보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의도적 정보란 필

자가 전달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까지 인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상 필자의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고향 등은 물론 해당 텍스트 화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나 관점까지도 포함된다.

요컨대, 구성된 문장이란 독자의 뇌리에 이미 보유되어 있는 지식에 새로운

명제적 정보를 첨가하거나 확인함으로써,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지식

이나 태도를 변경하거나 확인, 공유함으로써 강화하는 수단이다(서혁, 1996:127).

이성영(1994)에서는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과 관련된 논의에서 ‘명제 내용에 대

한 태도’와 ‘독자에 대한 태도’의 표현 방식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구분하고 있

는데, 텍스트의 주제 이해와 형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성영(1994)의 태도 구분의 유형을 바탕으로 서혁(1996:127~129)

에서 발신자의 청자나 대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우호적), 부정적(배타적), 중

립적 태도’의 셋으로 구분한 틀을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서혁

(1996)에서는 담화상에서 어휘소의 선택 과정을 통해 발신자의 청자나 대상에

대한 태도를 판단하였다면, 본고에서는 양태․서법상의 문법적 표현 과정을 통

해 드러나는 필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30)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30) ‘필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 는 ‘명제적 태도(propositional attitude)’에 해당하며, 여기서 명제

적 태도는 필자의 믿음, 의심, 태도 등을 말한다. 이정민(1999:697)에서는 명제적 태도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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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무표성의 원리: 직설법31)을 통한 필자의 태도 원리

설동호(2000:138~140)에서는 할러데이와 하산(Halliday&Hasan, 1976:26~30)에

서 언어 체계의 의미상의 기능성분으로서 관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대인

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및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tion)을 제시하는데, 

텍스트 기능은 객관 세계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으로, 대인적 기

능은 전언(message)의 가능성, 연관성의 정도 등에 관한 화자의 태도와 논평의

선택 및 화자의 시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텍스트 속에서 언어 표현으로서

실현될 때 이러한 표현의 초점을 텍스트 초점과 대인적 초점으로 구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객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다룬 초점과 이에 대한 필자의 태도나

논평이 개입된 초점 구분은 설득 텍스트 장르의 초점화 원리의 중요한 부분이

라 생각되어 이를 도입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하나의 표현에는 대인적 정보를 나타내는 표현과 텍스트적 정보를 나타내는

표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44) a. 솔직히, 그 사람 과장이 심해.

    b. 그 사람은 과장이 심하다.

    c. 아마도.

(44a)에는 대인적 정보를 나타내는 ‘솔직히’ 와 텍스트적 정보를 나타내는 ‘그

사람 과장이 심해’가 동시에 존재하며 (44b)에는 텍스트적 정보만이 존재한다. 

담화 상황에서 (44c)가 나타났다면 이는 대인적 정보만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

난 문장의 예로, ‘I believe Johm is right.’를 들면서 명제적 태도 문장(propositional attitude 

sentence)은 내포문의 진리치와 상관없이 상위문의 진리치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지님을 언급

하고 있다.

31) 사태를 바라보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서법(敍法, mood)이라고 하는데, 남기심․고영근

(1993, 1998)에서는 현실적, 객관적인 표현 방식을 서실법(敍實法, fact-mood), 비현실적, 주관

적 표현 방식을 서상법(敍相法, thought-mood), 화자의 의지가 담긴 표현 방식을 서의법(敍意

法, will-mood)으로 구분하고, 서실법과 서상법을 무의지적 서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무의

지적 서법에는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 원칙법, 확인법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직설법의 형태

는 현재 시제의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처럼 체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

로 기술하였다. 이처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직설법’ 또한 필자의 객관적인 사태 표현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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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텍스트적 정보는 대개 직설법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4.2. 유표성의 원리: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태도 원리

명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통한 필자의 태도는 서혁(1996:127~129)에서 언급

하고 있는 것처럼 어휘소 선택 차원에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양

태․서법 차원의 통사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명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통한 필자의 태도는 크게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인 태도로 나뉠 수 있는데, 중립적인 태도는 앞에 기술한 직설법을 통한 무표적

인 필자의 태도 원리에서 다루어진 만큼 명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만을

여기서 다루고자 하였다. 다음 학습자 텍스트의 일부를 보자.

(45)

(1)복제 인간은 특수한 혈액형이나 희귀성 질환 등을 앓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이식하거나 혈액을 공급해 줄 수 있다.(2)또한 질병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거나

월등한 신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3)그러나 윤리적인 문

제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IF]

H2__14_090910

‘인간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인간 복제의 장점을 기술하고 있는 (1), (2)

번 문장에 이어 (3)번 문장에서는 반대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반론으로 윤리

적인 문제를 다음 문장에서 언급할 것을 초점으로 드러내면서 ‘~도 없지 않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 필자가 인간 복제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큰 문

제로 여기고 있지는 않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부정적인 태

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문장 초점화 원리를 바탕으로 초점화에 실패해 효과적인 의

미 구성을 이루지 못한 학습자의 설득 텍스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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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나는 사실 폭력 비폭력 어느 한 곳으로 이쪽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 라고

어느 한 쪽 편을 들 수가 없다.(AF)(2)사람이 살다 보면 폭력을 쓸 수도 있

다(SF)는 생각을 했다.(3)글(가)에서도 이 사람이 소매치기를 잡았지만 폭력

을 사용해서 철창에 갔다(PF)고 한다.(4)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

서 소매치기를 잡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매치기가 제압당한 상태에서 무리

한 폭력을 가해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니 누가 더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IF)

(5)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한다(AF).(6)이미 이

소매치기는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무리한 폭력을 사용해 부상을 입었다 라

고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으니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AF).(7)글 (나)간디

이야기에서도 간디가 계속 비폭력이라는 정신으로 살아 오늘날 평화의 참뜻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PF)고 말하고 있다.(8)비폭력이 아닌 폭력이라고

간디가 주장했다면 우리 지구상에서는 폭력으로 다 죽어 살아남는 사람들도 없

을 것이다(AF).(9)이번 그 사건 광우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SF).(10)

그것은 바로 폭력 때문이다.(pf)(11)말 대신 폭력이라니 상상하기도 싫다

(IF).(12)전쟁에서도 폭력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세상 참 잘 돌아가겠다

(IF).(13)폭력이란 사람들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다

(pf).(14)요즘 그런 일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폭력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AF).(15)하지만 줄어들고 폭력을 덜 사용하면 좋겠다(IF).

                                                              M3_2_080705

(1)번 문장에서는 ‘선한 목적의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해

단순히 폭력 비폭력으로 나누어 어느 입장도 취할 수 없는 자신의 입장을 단정

적으로 제시하는 단언적 초점을 구현하고 있으나, 논제의 의도에서 벗어난 초점

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2)번 문장에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폭력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문

장 초점으로 제시하면서 (1)번 문장과 초점 연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번 문장에서는 글(가)의 내용을 요약 진술한 제시적 초점을 구현하고 있으

나, (2)번 문장의 초점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번 문장에서는 초점이 되는 ‘누가 더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는 대인적 초

점의 ‘누가’가 화제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이라고 잘못 지

시되어 있어 초점을 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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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문장에서는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단언적 초점을 드러내는데, 이 초점의 내용이 (1), (2) 번 문장의 초점과 상반되

는 내용이어서 연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6)번 문장에서는 제시문 (가)의 글에서 제시된 정보니 믿겠다는 식으로 필자

의 불확실한 태도가 엿보이는 대인적 초점을 드러내고 있어 필자에 대한 신뢰

를 떨어뜨린다.

(7)번 문장에서는 다시 글 (나)의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는 제시적 초점을 취하

고 있으나, (6)번 문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초점의 연쇄를 찾기 어렵다.

(8)번 문장에서는 가정 상황에 대한 단언적 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또한

(7)번 문장 초점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9)번 문장은 전체가 초점으로 드러나지만, (8)번 문장 초점과의 연결 고리를

찾을 수 있는 폭력-비폭력의 문제와 연관된 광우병 사건에 대한 제시적 초점이

좀 더 드러날 필요가 있다.

(10)~(13)번 문장은 폭력을 화제로 한 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필자의 감정적

태도가 강하게 드러낸 (11), (12)번 문장은 대인적 초점은 설득 텍스트의 장르적

성격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보인다.

(14)번, (15)번 문장은 폭력이 사라질 수 없다는 단언적 초점과 폭력을 덜 사

용하면 좋겠다는 태도가 드러나는 상충적인 대인적 초점이 연쇄되어 결국 필자

가 초점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무엇인지 선명하지 못하게 하

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표성과 무표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설득 텍스트에 나타나

는 문장 초점화 원리를 화제 선정의 차원, 명제 구성의 차원, 명제 구조의 차원,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설

득 텍스트 구성 시 활용할 수 있는 문장 초점화 원리의 추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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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설계

이 장에서는 Ⅲ, Ⅳ장에서 검토한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을 ‘목

표’, ‘내용’, ‘교수 학습’의 층위에서 살피고, 설득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 초점화

원리들이 실제 문법 교수 학습의 국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구현될 수 있는지

그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문장 초점화 교육의 교수 학습 결과를 보이고

자 한다.

  1. 문장 초점화 교육의 목표

 문장 초점화 교육의 목표는 폭넓은 담화 텍스트 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학습

자들이 문법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소통 맥락에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이때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문

법 경험은 다양한 담화 텍스트의 생산 능력과 같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표현 문법 관점에서 설득

텍스트의 문장 초점화를 주요 내용으로 삼아, 학습자의 지식 유형과 설득 텍스

트의 구조 유형에 따라, 설득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 초점화 원리를 무표성과 유

표성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그동안 설득 텍스트 교육은 사실과 의견의 구분, 주장과 근거의 관계 파악, 

글의 짜임이나 문단 구조 중심으로 지시-접속 표현에 주목해서 교육 내용이 마

련되어 왔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에도 막상 자신의 주장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어

떠한 화제들로 문장을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틀은 갖고 있지 못하

다. 이제껏 설득 텍스트 안에서의 논리를 강조해 왔으나, 정작 그 논리와 일관

성 있는 주제 전개를 위한 화제어 선정에서부터 문장 구조에 이르는 제대로 된

문장 쓰기 교육이 그 뒷받침이 되지 못했으며, 문장 연쇄 속에서 일정한 화제를

유지-확장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텍스트 안에서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데 무표적으로, 유표적으로 작용

하는 문장 초점화 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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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초점화의 작용 원리와 활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문장 초점화 교육의 목표이다. 표현 문법 관

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의 목표를 항목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목표 1. 제한된 인간의 인지 능력 범위 안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을 하기 위해서는 의미 구성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초점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인식의 차원)

목표 2.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이

해의 차원)

목표 3.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문장 초점화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사용의 차원)

  2.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장 초점화’의 교수 학습 내용은 관련 지식 요소와 학습자가 다룰 수 있는

문장 초점화 문제 및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된

다. 현재 교육과정상에 제시되고 있는 설득 텍스트와 관련한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은 주로 ‘설득 텍스트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주장과 근거 관계의 타당성, 응집성 여부에 관련된 내용만

을 다루고 있으며, 본고의 논의와도 중요한 관련을 맺는 응집성 차원은 지시-접

속 표현의 텍스트언어학적 결과물을 일부 수용한 차원에 그치고 있어 문제적이

다. 즉, 정작 설득 텍스트에서 응집성을 획득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관련 지식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장

초점화가 필자의 의도를 언어적 장치에 반영함으로써 주제 전개에 얼마나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관련 지식을 보다 상세화․

체계화하여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와 관련하여 설득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문장들에

서 화제-초점 구조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 전체 설득 텍스트의 의미

구조와 주제 형성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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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초점화 원리를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교수 학습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통해 이 점을 어떻게 이해시

키며, 어떤 활동을 제시하느냐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된다.

본고에서는 표현 문법 교육 내용의 실제로서 설득 텍스트 주제 전개를 위한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의 원리로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문장 초점화는 통합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문장 초점화는 쓰기

교육 내용인 동시에 문법 교육 내용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득

텍스트의 구조를 단순히 ‘화제 제시-문제 제기-해결방안-요약․평가’ 등의 기존

쓰기 교육의 모습으로 파악해서도 안 되고, 초점화에 관여하는 초점 표지들의

목록을 뽑아 이를 문법적으로 교수학습 하는 문법 교육의 모습만을 취해서도

안 된다. 설득 텍스트 주제 형성을 위해서는 설득 텍스트의 구조를 필자의 의도

를 바탕으로 한 의미 중심으로 파악해 ‘주제들의 계기 구조’로 파악하고 화제-

초점 구조의 전개 양상에 주목해 주제들의 계기 구조를 유형화해야 한다. 그리

고 이 구조에 주목해 주제를 전개해 나갈 때 어떠한 문장 초점화 원리가 사용

되며, 이를 위해 유표적 차원에서 어떠한 언어적 장치들이 동원되는지에 주목하

도록 하는 쓰기와 문법의 통합적 측면에서 문장 초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문장 초점화는 실천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문장 초점화 교육은

독자 중심의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교육의 성격을 띤

다.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의 효과는 독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현실

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으로서 일관된 주제

형성을 위한 문장 초점화의 필요성과 가치에 공감하고 난 이후에, 문장 초점화

를 실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원리,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문장 초점화가 작용하는 국면을 한정하고, 실제 설득 텍스트

에 나타나는 문장 초점화 원리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러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화제와 초점이 어디인지 구분하고 화제

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분석할 수 있는 메타적인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또한 자신이 구성한 텍스트가 일관되게 주제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지 자

신의 텍스트 구성 능력을 메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장 초점화를 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단계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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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문장 초점화에 대한 인식 교육

(1) 문장이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안다.

(2) 문장에서 화제와 초점의 성격을 구분할 줄 안다.

2단계 :주제 구조로서의 설득 텍스트 구조 이해

(1) 설득 텍스트 구조가 주제 전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안다.

(2) 텍스트 주제 구조가 단순 선형식, 화제부 순환식, 상위 화제 파생식, 상위

화제 수렴식, 초점부 분열식, 주제 비약식이 있음을 안다.

3단계 :문장 초점화 원리 이해

(1) 문장 초점화의 기본 원리로 무표성과 유표성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다.

(2) 명시적․비명시적인 대조적 화제어 선정과 관련한 대조의 원리를 안다.

(3) 문장 끝에 초점이 놓이는 문말 중점의 원리를 안다.

(4) 문장 구조 차원에서 생략, 분열문 구조, 어순 변환을 통해 강조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다.

능하다.

1단계 : 인식 교육 ➡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로 문장의 특정 부분에 초점이 놓

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형성

2단계 : 주제 구조로서의 설득 텍스트 구조 이해 ➡ 화제 전개 중심의 설득 텍스

트 구조 유형의 이해

3단계 : 문장 초점화 원리 이해 ➡ 초중고 수준에 맞춘 초점화 원리의 이해 및

실천적 단계화

4단계 : 문장 초점화 원리 사용 ➡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주제 전개 구조와

초점화 측면을 고려한 독자에게 설득력 있는 텍스트의 생산이 가능하고, 설득 텍스

트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함양

이상의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여

기서의 단계는 일직선상의 위계적인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문장 초점화에 대한 인식이나 능력 차에 따라 이 단계들을 혼용하여 그 목

표와 전략을 설정할 수 있다.

<표 22>문장 초점화 교육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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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말 중점의 원리에 기

반한 문장 구조 교육
➡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구성 이해하기

□ 설득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문장

구성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

 2) 대조의 원리에 기반한

화제어 선정 교육
➡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화제어

선정 이해하기

□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화제어

선정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

 3) 강조의 원리에 기반한

문장 구조 교육
➡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구조 이해하기

□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

4) 필자의 태도 원리에 기

반한 양태․서법 교육
➡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태․서법 표현 이해

하기

□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태․서법 표현에 관

한 지식 활용하기

(5)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양태․서법 차원에서 작용함을 안다.

4단계 :문장 초점화 원리 사용

(1) 자신의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

(2) 타인의 설득 텍스트를 주제 구조와 초점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상의 단계에 따라 문장 초점화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

표현 문법 교육의 목표에 따라 이상의 단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 내용 체

계를 위계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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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초점화 차원 텍스트 구조 차원

인

식

내용(1)문장이 화제와 초점으

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문장

에서 화제와 초점의 성격을 구분

할 줄 안다.

내용(8) 설득 텍스트 구조가 주제

전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안

다.

이

해

내용(2) 문장 초점화의 기본 원

리로 무표성과 유표성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다.

내용(3) 명시적․비명시적인 대

조적 화제어 선정과 관련한 대조

의 원리를 안다.

요소1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

에서 화제어 선정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

에서 화제어 선정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내용(4)문장 끝에 초점이 놓이

는 문말 중점의 원리를 안다.

요소1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

에서 문장 구성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생산 과정

에서 문장 구성에 관한 지식 활

용하기

내용(5) 문장 구조 차원에서 생

략, 분열문 구조, 어순 변환을 통

해 강조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

다.

요소1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

에서 문장 구조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

에서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식 활

용하기

내용(9) 텍스트 주제 구조가 단순

선형식, 주제부 순환식, 상위 주제

파생식, 설명부 분열식, 주제 비약식

이 있음을 안다.

<표 24>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의 내용 체계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27-

내용(6)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

도가 양태․서법 차원에서 작용

함을 안다.

요소1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

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

태․서법 표현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

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

태․서법 표현에 관한 지식 활용

하기

사

용

내용(7) 자신의 설득 텍스트 구

성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

내용(10) 타인의 설득 텍스트를 주

제 구조와 초점화 측면에서 비판적

으로 바라볼 수 있다.

내용1
문장이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문장에서 화제와

초점의 성격을 구분할 줄 안다

 

2.1. 문장 초점화 원리 차원

문장 초점화 원리 차원에서는 내용 1~7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장을 주어 서술어의 결합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정보 구조 차원에서

문장이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통해 정보 전달의 가치 측면에서 문

장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문장이 화제와 초점으로 구

성되며, 일반적으로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이 화제, 

‘어떠하다’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초점임을 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문장

구조 상으로는 구정보인 화제와 신정보인 초점 순으로 구성되며, 구정보-신정보

의 개념은 문장 연쇄 과정에서 상대적인 성격의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음 학습자 텍스트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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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2
문장 초점화의 기본 원리로 무표성과 유표성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다.

(47)

(1)지금 우리는(T1)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 중 하나인 인간복제에 관해서 이

야기해 볼 것이다(F1).(2)인간복제는(T2)찬성과 반대의 입장 모두에서 인간성

이 핵심단어가 될 수 있다(F2).(3)그 측면에서 나는(T3)인간복제에 반대한다

(F3).

H1_2_100316

(47) 의 주제 전개 구조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1 → F1

       ↓

       T2 → F2

       T3 → F3

(1)~(2)번 문장에서 화제와 초점의 연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가 (2)번 문

장의 초점인 ‘찬성과 반대의 입장 모두에서 인간성이 핵심단어가 될 수 있다’는

신정보에 대한 연쇄와 구체적인 내용 없이 (3)번 문장에서 ‘인간복제’에 반대한

다는 자신의 입장을 단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번 학습자의 경우, 문장이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음 문장의 연쇄

가 이루어질 경우 앞의 문장과 일정한 연관성을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장 초점화의 기본 원리로 무표성과 유표성의 원리가 작용함을 알아야 한다. 

이때 무표성의 원리란 일반적인 통사적 기능을 갖는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할

줄 아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표성의 원리란 자연스러운 문장 구

성에서 초점화 기능을 갖는 일반적인 문장 구성과는 다른, 눈에 두드러지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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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3

명시적․비명시적인 대조적 화제어 선정과 관련한 대조의 원리를

안다.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화제어 선정 이해하기

□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화제어 선정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이가 존재하는 문장을 구성할 줄 아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다.

문장 구성에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화제어를 선정하고 선정된 화제어에 대해

어떠한 진술을 하고, 다음 문장의 화제어와 어떠한 연관성을 맺고 문장을 구성

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장 구성 능력의 기본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먼저 다음 (48)에서 학습자 텍스트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자.

(48)

얼마전,원더걸스의 한 멤버가 검정고시를 치른다는 소식이(T1)들려왔다(F1).

고등학교를 중퇴한 채 연예계에 발을 들이는 사람이(T2)적지 않다(F2).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F3).과연 연예인의 대학 진학이 필수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

인가라는 질문은(T4)이미 이슈가 되었다(F4).

H1_4_100413

(48)의 주제 전개 구조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1 → F1

⇣

T2 → F2

⇣

⇣ F3

T4 → F4

T1, T2가 T4의 내용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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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4

문장 끝에 초점이 놓이는 문말 중점의 원리를 안다.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구성 이해하기

□ 설득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문장 구성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쇄 과정에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4번 학습자의

의도는 T1과 T2의 대조적인 화제어 선정을 통해 연예인의 학업 포기 현상과 학

업 포기를 만회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르는 두 가지 사례를 대조하려 한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문장 연쇄 과정에서 T1과 T2의 대조적 화제 성격을 부각시

킬 만한 장치가 없어 문장 연쇄의 흐름이 뚝뚝 끊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장 끝에 초점이 놓이는 무표적 원리로서의 문말 중점의 원리를 알고, 개별

문장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문말 중점의 원리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

나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으로서의 화제와 초점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통사적 기

능의 문장 구성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다음 학습자의 텍스트를 살펴보자.

(49) 

(1)최근에는 여러 걸 그룹들이나 신인 연예인들의 데뷔 또는 활동들이 많아지

고 있다.(2)그런 상황에 따라 연예인들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

데 원더걸스의 옛 멤버 선미를 중심 이야기로 삼아 탈퇴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교

육 조건들을 찬성 반대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H1_3_100413

(49)의 텍스트에서 3번 학습자는 일반적인 통사적인 가능을 갖는 자연스러운

문장 구성 능력의 차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번 문장에서

‘찬성 반대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는 진술을 통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제시

초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실제 문장의 주어

는 보이지 않으며, (2)번 문장에서 신정보에 해당하는 밑줄 그은 부분에서 ‘연예

인들에 대한 질문’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며, ‘원더걸스 선미의 탈퇴 이유와 관

련한 교육 조건’은 무엇이기에 이 설득 텍스트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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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5

문장 구조 차원에서 생략, 분열문 구조, 어순 변환을 통해 강조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다.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구조 이해하기

□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어떠한 사안에 대한 것인지 선명히 부각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 텍스트는 연예인들의 학업 포기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근거

를 제시하는 논제에 대한 답안으로 작성된 텍스트인데, (31)의 내용이 서론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이 서론 부분에서 이러한 논제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2)번 문장에서 논제와 관련지어 일반적인 통사적 기능으로서의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장 구조 차원에서 유표성의 원리에 기반해 생략이나 분열문 구조, 어순 변

환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좀 더 강조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습관

적인 분열문 구조의 사용은 이러한 유표성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는데, 

다음 (50)의 사례를 살펴보자.

(50)

(1)단순히 공부가 싫고 멋있는 외양만을 보고 선택한 연예인의 길이 실패로

되었다는 것은(CS)앞으로 살 통로가 막혔다는 것이 된다.(2)이때,공부를 해

두면 좁은 길이나마 열린 것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H1_4_100413

(50)에서는 4번 학습자가 분열문 구조를 (1), (2)번 문장 모두에서 활용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번 문장의 화제어로 쓰인 ‘단순히 공부가 싫고

멋있는 외양만을 보고 선택한 연예인의 길이 실패로 되었다는 것은’은 문장의

호응관계가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의 사례이다. ‘단순히 공부가 싫고 멋있는 외

양만을 보고 선택한 연예인의 길이 실패할 경우’ 정도로 고치는 것이 문장의 통

사적 기능에 적합하다. 

따라서 유표적 기능으로서의 분열문 구조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통사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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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6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양태․서법 차원에서 작용함을 안다.

□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태․서

법 표현 이해하기

□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태․서

법 표현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에 맞추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되어

야 한다.

학습자는 설득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명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설득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객관적인 설명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는 중립적 성격의 제시적 초점(PF, presentational focus)을 상

대적으로 많이 사용할 경우 필자의 의견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

상을 전할 수 있다.

다음 학습자의 설득 텍스트를 살펴보자.

(51)

(1)요즈음,아니 꽤 오래전부터 인간 복제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

락 내리락 하고 있다.(2)그 내용인 즉슨 인간 복제를 해도 되나,하면 안 되나

로 찬반이 나뉜다(PF).각각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찬성측은 인간복제가 의료쪽에

는 물론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용도로 사용된다(PF)고 말하고 있다.(3)그러나

반대 측은 인간 복제가 인간의 존업성은 물론이요 복제 인간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안간 복제를 하면 안된다(PF)고 말하고 있다.(4)필자는 인간 복제를 찬

성한다(AF).(5)솔직히 말해서 인간 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고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AF).(6)그 이유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어떤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복제 인간과 그 원래

인간이 똑같을 리는 없지 않은가(AF).)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자신의 프로그

램의 질이 떨어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와 다를 것이 없다.

H1_7_100316

(51)은 인간복제에 관한 찬반 입장 중 자신의 입장을 정해 그에 대해 논술하

는 과제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작성한 답안인데, 인간복제에 대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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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7
자신의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

과 반대의 입장을 설명하는 (1)~(3) 문장에서 제시 초점을 많이 활용해 설명문

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 복제에 찬성하는 본인의 주장을 단

언적으로 (4)번 문장에서 제시하고 (5)번 문장에서도 자신의 의견의 확고함을

단언적으로 제시해 (51)에서 내세우고 있는 인간복제에 대한 찬성의 입장이 명

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설득 텍스트 안에서 필자의 주장이 드러나야 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

분이고, 이때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지식을 익

혀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장 초점화와 문장 연쇄에 관한 텍스트 구조 차원의 지식과 문장 초점화 차

원의 지식을 익혔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와 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52)의 사례를 보자.

(52) 

미국 유명 팝 가수 마이클 잭슨,그는(T1)많은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말년에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F1).그의 자살 원인 중 한 가지가(T2)과도한 성

형 수술로 인한 우울증과 성형 수술 실패로 인한 좌절감이다(F2).비단 마이클 잭

슨 뿐만 아니라 상당수 유명 연예인들과 일반인까지 성형수술은(T3)큰 이슈이며

이로 인한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F3).

성형수술로 자신의 외모를 고쳐 열등감을 극복하거나 자신의 미를 가꾸려는 사

람들이(T4)많다(F4).하지만 이들은(T5)대부분 성형수술의 좋은 점만을 인지하

고 부작용은 알지 못한다(F5).성형수술은(T6)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

이 상당수 존재한다(F6).이 방법들은(T7)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

이 존재한다(F7).일례로,몇 년전만 해도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된 보톡스의 경우

(T8)피부암 등의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밝혀져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그것만이

아니라 우울증,조울증 등의 부작용도 속속히 밝혀지고 있다(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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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형수술로 인한 정체성 혼란의 문제점도(T9)존재한다(F9).많은 성형 수

술 피술자들이(T10)10대,20대의 정신적 미숙자인데,이들은 아직 자아정체성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연령대이다(F10).이들이(T11)다른 사람들이 외모만을 흉

내내며 서로가 비슷비슷한 선남선녀로 만나게 될 때,이 자아성숙기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F11).결국 서로 비슷한 모습들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어긋나게 성장하게 될 것

이다.(F12)무조건 미를 위해서 성형수술을 시술받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아름

다음이 더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F13).

H3_13_100330

(52)의 주제 전개 구조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1 → F1

      ↓

      T2 → F2

             ↯

             T3  → F3

            ↓ ↯

            ↓ T4 → F4

            ↓ ‖

            ↓ T5 → F5

            T6 ‖ → F6

               ‖ ↓

               ‖ T7     → F7

               ‖ ↯ ⇣

               ‖ T8 → F8    ⇣

               ‖ T9 → F9

               T10 → F10

               ‖

               T11 → F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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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8 설득 텍스트 구조가 주제 전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안다.

내용9
텍스트 주제 구조가 단순 선형식, 화제부 순환식, 상위 화제 파생

식, 상위 화제 수렴식, 초점부 분열식, 화제 비약식이 있음을 안다.

                        F12

                        ↯

                        F13

(52)에서 13번 학습자는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와 화제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2. 설득 텍스트 구조 차원

설득 텍스트의 구조는 의견과-근거의 관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화제 제시-문제 제기-해결 방안-요약 평가’(송무아, 2005)나 ‘배경-제시문 분석-

주장-마무리’ 혹은 ‘배경-주장-마무리’ 유형(김혜영, 2007)으로 나누거나 논증 도

식의 유형화를 통해 설득 텍스트 구성 방안을 제시(김인애, 2007)한 논의들이

교육 현장에서 주된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주제 전개 측면에서 문장

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 문장들의 연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글 전체의 주제를

효과적이고 분명하기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장 연쇄 중심의 접

근이 필요하다.

문장은 전달 가치 면에서 볼 때, 구정보인 화제와 신정보인 초점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텍스트 주제 구조에는

첫째 문장의 초점이 둘째 문장의 화제가 되는 단순선형식, 문장 연쇄에서 화제

가 동일하고 낱낱의 문장들에서는 새로운 초점만 부가되는 화제부 순환식, 하나

의 상위 화제로부터 하위 화제들이 파생되는 상위 화제 파생식 구조, 여러 하위

화제들이 하나의 상위 화제로 수렴되는 상위 화제 수렴식 구조, 한 문장의 초점

이 다양한 화제들로 분열되는 초점부 분열식, 맥락을 통해 보충될 수 있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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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의 성분이 생략되는 화제 비약식의 여섯 가지 유형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텍스트 유형에 따라 이러한 여섯 가지 구조 중 좀 더 일반적으로 쓰

이는 구조가 있을 수 있음을 안다.

다음 학습자 텍스트의 일부를 살펴보자.

(53)

(1)인간복제에는(T1)몇 가지 방법이 있다(F1).그 중(T2)난자를 이용하는 방

법이 있다(F2).물론 다른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F3).하지만 결국 이

방법에도(T4)난자가 이용된다(F4).난자는(T5)생식세포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F5).특히 생명,인간의 존

엄성을 강조하는 종교계의 반발은(T6)쉽게 무마되지 않을 것이다(F6).

H3_11_100316

(53)의 주제 전개 양상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T1 → F1

    ⇣ ⇣

    ⇣ T2 → F2

     T3 → F3

            ↓

            T4 → F4

                   ↓

                   T5 → F5

                          ⇣

                          T6 → F6

F1과 T2, T3 간에 관련성은 존재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F1과 T2, T3의 관계 속에서 초점부 분열식

전개 구조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F3에

서 T4로, F4에서 T5로 이어지는 화제․초점의 전개 양상을 통해 단순 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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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3 타인의 설득 텍스트를 주제 구조와 초점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전개 구조를 함께 사용하고 있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53)의 텍스트를 완성한 학생이 자신의 글을 고쳐 쓴 것이다. 어떠한

주제 전개 구조상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54)

(1)인간복제에는(T1)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F1),첫쩨는(T2)생식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고(F2)둘째는(T3)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F3).(2)하지만

체세포를 이용한 방법에도(T4)생식세포가 이용된다(F4).(3)생식세포는(T5)궁

극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세포라는 점에서(F5),그리고 여성의

몸에서 인위적으로 추출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F5′).(4)특히 생명과 인간의

존업성을 강조하는 종교계의 반발은(T6)쉽게 무마되지 않는다(F6).

H3_11_100323

T1 → F1(T2+T3)

      ↓ ↓

      ↓ T2 → F2

      T3 → F3

             ↓

             T4 → F4

                   ↓

                    T5 → F5+F5′

                            ⇣

                            T6 → F6

(54)의 수정된 텍스트 상에서 우리는 F1과 T2, T3의 관련성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어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가 분명하게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F5+F5′와 T6의 초점 전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명

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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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설득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측면에서 직관

적인 인상 분석에서 벗어나 주제 구조와 초점화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설득 텍스트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던 데에서 그치지 않고 주제 구조와 문

장 초점화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메타적인 분석 능력을 갖출 수 있다.

3. 문장 초점화 교육의 교수 학습

3.1. 교수 학습을 위한 전제

1) 활동 구성의 방향과 교수 학습 모형

문장 초점화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구안되어야 한다. 첫

째, 문장 초점화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기

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은 문법 교육만

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학습자들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필

요한 문법 지식의 원리와 기능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내용

이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쳐 학습자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실제 담화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법 지식을 활용해 보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장

초점화의 교수 학습은 학습자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표현 문법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연계성을 가진 활동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의 쓰기 능력과 문법 능력이 동

시에 작용하는 담화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이전에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에 전이될 수 있는 실제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러한 점을 고려하여 2장에서 다루었던 설득 지식 모델에 기반하여 화제 지식의

차원에서는 찬반 대립형 토론 논술 모형을, 설득 지식 차원에서는 텍스트 주제

구조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39-

도입 전개 적용 평가 및 정리

논제 제시

및 배경

지식 활성화

⇨

찬반 입장

표명

근거와

반박 논리

정리

⇨

찬반 대표를

정해 독서

토론 진행

⇨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

개별 글쓰기에

활용

도입 전개 적용 평가 및 정리

텍스트 주제

구조와

초점화에

대한 배경

지식 활성화

⇨

전형적인

논설문의

구조 분석

⇨

개별

글쓰기에

텍스트 주제

구조 활용

⇨
자기 평가 및

고쳐쓰기

<표 25>찬반 대립형 토론 논술 모형

<표 26>텍스트 주제 구조 분석 모형

여기 제시한 교수 학습 모형은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으로

서 문장 초점화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 목표 중심 모형으로서, 학습자들

의 실제적인 활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활동 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다.

2) 활동 구성의 원리와 예시

학습자들이 글쓰기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으로서 텍스

트 구조 유형과 문장 초점화 원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

과 흥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학습자들이 설득 텍스트 생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찬반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40-

고려 요인 찬성 반대

논제 입지의 타당성

연예인의 학업 포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

: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연예인의 학업 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학업 지속이

필요함

학습자의 흥미 유발성

청소년의 선호직업 1위로 조사되는 연예인의

학업 포기에 대한 문제를

최근 학업문제로 원더걸스를 탈퇴한 선미의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지어 제시

분명한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논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논제는 또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모두 어느 정도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이 어

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법한 것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논제가 학습자들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논제에 대

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디어 생성 과정에

무리가 없어 텍스트 구조 유형과 문장 초점화의 원리에 집중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 구성 원리에 따른 예를 들어보면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활동 구성 요인에 따른 예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득 텍스트 생산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논제

를 찾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설득 텍스트 생산 활동의 논제 예시는 다음과 같

다. 여기서는 비교적 개인적인 차원과 연관된 논제에서부터 사회적 차원과 관련

된 넓은 범주로 학습자의 배경 지식의 정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제를 제공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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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활동의 예시

개인적 차원
□ 교복 착용 문제

□ 자전거 통학 문제

사회적 차원

□ 인간 복제 문제

□ 성형수술 문제

□ 연예인 학업 포기 문제

□ 개발과 보존의 문제

□ 학습 목표 :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초점화 원리에

따라 설득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학습 대상 : 고등학생

□ 학습 시간 : 120분

□ 학습 자료 : 활동지

<표 28>범주에 따른 활동의 예시

3.2. 교수 학습의 실제와 효과

1) 교수 학습의 실제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문장 초점화 교수 학습 모형에 따라 설계된 수업의 실

제를 보이고자 한다.

■ 활동 1 :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해 찬반 토론을 진행

한다.

■ 활동 2 :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찬반 근거를 토론을 통해 공유한 상

태에서 개별 글쓰기를 진행한다.

■ 활동 3 : 텍스트의 주제 구조 분석과 초점화 원리 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이후에 주어진 논제에 따라 개별 글쓰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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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

정리하기
⇨

팀별 토론

계획서

작성하기

⇨ 토론과 평가 ⇨ 개별 글쓰기

□ 내 생각

정리하기

□ 친구에게

조언 받기

□ 최종적으

로 내 생각

정리하기

□ 찬성, 반

대의 팀별로

토론 계획서

작성하기

□ 근거 준

비, 반론 준

비, 반론 답

변, 청중 질

문 준비, 최

종 변론 준비

하기

□ 입론, 질

문, 반론, 최

종 변론의 순

으로 토론 진

행하기

□ 토론 진행

과 양 측 입

장에 대해 평

가하기

□ 토론 내용

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실

제 개별 글쓰

기에 들어가

기

2) 교수 학습의 효과

이 연구에서는 앞서 설계한 교수 학습 모형을 토대로 2010년 4월 13일부터

2010년 6월 17일에 걸쳐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학생 15명(1학년 7명, 3학년 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와 문장 초점화 원리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의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와 문장 초점

화 원리의 이해와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교수 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배경 지식이 문제가 되어 학습자의 설득

텍스트 질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과제 구성 원리에서 제시한 최

근 청소년들의 선호직업 1위로 조사되고 있는 연예인들의 연예 활동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으로서의 학업 포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반 대립형 토론

을 진행한 후 이를 개별 글쓰기에 활용하고 대면 첨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2010년 4월 13일에 진행된 수업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9>찬반 대립형 토론 논술의 진행 단계

먼저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연예인 학업 포기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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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4월 13일 19:00～19:50

논제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해 찬성할 것인가,반대할 것인가?

구분 찬성입장 반대입장

이유 및

근거

□ 학업은 진로 선택과 직업

획득을 위한 수단

□ 학업은 연예 활동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미 연예인이라는 훌륭

한 직업을 갖춘 이상 자신의

직업 활동에 매진해야

□ 학업은 학생의 권리이자 의무

□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연예인 학업 포기가

많아지면 일반 청소년의 학업 이탈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적인 학업 능력은 갖추어

야 함.

□ 연예인으로서의 성공 확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반론

(상대에게

할 질문)

□ 학력이 낮아도 성공한 사

례(서태지, 원더걸스)

□ 학력이 낮아도 사회적으

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

사례(서태지, 컴백 홈)

□ 학업을 계속한다고 해서

직업 획득이나 성공이 보장되

지는 않음. 

□ 학업은 연예인 활동에 부정적

이지 않음(문근영, 엠마 왓슨의 사례)

□ 성공한 연에인은 전체 연예인

의 극소수에 해당하므로 불투명한

연예인의 성공 여부보다는 좀 더 성

공 확률이 놓은 학업에 투자해야 함.

반론답변

(상대질문에

대한 답변)

□ 김연아가 대학 수업을 열

심히 들었다면 올림픽 금메달

이 가능했을까? 자신의 전문성

□ 학력이 낮아도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묾.

□ 학업에서의 실패 확률보다는

정리하고, 같은 그룹의 학생에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조언을 구하도록 했다. 이

후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의 자신의 입장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편 입장에 대한 반론과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예상

되는 반론의 답변을 준비하고 최종 변론을 준비하여 실제 토론에 들어갔다.

2010년 4월 13일에 실제 진행된 토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0>‘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찬반 대립형 토론 전개 양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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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 인문계 학생의 진로 실패

경우도 있음. 학업에 몰입한다

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

음.

연예게에서의 실패 확률이 더 높아

보임.

최종변론

□ 학업에의 전념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

신의 전문성을 살린 연예 활동

에 비중을 두어야 함.

□ 성공한 연예인의 수는 극히 적

은 만큼 미래에 생길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내적 자산으로서의

학업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음.

토론 종료 후,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확인하고 제시된 논

거를 공유한 후에 작성한 학습자 13의 글쓰기 사례를 (55)에서 살펴보자.

(55)

(1)연예인들이 학업 포기를 하고 연예계의 진출이나 혹은 더 연예계의 일에 전

념하는 사람들이 있다(F1).(2)나는 이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F2).(3)만약 학

업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면(T3)그로인해 그 연예인은 피해를 받게된

다(F3).(4)예를들어 가수라면 노래연습을 해야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게되는 것

이다(F4).(5)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념하기도 바쁜데 다른일을 하고싶

지도 않은데 강제로 하라고 시키는 것(T5)은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고 난 생각한다(F5).

(6)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중학교 까지 정해놓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나온다면 그 이후에 만약 연예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그

연예인이 학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T6)당연히 그 연예인에게 포기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F6).

(7)또한 연예인들은 같은나이의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직업이 있고 학업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라면(T7)연예인들이 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상 다닐 이유는 존재

하지 않는다(F7).

(8)요즘 사회에서는 학벌을 많이보는 사회라서 학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T8)연예인은 그 사람의 끼와 재능을 보는 것이 많지 학력을 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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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8).(9)예외는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나오는 영상 매체

를 보고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떠올리는 사람들은(T9)극히 드물다(F9).(10)그

렇게 때문에 연예인과 학력과의 관계는 없고 그로 인해 난 학업을 포기하는것에

찬성한다(F10).

H3_13_100413

      F1

      ↓

      F2 

      ⇣

      T3 → F3 

            ⇣

            F4

           ↯

           T5 → F5

           ↯

           T6 → F6

      ↯

      T7 → F7

      ⇣

      T8 → F8 

      ⇣

      T9 → F9

            ↓

            F10 

(55)에서는 화제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조 유형이 전체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화제어를 너무 길게 제시해 문장에서 전달하

고자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독자의 주의를 흐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장

전체가 초점이 불분명하고, 화제 전개가 이어지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듯한 인

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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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학습자는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명제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문장 사이에서 화제와 초점의 연쇄를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동일

화제에 대한 반복적 초점의 제시와 갑작스런 화제 전환으로 텍스트 전체 구조

와 문장 구성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의 주제 구조 분석과 초점화 원리 이해

활동을 <부록3> 과 <부록4>를 활용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업에 참여한 15명의 학생 중 12명이 텍스트의 주제 구조 분석 활

동을 통해 화제와 초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의 차원에서 텍스트 주제 구조와 초점화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갖

게 되더라도 이를 바로 자신의 설득 텍스트 쓰기 과정에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진행 기간이 짧은데도 그 원인이 있으나, 

이러한 텍스트 주제 구조와 초점화 원리에 대한 이해가 내면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하고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다

각적 모색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15명 학생 중 텍스트 주제 구조 분석 활동과 초점화 원리 이해 활동

에서 확실한 두각을 나타낸 학습자로, (55) 사례와 동일한 학습자이다. 이 학습

자는 <부록3>과 <부록4> 활동 이후에 (56)의 사례를 생산해 냈는데, 동일한 논

제에 대해 화제나 설득 지식 측면에서 놀라운 진전을 보인 경우라 할 수 있다. 

(56)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56)

현재 많은 학생들이(T1)자신의 열정을 다해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다(F1).자기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행동은(T2)참으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마

땅한 일이지만(F2)이것이(T3)도를 넘어서서 학생의 본분인 학습마저도 포기하는

괴현상이 벌어진다면,이는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된다(F3).

어느 학교에서나 연예인을 지망하는 학생은(T4)한둘씩 있기 마련이다(F4).그

런데 이 학생들의 상당수가(T5)학업을 소홀히 하며(F5)담임선생님들마저도(T6)

이 학생들의 학업 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실이다(F6).이들 학생들이나 담당 선생

님들은(T7)연예인이 될 예정인데 굳이 학업에 열중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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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7).

하지만 이는(T8)위험한 생각이다(F8).연예인의 경우(T9)수천 대 일의 경쟁률

을 뚫어야 하며(F9)설령 그 경쟁률을 통과하더라도 데뷔에 성공하는 이들은(T10)

극히 한정되어 있다(F10).만약 데뷔에 실패한다면 이들은(T11)그저 나락속으로

떨어질 뿐이다(F11).이때 자신이 쌓아놓은 학력이 있다면 그것은(T12)한 줄기의

구원줄과도 같을 것이다(F12).

또한 데뷔에 성공한 연예인의 경우에도(T13)학력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주요한

수단인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낮다고 멸시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F13).거기다 학

력이 낮은 이들 중(T14)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F14).

연예인이 되더라도 학업을 계속한다면(T15)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지금 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들다(F15).오히려 그것이(T16)힘이 될 수도 있다

(F16).무조건 연예 활동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열정보다는 기본 소양을 쌓는 학

업 유지의 현명함이(T17)필요하다(F18).

H3_13_100512

(56)의 주제 전개 구조 양상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T1 → F1

      ↓

      T2 → F2 

      ⇣ ↓

      ⇣ T3 → F3 

      T4 → F4

      ↯⇣

      ↯T5 → F5

      ↯⇣↯

      ↯⇣T6 → F6

      ↯⇣⇣

      ↯ T7 → F7

      ↯ ↓

      ↯ T8 → F8 

      T9 → 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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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10 → F10 

            ⇣↕

            ⇣T11 → F11

        ⇣ T12 → F12

       T13 → F13  ↯

        ↕ ↯

       T14 → F14   ↯

                    T15 → F15

                     ↓

                    T16 → F16

                     ↯

                    T17 → F17

(56)에서는 단순 선형식 주제 전개 구조 유형과 화제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

조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문말 중점의

무표성의 원리인 구정보-신정보 구조를 통한 술부 초점(pf, predicate focus)이 실

현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T17에서는 대조의 원리 중 유표성의 원리인

대립적인 화제어 선정을 통한 대조 초점(CF, contrast focus)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 학습자는 화제가 공유된 상태에서 텍스트 주제 전개 구조를 의식

하며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텍스트를 완성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러나 화제 초점 전개 구조 양상 속에서 화제부 순환식 주제 전개 구조가 빈번

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다른 화제로 매끄럽게 이동하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 연구에서 구안한 교수 학습의 실제가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와 문장 초점화 원리의 이해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의 차원에서 획득된 텍스트 주제 구조와 초점화 원

리에 대한 이해가 사용의 차원으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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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학습자들이 일상 언어생활에서 문법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

인 담화 텍스트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현 문법 관점을 채택해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에 기여하는 문장 초점화 원리를 밝혀 그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는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라는 거시적인 틀

안에서 화제-초점의 자연스러운 연쇄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설득 텍스

트 교육은 지금껏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차원에서부터 주장과 근거의 타당한

관계를 강조하거나 지시어가 글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

다. 설득 텍스트가 ‘주장’으로 특성화된 텍스트 장르라는 점에 주목해 필자의

주장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고,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분만이 부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해서 이것이 설득 텍스트의 응집성 있는 주제 전개

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르를 아울러 독자에게 필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 구조와 전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부

족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표현 문법 관점에서 문장 초점화 교육

을 위한 인지적 접근의 하나로 정보구조의 기본 단위인 문장이 화제-초점 구조

로 문장의 특정 부분에 독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 있음에 주목하여, 이러한 화

제-초점 구조의 유형과 문장 초점화 원리와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를 위한 쓰기와 문법의 통합적인 교수 학습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안점을 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과 사고방식을 고려했을 때, 문장 안

에서 초점이란 무엇이고, 필자의 의도 구현을 위해 초점화가 어떠한 기능을 하

는지를 밝혀 문장 초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설득 텍스트 구성에서

의 문장 초점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문장 초점화의 개념을 필자의

의도 측면, 문장 내 기능 측면, 작용 층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개념1. 텍스트 전개의 필수적인 장치이자 필자의 의도적인 텍스트 조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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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2. 문장에서 특정 요소를 두드러지게 부각시킴으로써 현저성을 획득하는 것

개념3. 초점화의 층위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텍스트 차원에 모두 걸치며 텍

스트의 중심 내용으로서 주제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함.

문장 초점화 개념 정립은 초점을 단순히 언어적 장치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의 기능 측면을 중시해 쓰기 영역과의 통합 속에서 문법

개념을 일상의 언어생활과 구분하지 않으려는 시도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

장 초점화 개념을 정확성 중심 문법 교육관에서 효과성 중심의 문법 교육관으

로의 확장 필요성을 논하는 과정 속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

자 지식 유형과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내용 요소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습자 지식 유형에 따른 내용 요소 선정 기준에서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 설득 텍스트 구성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유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설득 지식 모델의 틀 안에서 효과적인 설득 텍스트 구성

을 위한 두 가지 인지적 접근 틀로, 화제 지식의 측면과 설득 지식의 측면을 제

시하였다.

또한 텍스트 구조 유형에 따른 내용 요소 기준에서는 화제-초점 구조로서의

문장 개념을 도입하여 주제들의 계기 구조로서 텍스트 구조의 유형 분석을 제

안하였다. 설득 텍스트 구조 유형은 다네쉬(Daneš, 1970:74)의 주제들의 계기 구

조로서 텍스트 구조인 단순 선형식, 화제부 순환식, 상위 화제 파생식, 초점부

분열식, 화제 비약식의 5가지 유형에 상위 화제 수렴식의 한 가지 유형을 더해

모두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 선정 기준에 따라 4장에서는 문장 초점화 원리를 무표성과 유표

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대조의 원리, 문말 중점의 원리, 강조의 원리, 필자의 태

도 원리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리1. 대조의 원리

① 화제-논평 구조를 통한 대조의 원리

② 대립적인 화제어 선정을 통한 대조의 원리

원리2. 문말 중점의 원리

① 구정보-신정보 구조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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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언 형태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

③ 제시 형태를 통한 문말 중점의 원리

원리3. 강조의 원리

① 생략을 통한 강조의 원리

② 분열문 구조를 통한 강조의 원리

③ 어순 변환을 통한 강조의 원리

원리4. 필자의 태도 원리

① 직설법을 통한 필자의 태도 원리

② 명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통한 필자의 태도 원리

그리고 문장 초점화 교육은 말하기나 쓰기 영역과의 통합적 교육활동을 모색

한다는 점에서 통합적 성격을 지니며, 문장 초점화 원리가 일상의 언어생활에

전이될 수 있는 실천적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문장 초점화 교육의 교수 학습 내용 선정 원리로는

통합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식 교육, 주제 구조

로서의 설득 텍스트 구조 이해, 문장 초점화 원리 이해, 문장 초점화 원리 사용’

이라는 네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단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 내용 체계를 위계화하여 다음과

같이 10개의 내용으로 항목화하여 제시하였다.

1) 문장 초점화 차원

(1) 인식의 차원

내용(1) 문장이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고, 문장에서 화제와 초점의

성격을 구분할 줄 안다.

(2) 이해의 차원

내용(2) 문장 초점화의 기본 원리로 무표성과 유표성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다.

내용(3) 문장 끝에 초점이 놓이는 문말 중점의 원리를 안다.

       요소1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구성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문장 구성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내용(4) 명시적․비명시적인 대조적 화제어 선정과 관련한 대조의 원리를 안다.

       요소1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화제어 선정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화제어 선정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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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5) 문장 구조 차원에서 생략, 분열문 구조, 어순 변환을 통해 강조의 원리가

작용함을 안다.

       요소1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문장 구조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내용(6)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양태․서법 차원에서 작용함을 안다.

       요소1 설득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태․서법

표현 이해하기

       요소2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양태․서법

표현에 관한 지식 활용하기

(3) 사용의 차원

내용(7) 자신의 설득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문장 초점화 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

2) 텍스트 구조 차원

(1) 인식의 차원

내용(8) 설득 텍스트 구조가 주제 전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음을 안다.

(2) 이해의 차원

내용(9) 텍스트 주제 구조가 단순 선형식, 주제부 순환식, 상위 주제 파생식, 설

명부 분열식, 주제 비약식이 있음을 안다.

(3) 사용의 차원

내용(10) 타인의 설득 텍스트를 주제 구조와 초점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법으로는 화제 지식 측면에서 찬반 대립형 독서 토론

모형을, 설득 지식 측면에서 텍스트 주제 구조 분석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교육이 정확

성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의 표현 문법 관점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자

했다. 둘째, 설득 텍스트 교육에서 문장 초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득 텍스

트의 주제 전개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현저성

의 원리를 도입해 텍스트 구조를 주제 전개 구조로 치환하고, 그 구조 안에서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53-

작용하는 문장 초점화 원리 작용 양상 분석을 제안하여 통사 차원 이상의 문법

교육에 인지언어학적 접근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문장 초점화

작용 양상 분석을 통해 쓰기와 문법 영역의 통합 안에서 설득 텍스트 교육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표현 문법 관점에서 ‘문

장 초점화 원리’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표현 문법 관

점의 다른 문법 교육 내용을 포괄할 수 없었다. 

둘째, 문장 초점화 원리 분석은 설득 텍스트 주제 전개를 위한 능력 측면에서

의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글쓰기 과정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

문법 관점의 문장 초점화 교육 내용에 대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본고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문장 초점화 원리 중에서 성공적인 사

례만 다루어 문장 초점화에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필자 요인과 관련지어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에 관해서도 설득 텍스트의 주제

전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표현

문법 관점에서 문장 초점화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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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ContentsofSentenceFocalization

Educationfrom aViewpointofExpressiveGrammar

Oh,Hyeon-ah

Assumingthattheobjectiveofgrammareducationis‘todevelopthe

learners’abilities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various communication

contexts using grammar knowledge based on broad discourse text

production processes,’grammareducation should startfrom significant

grammarexperiencestobeprovidedtothelearners,withwhichwecan

explorehow grammarknowledgeisinvolvedandutilizedintheprocessof

producingdiscoursetexts.Here,thegrammarexperiencestobeprovided

tothelearnersshouldberelatedtopracticalcommunicationskillssuchas

the learners’production of various daily discourse texts.From this

viewpoint,thisstudyfocusedon‘expressivegrammar’asagrammarthat

can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discourse texts for smooth

communication among society members,and purposed to design the

contentsofgrammareducationandteachinglearningactivities.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ofexpressive grammar,we first

reviewed the concepts ofexpressive grammar discussed in previous

studiesinforeigncountriesanddiscussedthem from theviewpointof

grammar education.Moreover,in order to establish an educational

viewpointto expressive grammar,we approached expressive grammar

from anintegrativeviewpointwiththewriting section.Inaddition,for

formingtheframeofthecontentsofsentencefocalizationeducationfrom

theviewpointofexpressivegrammar,thisstudyselectedcontentelements

according to the type oflearners’knowledge and the type oftext

structure,andattemptedtoexplaintheprincipleofsentencef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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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theanalysisofspecificpersuasivetexts.Forthis,weanalyzed

moderndiscoursescountedasoutstandingdiscoursesinKorea,persuasive

textcontained in high schoolKorean textbookssincethe5th National

Curriculum,and essay‐writing materials for9th graders ata middle

school,for10thand12thgradersatahighschool,andforthefreshmenof

theuniversity.

Analysis for designing the contentframe of sentence focalization

educationwasperformedonthedimensionoflearners’knowledgeandon

thedimensionoftextstructure.Learners’knowledgewasdividedintotopic

knowledge and persuasion knowledge,textstructure was divided into

simplelineardevelopmentstructure,topic‐rotatingdevelopmentstructure,

hypertopic‐derivative development structure, hypertopic‐convergent

developmentstructure,focus‐splittingdevelopmentstructure,andtopic‐

jumping development structure.In the sentence focalization principle

observed in persuasive texts,we analyzed the principle ofend‐of‐

sentencestress,theprincipleofcontrast,theprincipleofemphasis,andthe

principleofauthor’sattitudebasedonthebasicprinciplesofunmarkedness

associatedwithgeneralsyntacticfunctionsandmarkednessassociatedwith

focalization functions. The principle of contrast was divided into

unmarkednessprinciple‘theprincipleofcontrastthroughtopic-comment

structure’andmarkednessprinciple‘theprincipleofcontrastthroughthe

selectionofantagonistictopicwords.’Theprincipleofend‐of‐sentence

stresswasagaindividedintounmarkednessprinciple‘theprincipleofend

‐of‐sentence stress through old information – new information

structure’and markedness principle ‘the principle ofend‐of‐sentence

stress through assertion.’The principle ofemphasis was divided into

unmarkednessprinciple‘theprincipleofemphasisthrough ellipsis,’and

markednessprinciples‘theprincipleofemphasisthrough cleftsentence

structure’and‘theprincipleofemphasisthroughwordorderinversion.’

Theprincipleofauthor’sattitudewasdividedintounmarkednessprinciple

‘theprincipleofauthor’sattitudethroughindicativemood,’andmarkedness

principles ‘the principle of author’s attitude through the degree of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63-

confidenceinproposi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the contents of sentence

focalization were planned in terms ofgoals,contents,and teaching‐

learning methods.The goals ofsentence focalization education were

definedas‘recognizing thenecessity offocalizing specificpartsin the

meaning construction processforaccurateand effectivecommunication,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sentence focalization 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persuasive texts,and using the principle as intended

effectivelyintheprocessofpersuasivetextproduction.Basedonthese

goals,we organized the contents ofeducation we gin the frame of

‘recognition,’‘understanding,’and ‘use.’In particular,the contents of

education relate to ‘recognition’ were consider to be implemented

integrativelyinthecategoryofunderstandinganduseonthedimensionof

actualteaching learning.Afterspecificcontentsofsentencefocalization

educationweresuggested,how theycouldbeimplementedinteaching‐

learningactivitieswasalsosuggested.Specifically,anexpressivegrammar

teaching‐learning modelwasproposedon theassumption that,on the

dimensionofunderstandingandusingthecontentsofexpressiongrammar

education,activitiesshouldbeledbythelearnersandbeconnectedwith

thelearners’previousexperiencesin grammarandwriting experiences.

Furthermore,this study examined whatchanges in the learners were

induced by the actualteaching‐learning ofthe contents ofsentence

focalizationeducation.

Basedontheresultsaspresentedabove,thisstudyhasmeaningsas

follows. First, it raised the problem that grammar education has

overemphasizedaccuracy,anddesignedspecificcontentsofeducationfrom

theviewpointofexpressivegrammarforgrammareducation thatcan

contributetoeffectivecommunication.Second,thisstudyintroducedthe

principleofprominencefrom theviewpointofcognitivelinguisticsand

transformedtextstructureintothemedevelopmentstructureinorder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sentence focalization in persuasiv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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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ndtoachievethepracticalgoal,namely,thethemedevelopment

ofpersuasivetexts,andsuggestedspecificcasesofcognitivelinguistic

approachtogrammareducationonthedimensionofsyntaxorhigherby

proposing the analysis ofpatterns in which the principleofsentence

focalization worksin thestructure.Third,thisstudy madeaplan to

achievetheobjectiveofpersuasivetexteducationintheintegratedareaof

writingandgrammarthroughanalyzingthepatternssentencefocalization.

Keywords:Koreanlanguageeducation,grammareducation,expressive

grammar,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 sentence focalization, topic

knowledge,persuasion knowledge,text theme development structure,

persuasivetext,principleofunmarkedness,principleofmark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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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매치기 잡고 철창행 -누리꾼 찬반 논쟁 후끈

소매치기를 잡긴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매치기를 때려 부상을 입혔다면

상을 받아야 할까요,벌을 받아야 할까요?소매치기를 잡았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한창인 씨를 두고 누리꾼들의 토론이 뜨겁습니다.

지난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한창인 씨는 행인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잡

다가 오히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한편 용의자의 부모

는 한씨와 행인들에 의해 이미 제압당한 상태에서 한씨가 무리한 폭력을 가해

아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보도된 다음날인 23일 한 누리꾼은 "도둑을 잡아줬는데 철창 간

한창인 씨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인터넷 청원을 올렸습니다.글쓴이는 "소매

치기 잡았는데 소매치기를 때렸다고 폭행죄로 잡히다니요.경찰은 어서 빨리

한창인 씨를 풀어주세요!"라고 주장했습니다.해당 청원에는 4일 만에 3천여

명의 누리꾼들이 인터넷으로 서명을 했습니다.누리꾼들은 "텔레비전에 나왔

는데 너무 불쌍했다","현행범을 잡을 때 물리력을 안 쓸 수 있나?"라며 안타

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이런 사례 때문에 앞으로는 의로운 시민이 오히려

불의의 현장을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누리꾼도 적지 않았습니다.한 누리꾼은 '소매치기와

그 대처법'이란 글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는데요.글쓴이는 "용의자의 어머

니가 항의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며 "(용의자 부모의 주장대로)

만일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

-구민정 기자 [lychee@jesnews.co.kr]2007.09.26

부 록

<부록1> 중학교 2학년 논술경시대회 문제지

【 문 제 】
제시문 (가),(나)를 읽고,‘선한 목적을 위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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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간디의 조국 인도는,간디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간디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폭력을 쓰지 않고 영국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

티아그라하'운동,즉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펼쳤다.간디는 아버지의 가르침

에서 '비폭력'의 교훈을 얻었다.

어린 시절,간디는 힌두교에서 금하는 고기를 몰래 먹기도 하고,남의 돈을

훔친 일도 있었다.어느 날,간디가 자기의 잘못을 글로 써서 아버지에게 드리

자,아버지는 뜻밖에도 눈물을 흘리며 간디를 용서해 주었다.그날 아버지가

흘린 눈물은 간디에게 사랑의 힘을 일깨워 주었고,그것은 뒷날 간디의 비폭

력 정신의 바탕이 되었다.

영국 사람들이 다스리던 남아프리카는 인종 차별이 매우 심했다.1897년 12

월 18일,남아프리카에서 백인들에게 천대와 박해를 받고 있는 인도인을 구해

주기 위해 간디가 더반 항에 도착했을 때,백인들은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있

어서는 불청객이다.인도로 쫓아 보내라."라며 그의 상륙을 반대하였다.이에

굴하지 않고 간디가 상륙하자 백인들은 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다.이

사건은 이튿날 신문에 크게 실렸으며,영국 본국에서도 깜짝 놀랐다.식민장관

인 쳄벌린씨는 현지 정부에 "간디를 습격한 자를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을 들은 간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나는 내 개인의 일로는 그들을 고

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습격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

까?그보다는 나는 습격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

다.”

간디의 사티아그라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급한 성격의 정치 지도자

들은 간디의 그러한 투쟁 방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간디는 이렇

게 대답하였다.“저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어족이나 줄루족이 어떻게 되었는가

를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폭력으로 호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퍽 쉬울

것입니다.보어족이나 줄루족도 폭력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러나 폭력에는 더

큰 폭력의 보복이 뒤따를 뿐입니다.하기는 비겁과 폭력 중에서 어느 쪽을 택

하겠느냐고 물으면 저도 폭력을 택하겠습니다.그러나 비폭력이야말로 명예스

러운 용기입니다.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내밀고 그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이 더 숭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지도하면서 무려 열한 번이나 투옥되어 온갖 어려움

을 겪었다.그러나 그는 결코 비폭력의 정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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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추구했던 비폭력,불복종 정신은 오늘날 인

류에게 평화의 참뜻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 비폭력은 내 신앙의 제 1조이며,내 강령의 마지막 조항이다.

○ 비폭력은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에 얌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폭력

자의 의지에 대해서 온 영혼을 던지는 것이다.

○ 폭력이 짐승의 법칙인 것 같이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이다.-간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제목은 쓰지 말고 1000자 내외로 쓸 것.(±100자)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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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매치기 잡고 철창행 -누리꾼 찬반 논쟁 후끈

소매치기를 잡긴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소매치기를 때려 부상을 입혔다면 상을

받아야 할까요,벌을 받아야 할까요?소매치기를 잡았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한

창인 씨를 두고 누리꾼들의 토론이 뜨겁습니다.

지난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한창인 씨는 행인들과 함께 소매치기를 잡다

가 오히려 폭행 혐의로 입건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한편 용의자의 부모는 한

씨와 행인들에 의해 이미 제압당한 상태에서 한씨가 무리한 폭력을 가해 아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보도된 다음날인 23일 한 누리꾼은 "도둑을 잡아줬는데 철창 간 한창

인 씨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인터넷 청원을 올렸습니다.글쓴이는 "소매치기 잡

았는데 소매치기를 때렸다고 폭행죄로 잡히다니요.경찰은 어서 빨리 한창인 씨를

풀어주세요!"라고 주장했습니다.해당 청원에는 4일 만에 3천여 명의 누리꾼들이

인터넷으로 서명을 했습니다.누리꾼들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너무 불쌍했다","

현행범을 잡을 때 물리력을 안 쓸 수 있나?"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례 때문에 앞으로는 의로운 시민이 오히려 불의의 현장을 외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누리꾼도

적지 않았습니다.한 누리꾼은 '소매치기와 그 대처법'이란 글에서 불편한 심기를

<부록2> 중학생 논술 답안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설 문 지

*문제를 잘 읽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설문자료는 개인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쓰입니다.

학년( ) 성별( ) 이름 ( )

*다음 A.B.C세 개의 글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세 개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주세요.

【 문 제 】
제시문 (가),(나)를 읽고,‘선한 목적을 위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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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쳤는데요.글쓴이는 "용의자의 어머니가 항의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

까?"라며 "(용의자 부모의 주장대로)만일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민정 기자 [lychee@jesnews.co.kr]2007.09.26

(나)간디의 조국 인도는,간디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간디는 조

국의 독립을 위해,폭력을 쓰지 않고 영국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사티아그

라하'운동,즉 비폭력,불복종 운동을 펼쳤다.간디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비폭력

'의 교훈을 얻었다.

어린 시절,간디는 힌두교에서 금하는 고기를 몰래 먹기도 하고,남의 돈을 훔

친 일도 있었다.어느 날,간디가 자기의 잘못을 글로 써서 아버지에게 드리자,아

버지는 뜻밖에도 눈물을 흘리며 간디를 용서해 주었다.그날 아버지가 흘린 눈물

은 간디에게 사랑의 힘을 일깨워 주었고,그것은 뒷날 간디의 비폭력 정신의 바탕

이 되었다.

영국 사람들이 다스리던 남아프리카는 인종 차별이 매우 심했다.1897년 12월

18일,남아프리카에서 백인들에게 천대와 박해를 받고 있는 인도인을 구해 주기

위해 간디가 더반 항에 도착했을 때,백인들은 "간디는 남아프리카에 있어서는 불

청객이다.인도로 쫓아 보내라."라며 그의 상륙을 반대하였다.이에 굴하지 않고

간디가 상륙하자 백인들은 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였다.이 사건은 이튿날

신문에 크게 실렸으며,영국 본국에서도 깜짝 놀랐다.식민장관인 쳄벌린씨는 현지

정부에 "간디를 습격한 자를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이 말을 들은 간디는 이

렇게 대답하였다.“나는 내 개인의 일로는 그들을 고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습격

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여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그보다는 나는 습격한 사람들

이 진심으로 뉘우쳐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간디의 사티아그라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급한 성격의 정치 지도자들

은 간디의 그러한 투쟁 방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해 간디는 이렇게 대답

하였다.“저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어족이나 줄루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폭력으로 호소한다는 것은 오히려 퍽 쉬울 것입니다.보어족이

나 줄루족도 폭력으로 호소하였습니다.그러나 폭력에는 더 큰 폭력의 보복이 뒤

따를 뿐입니다.하기는 비겁과 폭력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고 물으면 저도

폭력을 택하겠습니다.그러나 비폭력이야말로 명예스러운 용기입니다.오른쪽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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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내밀고 그가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이 더

숭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지도하면서 무려 열한 번이나 투옥되어 온갖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그는 결코 비폭력의 정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추구했던 비폭력,불복종 정신은 오늘날 인류에

게 평화의 참뜻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 비폭력은 내 신앙의 제 1조이며,내 강령의 마지막 조항이다.

○ 비폭력은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에 얌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폭력

자의 의지에 대해서 온 영혼을 던지는 것이다.

○ 폭력이 짐승의 법칙인 것 같이 비폭력은 인간의 법칙이다.-간디

A.나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학교나 학원에서는 아이

를 바르게 나갈 수 있게 하기위해서 때린다.하지만 소매치기를 잡기위해서 폭력을 쓰는 건 그

사람을 바른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간 물건을 되돌려 받기 위한 것이다.

폭력을 쓰는 것은 나쁘다1

폭력을 쓰게 되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픈지 안 아픈지 못 느끼게 된다.그래서

자신의 기분대로 그냥 막 때리게 된다.그렇게 계속 때리면 상대방은 몸에 상처가 날 것이고

신체적이 아닌 마음까지도 상처를 주어 힘들고 살기가 힘들 것이다.폭력으로 사람이 마음과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은 안 좋다.

폭력을 쓰는 것은 나쁘다2

폭력을 한번 쓰면 그다음에도 또 쓰게 된다.폭력도 마약처럼 중독이 된다.또,모든 사람들

이 모두 폭력을 쓰게 된다.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폭력의 나라 1위로 뽑힐 것이다.그래서 관

광객도 없고 수출 수입도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나는 이런 이유로 폭력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 아닌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

*제목은 쓰지 말고 1000자 내외로 쓸 것.(±100자)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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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나는 사실 폭력 비폭력 어느 한곳으로 이쪽이 맞다 아니다 틀리다라고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다.사람이 살다보면 폭력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글(가)에서도 이 사람이 소매

치기를 잡았지만 폭력을 사용해서 철창을 갔다고 한다.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

서 소매치기를 잡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소매치기가 제압당한 상태에서 무리한 폭력을 가

해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누가 더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그런데 이 글에서는 이 사람이 잘

못한 거라고 한다.이미 이 소매치기는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그것도 무리한 폭력을 사용해 부

상을 입었다라고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글 (나)간디 이야기에

서도 간디가 계속 비폭력이라고 간디가 주장했다면,우리 지구상에서는 폭력으로 다 죽어 살아

남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이번 그 사건 광우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친다.그건 바로 폭력

때문이다.말 대신 폭력이라니 상상하기도 싫다.전쟁에서도 폭력으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세

상 참 잘 돌아가겠다.폭력이란 사람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행동이다.요즘 그

런 일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폭력이라는 것은 사라질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줄어들고

폭력을 더 사용하면 좋겠다.

C.우리나라의 슬픈 옛 기억 중 하나인 3.1운동은 ‘비폭력’으로 진행되었고 나는 그것을 자랑스

럽게 생각한다.즉,나는 다른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도 때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람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돈을 훔치고 또 다른 사람은 배가 고파서 돈을

훔쳤는데 그거 두 개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처리’다른 과 같다.여기서 사람들은 나에펌서

음표를 던질 수 있다.유흥비 때문이랑 배고파서 굶어 죽는데 당연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고.물론 그 두 개는 생각의 차이는 있다.하지만 돈을 훔쳤다는 그 자체로는 차이가 없다른 사

다.그리고 생각의 차이는 달랐어도 각오는 같았을 것이다.‘걸리지 않게..아무도 모르게,걸리

면 어떡할까...’등등.그러니 나는 서로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선한 목적을 위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아

무리 폭력을 사용한 그 사람이 옳든 그르든 누군가를 때렸다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이다.그러니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한 폭력이라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그 어떤 상황이라도 폭력을 쓰지 못한다면 다 잡아가던 소매치기와

도둑놈을 놓칠 수도 있는데?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어렷을 때부텉 비폭력을 배우고,강조

하면 그 소매치기와 도둑들마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폭력에 관한 법을 더 강화시키

고,자신 또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폭력에 관한 건 차차 사라질 것이다.그러니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8년에 들어 촛불 시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끔 텔레비전에서 비폭력시위를 하자는 글을

볼 때마다 굳어있고 말라버린 시위 안에서 훈훈한 마음이 든다.촛불시위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본 나에게,폭력에 대한 두려움마저 점점 강해지는 요즘에,비폭력이란 그런 말이 새롭게 올라

오며 들리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우리나라의 얼어버린 사람들 마음속에도 아직 따뜻한 희

망은 존재하는구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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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글 중 주어진 문제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한 글은 무엇인가요?

① A ② B ③ C

1-1.1번에 답한 글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세요.

( )

2.세 글 중 주어진 문제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지 못한 글은 무엇인가요?

① A ② B ③ C

2-1.2번에 답한 글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세요.

( )

3.세 글 중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은 무엇인가요?

① A ② B ③ C

3-1.3번에 답한 글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세요.

( )

3-2.3번에 답한 글의 주제를 적어 주세요.

( )

4.세 글 중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글은 무엇인가요?

① A ② B ③ C

4-1.4번에 답한 글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세요.

( )

4-2.4번에 답한 글의 주제를 적어 주세요.

( )

5.세 글 중 글의 논리 전개가 가장 자연스러운 글은 무엇인가요?

① A ② B ③ C

5-1.5번에 답한 글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세요.

( )

5-2.5번에 답한 글의 전개를 간략히 적어 주세요.(주장+근거+부연+보충+결론 등의 용어를

사용,정리)

( )

6.세 글 중 글의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요?

① A ② B ③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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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번에 답한 글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 주세요.

( )

6-2.6번에 답한 글의 전개를 간략히 적어 주세요.(주장+근거+부연+보충+결론 등의 용어를

사용,정리)

( )

7.세 글 모두에서 글의 전개 상 고치고 싶은 부분을 설문지 3페이지의 글 위에 바로 고쳐서

표시해 주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74-

(1) 연예인들이 학업 포기를 하고 연예계의 진출이나 혹은 더 연예계의 일

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다. (2) 나는 이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 (3) 만약 학

업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로인해 그 연예인은 피해를 받게

된다. (4) 예를들어 가수라면 노래연습을 해야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게되는

것이다. (5) 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념하기도 바쁜데 다른일을 하

고싶지도 않은데 강제로 하라고 시키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난 생각한다.

(6)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중학교 까지 정해놓

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나온다면 그 이후에 만약 연예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

이 되고 그 연예인이 학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그 연예인에

게 포기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7) 또한 연예인들은 같은나이의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직업이 있고 학

업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라면 연예인들이 교육을 원하지 앟는 이상 다

닐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8) 요즘 사회에서는 학벌을 많이보는 사회라서 학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

견도 있는데 연예인은 그 사람의 끼와 재능을 보는 것이 많지 학력을 보진

않는다. (9) 예외는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나오는 영

상 매체를 보고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떠올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10) 

그렇게 때문에 연예인과 학력과의 관계는 없고 그로 인해 난 학업을 포기하

는것에 찬성한다.

<부록3> 소집단 토의 활동지

소집단 토의를 통한 고쳐쓰기 활동

□ 다음은 고3 학생이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쓴

글이다. 다음 글을 읽고, 소집단 토의를 통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

지 협의하여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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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S2이상(理想)을 위하여 산다. S3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特權)이다. S4여타의 동물은 이상이

라는 것이 없다. S5다만, 현실(現實)만을 위하여 산다. S6즉, 먹기 위하여 살고, 살기

위하여 먹는다. S7그러나 인생(人生)은 그렇지가 않다. S8먹기도 해야 하겠지만, 먹

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를 않는다. S9그리하여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라

고 하였다.

  S10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 된다. S11이

꿈이란 것은 현실이 아니란 말이다. S12현실 이상의 것, 초현실적(超現實的)인 것을

의미한다.

  S13그런데 꿈과 이상은 꼭 같지가 않다. S14꿈은 허탄(虛誕)한 가공(架空)의 환

상(幻想)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S15그러나 이상은 결코 허황한 망상(妄想)이 아니

다. S16초현실적이고, 따라서 비현실적(非現實的)인 점에서는 이상과 꿈이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상은 실현의 가능성(可能性)이란 것을 수반하는 사

고 작용(思考作用)이다. S17이상은 비현실적인 것, 초현실적인 것이란 점에서 우리

현실의 권외(圈外)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구(追求)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면

도달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꿈과 다르고, 따라서 공상(空想)이 아니다. S18꿈과 이상

은 이와 같이 정신 세계(精神世界)의 차원이 다르다.

<부록4> 논설문 주제 구조 분석 활동지

전형적인 논설문 구조 분석해 보기

                                                                 성명 : 

□ 다음은 대표적인 논설문인 이희승의 ‘독서와 인생’의 글 첫머리이다. 다음

글을 읽고, 문장 구조와 문장 간 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글의 전개 방식이 어

떠한지 분석해 보자.

1) 문장에는 필자가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대화에서 두드러지게 화자가 표현하고자 한 부분은 어디인지 생각해

보자.

현진 : 너 어제 뭐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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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 : 나 어제 게임 했어.

2) 이처럼 문장에서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자 한 부분을 초점(F, focus)이라 하

고 나머지 부분은 화제(T, topic)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개의 문장은 화제(T)+초

점(F)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 대화를 보자.

현아 : 우리 뭐 먹을까?        병근 : 우리 밥 먹자.

        T1     F1                   T2    F2

현아 : 어떤 밥?               병근 : 음... 볶음밥

        F3                                F4

□ 위 대화처럼 S1~S18의 문장을 분석해 보자.

S1  :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T1            F1

S2 : 이상을 위하여 산다.

           F2

S3 :

S4 :

S5 :

S6 :

S7 :

S8 :

S9 :

S10 :

S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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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

S13 :

S14 :

S15 :

S16 :

S17 :

S18 :

□ 그리고 문장들 간의 화제와 초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다음 기호를 사

용하여 표시하여 보자.  

→ : 문장 안에서 화제와 초점의 관계, 

↓ : 문장 사이에서 질문에 대한 응답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지면서 하

나의 화제가 유지되는 관계, 

║ : 문장 사이에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관계

⇣ :  앞 화제와 관련성이 있으면서 표현이 유사한 경우

↯ : 앞 화제 혹은 초점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으나 관련성이 깊은 것인 경

우

T1 → F1

       ↓

       F2

□ 문장 간의 연쇄 관계에 유의하면서,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자신의 주

장을 정리해 800자 논설문을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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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인간 복제에 관한 학습자 설득 텍스트 모음

(1)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중 하나인 인간복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곳이다. 인간 복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 모두에서 인간성이 핵심 단어가 될

수 있다. ⓐ그 측면에서 나는 인간복제에 반대한다.

지금부터 인간복제에 관해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말하겠다. 인간이 다른 생

명체들과 다른 이유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제인간

은 ⓑ하나의 심장, 하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입장을 바꿔 내가 복제인간이라면? 이라고 생각해 보면 ⓒ간단할 것 같다. 

또한 그 복제인간을 가두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할수 있는데 세상에 완벽이

란 없다. 어느 상황에서든 완벽하다 느낄때가 가장 부족한 때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만을 이식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장기만을 이식한다면 그 대상에게 허

락을 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가? 윤리는 최소한의 예절인데 그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오래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인간복제

라는 것은 인간의 또 하나의 욕망의 창조물이라 본다. 내가 오래살기 위해 또

다른 나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기심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복제에 관해서 우리의 이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내가 어느 날 복제인간이 된다면? 또 내가 만약 어떤 이유 없이 어떤 공간

에 갇히게 된다면? 따라서 인간복제에 관해선 찬성과 반대든 서로의 렌즈를 벗

고, 자신들 앞에 있는 인간 복제라는 대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란 생각을 하

고 인간의 복제인간에 대해 반대한다.

H1_35_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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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인간복제, 생명복제에 대하여 두려움과 의혹이 커짐에 따라 여러 주장과

대립들이 나타나고 ⓑ 있습니다. 아바타, 아일랜드, 써로게이트 같은 내용의 영

화로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근심이 ⓒ 생긴 것 같습니다. ⓐ 저 또한 인간복

제가 신기하고 관심이 생겨 의문을 갖고 있던 시점에 이번 논술 주제가 나왔는

데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복제는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명체로서 태어난 후 기본적으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도 그것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제하

는 것은 그들의 교귀함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세상에게 막대한 위험 상

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들을 말해본다면 그 많은 복제인간이

우리 세상에 일반인처럼 돌아다닌다면 범죄들이 배로 증가하고 기아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지구온난화가 빨리 증가되어 인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중 또는 결과들이 잘못되어 돌연변이가 나

온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에 투자한 돈으로 아프리

카에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먹여 살릴 수 있고 임상 실험에 쓰일 생명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엄연히 다시 태어난 복제인

간을 의료용으로 쓰기 위해 죽이는 것은 또다른 살인 행위이며 윤리 문제가 생

길 수 있으므로 확실한 책임 또는 과정들이 존재하기 전에는 복제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거론해서는 안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또한 안되며 계속 강조하는

바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절대로 복제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고

실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H1_18_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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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에게 인간복제란 절대적 신과도 같은존재이다. 우리의 인간은 태어나고 언

젠가는 죽는다. 태초부터 인간은 이런죽음을 계속해서 겪어왔고 그런 죽음을 피

하고자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여 많은 의학기술과 약을 발명해왔다. 이런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대략 30세에서 80세정도로 늘어낫다. 하지만 이러한 발달

만으로는 아직도 해결 할수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도움을줄 절대선과도 같은 인간 복제에 손을 대게 된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7살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었었다. 그런데 연제였는지

이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게 길을 걷고 있던 중에

내가 무심결에 빨간불인 줄도 모르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할

뻔 할때 할아버지께서 나대신 사고를 당혔다. 사고 당시 할아버지는 괜찮으셨지

만 그후 1년 정도가 지나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이때의 나의 슬픔은 말도

없이 컸다. 이런 나에게 인간복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때 인간복제라는 기

술이 있었다면 할아버지는 돌아기시지 않으셨을텐데 마지막 할아버지의 말‘울

손자가 살아서 다행이구나’] 그 말만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과거를 돌려보고 싶

다. 이런 나에게 인간복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다. 물론 이런 내하

나의 소망으로 인해 인간복제를 하는 것은 큰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람들이 너무 영화나 TV프로그램만 보고 극단적으로 치우쳐진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싶다. 얼마든지 좋게사용 할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런 나와같

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간복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절실히.......

H1_11_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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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간 복제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난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

른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결국 ⓐ이 방법에도 난자가 이용된

다. 난자는 생식세포로서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

적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생명,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종교계의 반벌은 쉽

게 ⓑ 무마되지 않을 것이다.

복제인간을 만드는 주된 이유로 의료기술의 진보를 거론한다. 하지만 지금까

지 선진국의 수많은 국민들은 뛰어난 의료 혜택을 누려 오랜 삶을 산다. 이에

반해서 후진국의 국민들은 식욕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복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지않을 것이다.

인간이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사례는 없다. ⓒ[간척은 갯벌이 사라져서 문제가 일어나고 댐건설은 흐르는 물

을 막아서 문제가 일어났다. 복제인간의 생산 또한 돌연변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도시에서는 하천을 복원하기도 하는데 돈을 쓴다.] 복

제인간 실험도 결국 돈만들이고 허무하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복제인간이

개발되서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난자세포가 제공되어야 한다. 황우석 박사의 사

태와 마찬가지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인간복제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긍정적인 이유를 갖고 있더

라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있다. 심지어 복제분야에서 황우석박사의 사기극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세계의 추세만 따라서

무작정 개발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H3_31_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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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자신’을 보는 도플갱어 ⓒ전승이 존재한다. 과거

에는 그저 ⓒ전승에 불과했으나, 현대 과학은 전승을 사실로 재현하는 기적을

보여 주었다. 이 기적이 바로 현대 인간의 삶을 한 단계 높여 줄 복제인간 기술

이다.

독일 전설 속의 도플갱어는 만나면 곧 죽게 되는 저주나, 복제인간은 죽어가

는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이다. 복제인간 기술을 이용하면 희귀 혈액형, 골수, 장

기 등 이식에 이려움이 있는 것을 손쉽게 이식 받을 수 있다. 현제와 같이 이식

자를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그

것만이 아니다. 난치병 연구, 유전적 강화 같은 인간 생명의 연장을 위한 연구

에도 복제인간은 사용될 수 있다. 그야말로 생명 연장의 꿈이라 할 수 있다.

생명연장 뿐만 아니라 특이한 ⓒ체질에 대한 보존의 차원에서도 복제인간 기

술은 중요하다. 곧 사라질, 아니면 이미 사라진 체질 중에는 우수한 것들이 상

당수 존재한다. 특정 질병에 면역이 되 있거나 강한 근력, 뛰어난 외모와 같은

신체의 특징은 복제인간 기술을 응용한다면 얼마든지 보존, 계승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희귀 체질을 사라지지 않게 보존한다면 인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물론 윤리적으로 상당한 비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천의 생명이 죽어가

는데도 불구하고, 복제인간 기술이 비윤리적이라면 환자에게 기도나 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복제인간 기술은 수많은 생명들을 구하고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러므로 복제 인간 기술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무시하면 인류는 한 걸음 퇴

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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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성형수술에 대한 학습자 설득 텍스트 모음

(1)

얼마전 신문에서 성형수술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꽤 전부터 문제로 대두된 성형수술은 많은 피해를 만들었다. 외모지상주

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은 그 외모를 닯고 싶어 수술하고 얼굴

을 바꾸는 것은 사실 심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떠

오른 사람의 외모를 추구하고 바꾸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결국엔 유행으로 사

회에 나타났다.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유행은 개성이

아니다. 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개성을 만드는 것이 아닌 도리어 개성을 없애

는 일이다.

내가 읽었던 신문의 기사에 나온 심각한 피해를 본 여성은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던 이들 중 하나였다. 처음에 그 여성도 자신의 외모를 조금 더 낫게 만

들고 싶었지만, 어떤 연애인과 닯았다는 소리를 듣자 더욱 성형수술을 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는 더욱 이상해진 외모와 낭비된 돈이었다. 주체성을 상실하고, 경

제적인 문제를 만들며, 그로 인해 절망감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나타났다. 

원래 성형수술의 목적인 코가 잘려나가던가, 화상을 입어 흉측한 모습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현대의 성형수술은 더 나은 미의

추구, 혹은 심지어 금전적 과시욕을 보여준다.

성형수술을 다른 의도로, 외모지상주의로서의 의미로 행하는 현대의 성형 수

술은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어서 고쳐져야 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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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연히 성형수술

에 대한 찬반론이 화두의 대상이 되었다.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의 미에 대한 욕

구를 충족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것을 보면 성형수술은 있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적절

한 규제를 하면 의학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히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점에서 나는 성형수술을 반대한다.

첫째로, 부모님이 주신, 신이 주신 권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이를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로,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통한 사회

문제가 생긴다. 단순히 자신의 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채를 사용하고 빚

을 쓰는 등 무리수를 두다가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자신

의 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거나 새로운 계

급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잃게 된다. 경국지색으

로 아름답건,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추하건 자신의 개성이고 하나의 주체성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주체성을 성형수술을 통해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

외모를 바꾸고자 하는 동경은 예로부터 오랜 주제였다. 이제 그 시도가 너무

지나쳐 신에 대해 도전하고 새로운 빈부격차의 시발점이 되고 주체성을 상실해

가는 한국인들이 보인다. 주체적인 생각을 하고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성

형수술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즉, 꼭 필요한, 화상이나 선천 질병 등 의학적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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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

고 있다. 성형수술은 사고로 인해서 다친 얼굴을 복구하거나 아름다워지기 위해

서 한다.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형수술이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주장

한다. 하지만 무한경쟁사회에서는 아름다운 외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외모가 더 이상 옵션이 아닌 능력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자신의 스펙을 늘리기 위해 각종 학원에 투자하듯 성형수술도 자신을 위한

투자이다.

그리고 성형수술이 개성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성형수술을 반대한다. 하

지만 이것은 확일화된 사회를 면하기 위해서 개성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

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성형수술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려는 사람들은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옛발부터 미의 기준은 달랐지만 그 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

력을 해왔다. 그 방법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있었고 성형수술도 단지

그 방법들 중 하나인 것이다.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형중독, 부작용을 문제삼는다. 하지만 성형

부작용은 대개 싼 값에 불법시술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난다. 즉, 정상적으

로 시술을 받는다면 부작용은 거의 없다. 성형중독은 마약과 같이 쉽게 일어나

지 않는다. 그리고 삶에는 적당한 절제도 필요하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다

른 중독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갈 것이다.

외모는 더 이상 타고난 대로 살아야 하는 신분제가 아니다. 단점은 극복하고

개선하라고 존재한다. 성형수술은 외모 개선의 한 방법일 뿐이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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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미인을 좋아한다. 약간의 개인차는

있지만 오늘날의 미인은 보통 날씬하고 키가 큰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과거의

미인은 통통하고 손발이 작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전 사람은 미인이 되기 위

하여 신발을 작게 신어서 발의 성장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

뻐지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떠한 노력을 하는

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운동을 하여 날씬해지거나, 피부 마사지를 통해 피부를 좋

게 만들기도 하지만 수술을 통하여 성형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들은 성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 흡입을 통하여

살을 뺀다던지, 수술을 통하여 골격을 바꾸는 것이 인공적인 기술에 의한 것이

므로 ‘인조 인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성형수술이 꼭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관리의 일환으로서

이 모든 것, 즉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라던지 성형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라던지

모두 본인이 감안하고 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한 성형이 손가락질받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성형을 꼭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꾸기

위한 노력으로 보는 것이 좋다. 한 마디로 성형에 대한 편견의 눈을 버리고 사

람의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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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는 예쁜 여자가 좋다. 또한 많은, 아니 모든 남자들은 예쁜 여자들을 싫어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예쁜 여자가 성형을 안 했으면 다행이겠지만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진 거면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나와는

다르다. 

성형수술을 했다 해도 모를 댄 좋아하면서 알고 나서 싫어하다니 나로써는

이해가 안 되는게 성형수술은 그 당사자가 실패의 가능성과 부작용의 가능성

을 스스로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성형수술을 해서 순전히 자의로만

의해서 한 것인데 뭐라 할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체적인 열등감을 없애서 자신감을 높일수 있다. 실제로 외모가 자신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성형수술은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요즘같이 외모지상주의가 있는 시대에 성형

수술을 함으로써 외모를 발달시키는 것은 사회에서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성과 남성이 일을 하면 남성은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그리고 꼭 성형수술이

이를 위해서만 아닌게 아닌 사고로 인한 얼굴의 훼손이 생길 시에는, 예를 들어

화제로 인해 얼굴 전면에 화상을 입을 시에 평생 얼굴을 가리며 살아야 되나? 

성형수술로써 얼굴을 회복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이렇듯 성형수술은 자신의 만족도 채울수 있으며 자신감도 향상시키고 사회

적으로도 성공하기가 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상처에도 성형수술로

써 회복이 가능한데 이런 성형수술을 어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하는지 의문

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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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형수술은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얼굴의 부분을 수술하여 사회생활에 자신감

을 준다.

현대 사회는 외모지상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외모가 뛰어나면 대인과의 관

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반면에 외모가 비호감일 때,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한다. 먼저 어던 기업에서 면접으로 사람을 고용할 때이다. 외모가 비호감일

때 잘생긴 사람과 비교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비호감인 사람이 취업하기 힘들다. 

이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이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첫

인상은 사람과 사람기리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다. 사람은 첫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

자면 어떤 사람을 이력서를 통해서만 고용하기 힘들다. 결국 외모도 사회 생활

을 위해서 주용한 몫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외모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소위

히키코모리를 예로 들겠다. 히키코모리는 은둔형 외톨이를 일컫는데 이들은 게

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현실 세계와 거리를 두고 두문불출한다. 확실히 사람마다

취향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현상은

그들의 외모가 비호감적이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자 가상세계로 도피했을 가능

성이 있다. 만약 그들의 외모가 평범했더라면 사람과 어울리는 맛을 먼저 깨달

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가상세곙하 현실세계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사회는 외모지상주의이다. 외모로 판단하는 시대에 성형수

술을 금지하는 것은 안면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내몰아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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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찬반 대립형 토론 후 작성한 학습자 1차

설득 텍스트 모음

(1) 

연예인들이 학업 포기를 하고 연예계의 진출이나 혹은 더 연예계의 일에 전

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의견에 대해 찬성한다. 만약 학업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로인해 그 연예인은 피해를 받게된다. 예를들어 가수

라면 노래연습을 해야하는 시간에 공부를 하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전념하기도 바쁜데 다른일을 하고싶지도 않은데 강제로 하라고 시

키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난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중학교 까지 정해놓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나온다면 그 이후에 만약 연예활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그 연예인이 학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그 연예인에게 포기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연예인들은 같은나이의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직업이 있고 학업을 하

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돈

을 더 벌려는 목적이라면 연예인들이 교육을 원하지 앟는 이상 다닐 이유는 존

재하지 않는다.

요즘 사회에서는 학벌을 많이보는 사회라서 학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

는데 연예인은 그 사람의 끼와 재능을 보는 것이 많지 학력을 보진 않는다. 예

외는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나오는 영상 매체를 보고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떠올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렇게 때문에 연예인과

학력과의 관계는 없고 그로 인해 난 학업을 포기하는것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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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연예활동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로 인해

서 이슈가 되고있다. 이에 대해서 연예인이 학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업에 세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는 기초지식에 있어서 학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과정으로 정했다. 기본 상식은 중학교 졸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연예인의 학업포기는 문제될 수 없다.

둘째로 심화된 지식 탐구를 위해서 중학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학력을 필요로하는 이유가 지식탐구라기보다 좋은 직장을 얻기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은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예활동에 필요

한 재능은 이론이 많다고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학력을 많이 보기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최근 사회에서 학

력을 보는 이유는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능력이 있는지 보는것이다. 연예인의

능력평가는 학력이 아닌 유명세의 정도라고 생각한다. 배우 문근영은 학업을위

해 연기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때 문근영이 연예인으로써 인기가 높았다고

는 할 수 없다.

연예인은 성공하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어느정도의 재능을 갖추었는가가가 관

건이다. 재능은 연습을 통해서 향상될수는 있어도 생성될 수는 없다. 결국 연예

인이 추구하는 목표인 성공에 도달하는데는 학업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연예활동에 실패할것을 염려해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연예인으로써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업보다 재능의 향상,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연예인에게 있어서 학업의 유무는 선택될수는 있어도 강요될수는 없

다.

H3_31_100413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91-

(3) 

공부는 해야할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열이면 아홉 개 중에는 개방적이라 공

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요즈음 늘어서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두 일단은 해야한다고 말할것이다. 과연 이것이 모두에게 해당될까? 연예

인들을 보면 그들은 중졸만 하고 고교 입학을 하지 않거나 고교 중퇴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연 우리가 평소에 보는 연예인들이 학업을 저렇게 포기해도 될까? 나는 아

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은 대중에게 노출되있으며 나아가 외국에

진출해서 성공해 한국의 상징이 될수도 있다. 이렇게 한국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람이 중졸가지만 한 사람이라면 외국의 시선이 어떨까? 그 사람이 좋은 학력

을 가진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할수는 없겠다. 또한 그들 연예인을 위해서도 학업

은 도움이 될수 있다. 이윤석과 서경석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그들은 초창기의

‘허리케인 블루’를 제외하고 딱히 히트하거나 각각이 재밌지는 않다. 그러나 그

들이 나올때는 언제나 좋은 대학교를 갔다고 소개를 받는다. 이런식으로 그들은

아직까지 학력이 좋다는 이유로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연예계에서 살

아남지 못해도 공부를 해놓았다면 다른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또 이윤석을 예

로 들어보면 그는 지금 연예인들 관둬도 대학 강의를 하며 살아갈수 있다.

이렇듯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그들 자신의 연예인으로서의 성공

을 위해서라도, 혹은 연예인들의 든든한 보험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우리를

위해서 학업을 중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H1_18_100413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92-

<부록8>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1차 학습자 설득 텍스트를 대상으로, 소집

단 토의 후 작성한 학습자 2차 설득 텍스트 모음

(1)

최근 연예인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연예계에 진출하거나 연예계의 일에 더욱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연예인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 

연예인들이 학업을 강제당하면 그 연예인들은 많은 피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끼와 재능이 중요한 요소인데 학업을 하는동안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강요하는 것

은 비효율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이다. 즉, 최소의 교양과 지식은 중학교졸

업으로 얻을 수 있다. 중등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은 강요되지 않아도 된다. 중등

과정 이후의 과정은 연예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연예인들은 학생이라는 신분도 있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장인이기도 하다. 의무

교육을 마친 연예인들은 학생신분보다 직장인의 신분이 우선된다. 즉 연예인의

궁극적인 묙표가 학업성취에 있지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연예인들의 학업포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학력이 큰 부분

을 차지하기 때문에 강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연예인들에게 가장 중

요시되는건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천부적으로 타고난다. 결국 고등교육을 통

해서 재능의 개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강제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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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연예인 지망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연예계에 진출하거나 연예인들이

현재 하고있는 연예계 일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있다.

만약 이렇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간다면 그 연예인은 피해를

받게될 것이다. 이처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기도 바빠 다른일을 하고싶

지도 않은데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의무교육을 중학교가지 정해 놓았기 때문에

중학교를 나온다면 의무교육을 마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쌓는다면 연예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연예인이 학업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그 연예인은 학업을 포기해도 된다

고 본다.

또한 학생나이대의 연예인들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직업

이 있고 학업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

이 단순히 돈을 더 벌려는 목적이라면 연예인들이 스스로 교육을 윈하지 않는

이상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요즘은 학벌을 많이 보는 사회라서 학력을 눂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

지만 연예인은 그 사람의 끼와 재능을 보는 것이지 학력을 보진 않는다. 예를

들어 가수들이나 연기자들이 나올때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더올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과 학력과의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연예인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겠다.

H1_18_100610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94-

(3)

현대로 들어오며 연예인은 각광받는 직업이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연예

인들이 되기 위해서 학업마저 포기한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는 이

런 학생들의 열정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연예인 활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업과 연예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요즘 연

예인들은 7~8시간의 힘든 연습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과 같이 학업

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민이 최소한으로 받게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

육을 이수한다면, 사회 생황을 하기에 문제가 없으므로 그 이상의 교육은 연예

인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생활면에서의 문제를 우려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도 문제가 없다. 연예인은 학

업을 포기한체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

지고 자신의 열정과 끼를 다하며 수입원을 가진 사회인이다. 수입이 있고 자신

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면 또래의 학생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삶

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TV나 인터넷 등에서 연예인을 보며 연예인의 학력을 신경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학력에 쏟아부을 열정과 노력을 연예활동에 투자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연기로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연예인들의 학업문제에 대

해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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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연예인 학업 포기에 대한 전형적인 논설문 구조 분석 활동 후 작성

한 학습자 설득 텍스트 모음

(1)

몇몇 연예인들이 연예활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예인들의 학업포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학업에 몇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는 학업을 더욱 심화된 지식탐구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식탐구가

연예인게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예인에게는 지식보다 몸에 타고난 재능이다.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는데 이 재능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학업에 비길 수 없다. 

학업을 통한 굥양이나 지식의 습득은 의무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재능

은 학업을 통해서 익혀지거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연예인에게는 인기

가 그 수명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인기도 재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로 최근 학력의 정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력포기를 반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학력이 모든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학력을 기

준으로 삼는 이유는 주로 학력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좋은 직장을 갖느냐 못

갖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예인은 충분히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대중들에게 많은 인가가 있고 타직종으로 발전된 변환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연예인에서 사업가로, 해외의 경우 국회의원이 된 사례도 있다. 즉, 연

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얼마나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이 결

정된다. 즉, 학업은 시간을 잡아먹는 벌레에 불과하다. 연예인이 자신의 삶에 있

어서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제3자이고 연예인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학

업포기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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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열정을 다해 연예인을 지망하고 있다. 자기 자신

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의 행동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학생의 본분인 학습마저도 포기하는 괴현상이

벌어진다면, 이는 옳지 못한 일이라 생각된다.

어느 학교에서나 연예인을 지망하는 학생은 한둘씩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업을 소홀히 하며 담임선생님들마저도 이 학생들의 학업

관리를 소홀히 하는 현실이다. 이들 학생들이나 담당 선생님들은 연예인이 될

예정인데 굳이 학업이 열중해야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이다. 연예인의 경우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며 설령 그 경쟁률을 통과하더라도 데뷔에 성공하는 이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만약 데뷔에 실패한다면 이들은 그저 나락속으로 떨어질 뿐이다. 이때 자

신이 쌓아놓은 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한 줄기의 구원줄과도 같을 것이다.

또한 데뷔에 성공한 연예인의 경우에도 학력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주요한

수단인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낮다고 멸시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기다 학력

이 낮은 이들 중 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도 있다.

연예인이 되더라도 학업을 계속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지

금 사회에서 존재하기 힘들다.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다. 무조건 연예

활동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열정보다는 기본 소양을 쌓는 학업 유지의 현명함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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